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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좋은 교과서가 교육 효과를 높인다고 할 때,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교과서 출판사가 담당한다는

점에서 출판사는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바람직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출판사 및 편집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 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전문성에 요구되는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문제 를 연구과제로 선정·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교과서 전

문 출판사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전문성이란,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

으로 하되, 업무에 대한 집념과 투자,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일관성 있게 추

진할 때, 그리고 더 진보된 출판물을 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를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서 출판사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요건인 것이다.

이 연구는 2 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처하고,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어떻게 잘 만들어줄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 출판

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 영역으로 하였다. 한편, 시장경제

의 급속한 진전과 디지털화 가운데에서 종래의 편집자 중심의 사람 기르기에서

현장 디지털 기능에 적응할 수 있는 다면적인 응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과 교과서 출판사가 다종 다양한 편집·생산 영역을 모두 감당하

지를 않고 편집 프로덕션을 활용하는 등의 합리적 경영 체제에 있음도 확인하였

다.

이 연구 내용이 그 동안 교과서 연구가 주로 학습 내용의 선정과 체계화 등

에 치우쳤던 점에 비해 새 영역 개척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또,

이 연구가 기반이 되어 앞으로 편집자·출판사에 관한 연구가 더욱 심화·보완되는

계기가 되고, 또 주제별, 하위 내용별로 전문화 연구가 이루어지는 자료로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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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

를 표한다.

2003.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 사 장 한 병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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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질의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는 편집 전문 인력의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

고,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연수 체제(자체 연수·기관 연수 등)를 개발하여 교과

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인적자원

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검정교과서협회 및 출판사 등의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특성화가 이

루어져야 한다. 즉, 교과서를 발행, 공급하는 출판사는 특정 교과를 정하여 중점

투자함으로써 그 교과서를 전문화, 특성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

로써 전 교과를 망라하여 특성 없이 교과서를 발행·공급하는 출판사의 교과서보

다 특정 교과목에 전문화, 특성화된 출판사의 교과서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상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출판사에서 한 회사가 ①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되, ② 업무에 대한 집념

과 투자, ③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④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며 ⑤ 더 진보된 출판

물을 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를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터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을 살펴볼 때 매우 미흡한 측면이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과서 편찬시 전문성은 필요 요건이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곧

최상의 교과서를 편찬하지 못한다는 말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늘 미흡한 채 발행되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말이 된다. 따라

서, 교과서 편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서 출판사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

과서 편찬·발행에 관계하고 있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을 통하여 출판사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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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기대효과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는 일은 교과서

의 질적 제고와 함께 이들이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교수·함으로써 수준 높은 교

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첫째,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편집자, 출판사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

로 인해 교과서의 품질이 향상된다.

둘째, 편집자의 우수성과 전문화된 출판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인

해 교과서 편찬이나 교과서 발행상에 제 문제가 전문성으로부터 출발된다.

셋째,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기능이 개발되고, 편집자뿐만 아니

라 출판사 및 관련 기관에서의 상호 협력 체제가 구축된다.

넷째, 교육당국은 교육내용의 질적 개선책으로 편집 전문 인력의 양성 체제 및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 등에 다각도로 행정지도를 강화하게 된다.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방안

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두 개의 영역으로 연구 내용이 갈라진다. 그런데,

이 같은 두 갈래는 상호 관련성이나 연계성으로 인해 완전히 두 갈래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하게 된다.

첫째,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 대한 선행연구

둘째, 국내 및 주요 외국의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

대한 사례 연구

셋째, 교과서 편집 인력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제 상황 조사

넷째, 교과서 편집 인력의 자질 향상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과제 조사

다섯째,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 대한 정책과제 도

출

4.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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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등에 자료를 고찰하고 이를 분석한다.

나. 연구 협의(회) 운영

연구 추진 과정에서 본 연구진을 중심으로, 또 협의 연구진과의 협의(회)를 통해

본 연구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등을 협의·조정한다.

다. 설문 조사

설문지를 통하여 관련 인사들의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

문 출판사 육성 방안 등의 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교과서 편집 인

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라. 면접 조사

교과서 발행인, 편집인, 교과서 저작자, 편수 행정가 등을 만나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직접 조사한다.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자료는 교과서연구지(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1988년 제1호 발간 후 1998년 제30호까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제31호부터

현재 제41호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다)를 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교과서 편집 전문성을, 또는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주창하는 기사

등은 일반론이기는 하지만 주로 이 연구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

와서 이 두 영역에 대한 논문발표 등이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두 영역의 논의는 위 교과서연구지에서 주로 다루었던 것이다.

교과서 연구 논문 중 편집 인력의 전문성이나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 대한 선행

연구가 얼마나 빈약했는가에 대해 〈표 Ⅰ- 1〉을 참고하면 이해가 가능하다. 즉

연구분야 중 출판론은 한건도 없으며, 편집 분야(편집론)는 전체 논제수(1,775건)

의 4.2% (75건)에 불과하며, 그 논제가 전문적 내용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학교

- 3 -



교과서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1994), 중등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에 관한 연

구 (1993) 등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다. 가령, 구체적으

로 서체라든가, 서체 크기라든가 자간, 행간 등 또는 색도와 사진·삽화·도표 등

타이포그래피적 기법이 연구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편집자의 전문성에 관

한 지식과 기법 등에 대한 것도 필연적인 것이라 해석된다.

〈표 Ⅰ- 1〉 교과서 연구 논문 학교별·교육과정기별 집계

교육과정기

연구분야

대상연구물 제4차 제5차 제6차 제7차

초등 중등 81.12∼ 87.3 87.3∼ 92.6 92.6∼ 97.12 98.1∼ 2002.4

1. 교과서이론 : 106(6.0) 20 86 22 22 41 21

2. 연구내용 방법 : 294(16.5) 54 240 35 95 110 54

3. 본질론 : 182(10.3) 26 156 19 28 70 65

4. 역사론 : 154(8.7) 10(3) 144(17) 24 43(8) 44(11) 43(1)

5. 기능론 : 196(11.1) 27(3) 169(59) 30(5) 40(5) 62(32) 64(21)

6. 유형론 : 345(19.4) 20(3) 325(3) 47 88 122(5) 88(1)

7. 출판론 : 0(0)

8. 정책론 : 128(7.2) 18(1) 110 16 23 59(1) 30

9. 편집론 : 75(4.2) 20 55 11 19 21 24

10. 국제비교론 : 205(11.5) 36(2) 169(6) 17(2) 45(2) 95(4) 48

11. 교육론 : 90(5.1) 11(4) 79(5) 3 19 27(6) 41(3)

합계 : 1775(100.0) 242(16) 1553(90) 24(7) 422(14) 651(59) 478(26)

자료근거 : 허 강 「한국의 검인정교과서 변천 연구」p. 298,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가. 교과서연구지 선행 연구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선행 연구의 연구 내용이 일반론을 벗어나지 않은 수

준에서 피상적인 개요론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제를 제시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제시하는 주제는 교과서 편집의 중요성과 교과서 전문 출판사

의 육성 을 담거나 피상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주제 중에서 교과서 편집의 전문성 확보

와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논거한 것들에 대해서는 따

로 지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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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집론(기획과 집필, 교정과 정리, 레이아웃 등), 민병덕, 제2호 ∼ 제7호

(89. 6)

·교과서 제도의 개선 방향(특집 Ⅰ, Ⅱ, 교과서 제도), 황정규 외 2, 제3호 ∼ 4호

(89. 6 ∼89. 12)

·현행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공청회), 홍웅선 외 6, 제7호 ∼ 제20호

(90. 9, 94. 12)

·교과서 개선 세미나(체제, 디자인 등), 곽병선 외 12, 제10호, 14호(91. 12 ∼ 92.

12)

·좋은 교과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허 강, 제16호(93. 8)

·교육발전과 교과서 개발(분야별 지상 토론), 함수곤 외 10, 제16호(93. 8)

·국제화 시대의 경쟁 대비(교과서의 질의 향상), 김용만, 제18호(94. 4)

·중학교 검정교과서 개발과 출판사(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 편찬 업

무), 한경동 외 9, 제18호, 제22호(94. 4, 95. 8)

·교과서 검정제도의 발전 방향, 주남창 외, 제23호(95. 12)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제도의 제 문제(자율학습형 교과서), 허 강 외 5, 제24호

(96. 5)

·교육개혁과 교과서 발행사의 진로, 양철우, 제25호(97. 7)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제도적 육성, 김철진, 제25호(96. 7)

·현행 교과서 제도에 대한 교과서 발행사의 바람, 주용준, 제27호(97. 4)

·좋은 교과서를 만듭시다, 이범주 외 5, 제29호(97. 12)

·한국 교과서 출판의 방향과 과제(교과서 정책 : 유천근, 교과서 산업 : 한경동,

교과서 시장 : 이우철, 교과서 출판사 : 주용준, 교과서 출판사 : 양철우, 교과서

체제 : 허 강, 편집인 육성 : 정용환, 교과서 인쇄 : 홍우동), 제29호(97. 1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연구·개발(지상 심포지엄), 함수곤 외 9, 제30호

(98. 5)

·왜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개혁되어야 하나, 허 강, 제36호(01. 6)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ICT 활용 교육), 김만곤 외 6, 제37호(01. 12)

·실업계 전문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편찬 패러다임의 전환, 허 강, 제38호(02.

6)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 함수곤 외 5, 제39호(02. 12)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략, 박삼서 외 4, 제40호(03. 6)

위 연구 주제 중 제30호에는 특색 있는 게 세 개가 있다. 첫째는 교과서 아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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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션 도입을 본격화한다(현영호)와 두 번째는 좋은 교과서 -기본 모델연구가 선

행되어야 한다(조성준) , 세 번째는 질 좋은 교과서, 혼과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김용만) 등이다. 이 중에서 교과서에 아트디렉션 도입에 대해 그 특수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교과서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만 정보

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표현 전략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과서도 분명 도서라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검·인정 교과서의 시각적 표현 전략인 아트디렉션에 대한 부분이

평가 지침에 비중이 실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과서 출판 문화가 자연스럽게 편집자와 아트디렉터의 공존 형

태로 발전할 것이며, 이는 교과서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학습자인 학생

들이 교육 목적에 손쉽게 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37호에 특집으로 다룬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은 교수·학습에만

필요한 게 아니며, 이 같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시에도 편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초·중등학교 정보통신 기술 운영 지침(2000. 8. 1)에 의

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위해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10% 이상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교과별 활용시 정보통

신 기술 소양 교육의 단계별 지도 내용을 기초로 각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창의

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배양 및 문제 해결력을 신장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국정 실업계 교과서 편찬 체제에 대한 개선을 논의한 제38호 주제 실업

계 전문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편찬 패러다임의 전환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창하

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밝힌 2002년 산업 정책 골간은 일등 유일의 전략(Numb er On e

and Only ) '으로 요약된다. 이것저것 손대는 잡화상을 탈피, 일등 상품, 일류 기술

로 승부해 2010년 세계 10대 기술 강국에 진입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과용 도서도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등 내용, 일류 교과서라는 목표 아래 질 좋은 교과서 편

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려면 내용 선정·조직과 함께 편집 디자인의

과감한 기법 도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포맷, 타이포그래피, 사진

및 삽화의 수준 향상 등 아트디렉션 개발에 힘써야 한다. 물론 질 좋은 교과서 개

발에 수요자 중심으로, 또한 직업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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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개발(편집 디자인)을 지향하는 사고는 당연한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는 전문 교과서는 과거의 교과서와는 크게 달라

진 새 형태로 탄생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도 개선을 선도하고, 편

찬자, 발행자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재인가에 대해 제39호에서는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 (함수곤), 좋은 교과서 만들기, 그 정답은 없나 (윤광원), 사실과 원칙 중심의

오류 없는 교과서 (정용환),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 (배종수), 교육현장에 만족을

주는 교과서 (류장걸), 어떤 교과서 (김경헌) 등으로 나름대로 교과서를 평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편집자나 출판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저술한 새로운

교과서의 기능을 알아본다.

즉, 앞으로 교과서는 교사를 돕는 도구이기보다는 학생의 학습 활동을 돕는 기

구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그러기 위해

서는 교과서가 대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각 교과의 기초·기본적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는 표현과 편집에 유의한다.

공통 학습에서 개별 학습으로 연결이 잘 되게 만든다.

체험 학습, 직접 경험에 의한 학습과 연결되게 한다.

본문, 정보, 자료, 학습 활동 안내 및 돕기 등의 구성에 유의한다.

정보·수집, 이용 처리능력을 기르는 내용과 구성에 유의한다.

교과서가 패키지화된 교재의 중핵이 되게 한다.

교사가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략에 대해 제40호에서는 좋은 교과서 개

발과 정책 수립의 방향 (박삼서), 교과용 도서 검정 기능의 질적 향상 방안 (김정

호),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과 제언 (황태랑), 교과서의 발전 방향 (김만곤), 핵심

자료로서의 교과서와 교사의 역할 (전병현) 등으로 좋은 교과서 개발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교과서 발행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한 교과서 발행사의 역할과

제언을 알아본다.

첫째, 교과서 전문 발행사로서의 인식을 분명히 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즉, 정부

는 교과서 발행에 관한 전문 인력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교과서 개발에 관

한 연구 실적이 높으며,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역량 있는 출판사가 교과서 개

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전문 발행사(출판사) 육성에 전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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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자. 물론, 발행사(출판사) 나름대로

인적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인적 투자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

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적 투자라 함은, 편집자 및 편집 기획자 등 출판·인쇄

업무에 관련된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교과서 발

행에서 교과서 편집자 및 교과서 편집 기획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

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투자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행사(출판사)마다 교과서 연구 부서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해

본다.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마다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과 대안이 강구되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임시 대책 기구라면 연구 부서 본연의 임무를 꾸준히 수행해 나

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연구 부서의 임무는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연구 업

무가 주가 되겠지만, 정부의 교과서 정책 수립시 기본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연

구 업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

가 될 것이며, 교과서 발행에 관한 바람직한 기업 문화도 형성될 것이다. 또, 한국

형 교과서 발행 제도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 그 밖의 선행 연구

교과서연구지에 발표된 연구와는 별도로 전문 분야의 선행 연구가 있다. 이들

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교과서 편집과 관련된 기초 연구와 편집 관

련 인력 등에 관한 수급 전망 및 교과서 외적 체제와 검정업무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기성, 출판 디자인의 정의와 한글 본문체 폰드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언

론정보대학원, 1999. 2.

·이종성, 편집 디자인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10.

·민병덕 외, 교과서 체제에 관한 연구 , 한국2종교과서협회, 1991. 6.

·조정윤 외, 21세기를 향한 국가 기술자 자격 제도의 발전 방안 연구 ,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998. 12.

·장창원 외,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인력 수급 전망과 인력 양성 기본방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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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12.

·이용환 외, 직업교육훈련 환경변화에 따른 새 교재체제 개발 방안 세미나 ,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10.

·허 강 외,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교과서연구소, 1997. 6.

·백명진 외,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3.

·허 강 외,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 한국교과

서연구원, 2000. 2.

·함수곤 외,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

12.

·김정호 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체제 연구 ,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2. 12.

이들의 연구 내용은 주제가 말하듯,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발행사 육성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는 주변적 과제라는 점이다. 그래서 편집

인력과 교과서 전문 출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 연구물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변적 과제에서 언급한 영역의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위의 연구 과제 중에서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

사 육성 방안에 대해 이 두 영역을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것은, 허 강 외 2인이

연구한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와 허 강 외 3인이 연구한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 그리고 함수곤 외 3인이 연구한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및 김정호 외 3인이 연구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검정체제 연구 정도인 것이다.

6. 연구의 제한점

일반적으로 강한 조직을 가지고 우수한 경영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성공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사는

기업 특성상 강한 조직이나 우수한 경영을 하기에는 타 기업에 비해 너무 영세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사의 조직론이나 전략론을 기존 체계에서 비교하

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행동 양식, 비전, 가치관 및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는 교과서

발행사가 거의 영세하므로, 깊이 있는 조사·연구에 한계가 있어 자세한 자료 제

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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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편집자의 자질 부분의 조사는 기존 자료가 전무하고, 조사 방법이 어렵

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웠으며, 출판사의 경영에 있어서는 재무 정

보(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는 개요만을 제시하고, 그 이상 자세한 정보는

기업 사정상 게재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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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에 대한 사례조사

본 연구서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선행 연구, 사례연구(현황 조사 등 포함), 발전

과제와 정책 과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사례연구는 우리나라의 사례와 주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례연구는 출판사별로 나누어 게재하고, 주요 외국의 경우는 우리

나라와 교과서 제도가 비슷한 일본을 먼저 게재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는 회사별(2004년 한경기업총람 제Ⅱ권)로 하고, 그 내

역은 사업 개요, 기업 현황, 재무 정보 등으로 정리한다.

1. 국내의 사례조사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사례조사는 11개 회사를 가, 나, 다 순으로 게재하고,

그 내용은 2004년 한경기업총람 제Ⅱ권에 따라 기업 개요(주요 제품, 종업원 수),

기업 현황(사업 목적, 기업 비전, 연혁), 재무 정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으

로 한다. 각 회사 끝에는 그 회사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요약 게재한다.

가. (주)교학사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자본금 : 56억 원

(라) 주요제품 : 초·중·고용 학습참고서, 검정 교과서 발행, 도서출판, 인

쇄(중·고 국정 : 64책, 중·고 검정 : 112책)

(마) 종업원 수 : 701명(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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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현황

(가) 사업 목적 : 당국의 검정을 필한 검정 교과서 발행 및 판매업/초등학

교, 중·고등학교용 학습참고서의 발행 및 판매업/인쇄, 수주, 가공 및 판매

업/아동도서, 일반도서 발행 및 판매업/부동산 임대업/ 위 사항의 부대한

일체 사업

(나) 기업 비전 : 1951년에 교육의 길잡이, 학생의 동반자로서 교학사를 설

립, 앞으로 질 좋은 각종 도서출판을 통하여,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새로

운 시대 변화에 맞춘 실력 향상과 더불어 올바른 인간상을 심는 동시에, 글

로벌 시대인 21세기의 주역이 될 여러분이 책을 통하여 꿈과 이상을 마음

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

(다) 연혁

·1951. 5 도서출판 교학사 설립

·1958. 4 제본시설 설치

·1964. 8 옵셑 및 활판시설 설치

·1977. 1 주조기 5대 등 조판시설 설치

·1978. 10 제본기, 윤전기 시설

·1981. 3. 30 공장 증축(구로구 가리봉동)

·1983. 12. 12 (주)교학사로 상호 변경

·1984. 1. 1 (주)교학사로 법인 전환

·1984. 3. 3 납세의무 성실 포상, 석탑산업 훈장 수상

·1991. 6. 21 제2공장 신설

·1993. 2 제3공장 신설

·2000. 12 품질 시스템 인증

·2001 ∼ 2002 제7차에 의한 국정·인정·검정 도서 발행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1〉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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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85, 857 86, 278

부채총계 59, 103 57, 025

자본총계 26, 844 29, 252

자본금 5,600 5,600

이익잉여금 21,244 23,652

부채와자본총계 85, 857 86, 278

(나) 손익계산서

〈표 Ⅱ- 2〉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52,022 63,563

당기순이익 618 2,788

교육의 길잡이, 학생의 동반자, 52년 동안 이어온 교육출판！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의 길잡이 교학사가 이끌어 드립니다.

나. (주)금성출판사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아동도서, 학습도서 출판, 제판, 제본업,

교과서(중학교 검정 : 28책, 고등학교 검정 : 40책)

(라) 종업원 수 : 608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 목적 : 도서출판, 조판, 인쇄 및 제본업

(나) 기업 비전 : 교과서 1위 기업으로 비전은 b asic 금성, best 금성, br ight

금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유 가치로는 고객만족, 창의, 도전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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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혁

·1965. 10 금성출판사 창립

·1981. 12 금성교과서 설립

·1983. 12 국내 최초 전산 사식 도입·설치

·1986. 5 금성출판사로 법인 전환

·1988. 11 〈애니메이션 어린이 세계명작〉저작권 유럽 수출

금성출판사는 1965년 창립 이래 백과서전, 학습만화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주옥같은 도서들을 꾸준히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발간에도 참여하여,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을 선도하는 종합 출판사의 위상

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1993. 5 MBC 창작동화 대상 공동 주최

·1993. 12 재단법인 운평문화재단 설립, 캠프로 법인 전환

1990년대에는 (재)운평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회 문화 활동에 기여

하기 시작합니다. 소년소녀 글짓기 대회, MBC 창작동화 대상 등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수많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

고객에 보답하는 기업임을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1997. 7 (재)운평문화재단을 (재)금성출판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

·1998. 1 캠프, 금성출판사로 합병

·2000. 9 ∼ 2002 제7차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 도서 업계 최상급 합격

1997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바로 선 교육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학교 교육에 기초한 전과목 학습지 〈초등 푸르넷〉을 출시합니다. 이후

〈리틀푸르넷〉, 〈푸르넷 논술〉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교육 서비스로 사업 영역

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 계열사 : 푸르넷닷컴, 영문 독해연구소, 아트미디어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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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77, 747 74, 868

부채총계 55, 763 54, 569

자본총계 21, 983 20, 299

자본금 4,392 4,392

자본잉여금 9,381 9,361
이익잉여금 8,210 6,526

부채와자본총계 77, 747 74, 868

(나) 손익계산서

〈표 Ⅱ- 4〉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74,417 81,446

당기순이익 4,674 1,684

금성 가족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잠재된 고객 가치를 향상하

고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교육 문화 인프라

시대에 맞는 가치 창조의 기반이 되는 유무형의 교육 콘텐츠, 교육 시스템, 정

신을 의미합니다.

다. 대한교과서(주)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대기업

(다) 주요제품 : 교과서, 참고서 제조, 번각 발행, 인쇄, 출판/부동산 임대/소

프트웨어 개발, 교과서(초·중등 국정 : 502책, 중등검정 : 74책)

(라) 종업원 수 : 853명 중 전문 편집인 및 디자이너 130명(2003. 2)

(2) 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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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목적 : 국정도서의 번각 및 발행/검정 및 인정도서, 일반도서, 학

습교재의 출판 및 공급/인쇄업 및 인쇄용 물품의 구입 및 판매/부동산 임대

업/도서류, 교구, 교재 기타 물품의 통신 판매 및 방문판매 등 유통업/교육

인적자원부 지정 도서의 출판 및 공급/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소프트웨어 자

문, 개발, 제조, 공급업(도매업) 등/인터넷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위 각호

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나) 기업 비전 : 지식 정보 산업을 선도하여 교육 문화 발전에 기여함은 물

론, 고객의 요구에 따른 제품 개발과 맞춤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다) 연혁

·1948. 9. 24 문교부 허가로 대한교과서(주) 창립

·1949. 4 교과서 생산 자가공장 설치

·1954. 11 현대문학사 창립(1955년 1월 순수문예 월간지 현대문학

창간)

·1973. 12 재단법인 목정장학회(이사장 김광수) 설립

·1974. 9 성남 제1공장 준공

·1982. 10 서초동 본사 사옥 준공

·1988. 11, 4 사무전산화 시설 도입

·1989. 12 충북 청원군 창고 준공 833평

·1991. 6. 15 성남 제2공장 1532평 준공

·1999. 5. 3 국정교과서(주) 흡수 합병

·1999. 6. 9 (주)대한교육연구원 흡수 합병

·2000. 4 아동 및 만화도서 출판사업을 위한 아이세움 사업본부

출범

·2000. 10 디지털 인쇄판 출력 시스템(CT P ) 도입 설치

·2001. 2 단행본 전문 출판기업 (주)현대문학 북스 설립

·2002. 7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 획득

·2002. 11 대한민국 3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3. 9 교과서 박물관 개관

(라) 계열사 : 아이세움, 에듀이북스, 현대문학, 북폴리오, 전북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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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5〉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8 2002. 8

자산총계 126, 092 135, 867

부채총계 77, 128 78, 831

자본총계 48, 964 57, 035

자본금 21,477 21,477

자본잉여금 23,850 23,850
이익잉여금 4,366 11,489
자본조정 729 219
부채와자본총계 126, 092 135, 867

(나) 손익계산서

〈표 Ⅱ- 6〉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8 2002. 8

매출액 128,372 140,500

당기순이익 3,513 9,701

대한교과서(주)는 1948년 9월 24일 창립한 이래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교육입국(敎育立國) , 실업교육(實業敎育) , 출판보국(出版報國) 의 창립 이념을

올곧게 실천하며, 국민교육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 교육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해

온 교육출판 전문회사이다.

라. (주)도서출판 디딤돌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도서, 중·고등학생 참고서, 교과서 제조 판매(중학 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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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책, 고등 검정 : 4책)

(라) 종업원 수 : 99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도서 제조 판매업/학원운영업/부동산 투자 관리 및 임대업/

정기 간행물 발행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사회 및 직업 교

육업/부설 연구소 운영업/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나) 기업 비전 :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꿈을 꾸세요. 디딤

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오랜 시간 동안 디딤돌이 꿈꿔온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디딤

돌을 딛고 꿈을 찾아가는 학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는 것 -입시제도가 변

하고 교육과정이 다시 바뀌어도 디딤돌은 항상 여기 있겠습니다. 꿈을 함께 이루어가

는 동반자 - (주)도서출판 디딤돌

(다) 연혁

·1992. 7 도서출판 디딤돌 설립

·1995. 1. 1 (주)도서출판 디딤돌 설립

·1995. 9 (주)디딤돌 에듀비젼 설립(중·고등학생 회원 학습지 판

매)

·1998. 1. 1 (주)디딤돌 에듀비젼으로부터 학습지 사업 양수도

·2000. 3 ∼ 2002. 1 중학교 4종, 고등학교 3종 검정 합격

·2003. 3 한국능률협회 선정 참고서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기업으로

선정

(라) 관계 회사 : (주)다산 디지털 비젼(1999. 9. 6)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7〉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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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33, 537 33, 883

부채총계 25, 984 26, 472

자본총계 7, 553 7, 412

자본금 1,250 1,250

이익잉여금 6,405 6,162
자본조정 101 -
부채와자본총계 33, 537 33, 833

(나) 손익계산서

〈표 Ⅱ- 8〉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39,576 47,059

당기순이익 1,259 1,757

디딤돌이 제품을 기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진정 원하는 것

이 무엇인가입니다.

마. (주)블랙박스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학습지, 참고서, 교과서 출판, 광고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교과서(중학 검정 : 9책, 고등 검정 : 5책)

(라) 종업원 수 : 137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학습지, 참고서 출판업/광고대행업/소프트웨어 자문, 개발공

급업/학력 평가 및 입시 DB구축

(나) 기업 비전 : 21세기 초우량 종합 교육문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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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여 최고의 제품과 맞춤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On - Lin e과 Off- Lin e을 통해 제공함으로

써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여 열린 교육과

평생 교육의 실현에 공헌하는 등 (주)블랙박스는 21세기 초우량 종합 교육문화 기업

으로 교육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다) 연혁

·1992. 9. 25 회사 설립

·1994. 11 고교생 대상 전과목 종합 학습지(블랙박스) 발행

·1995. 4 주식회사 교평 상호 변경

·1997. 12 (주)동서 리서치 주최 소비자 조사 -학습지 업계 부분 1위-

·1999. 12 제7차 중학교 교과서 8종 개발

·2000. 6 (주)블랙박스 상호 변경

·2000. 9 중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수학·과학)

·2001. 2 국내 학습지 업계 최초로 인터넷 방송 과외 실시

·2001. 7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합격 (일본어, 국어, 수학, 과학 등)

·2002. 12 2002 히트상품 수상 (2001 ∼ 2002, 국민일보 선정)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9〉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23, 026 25, 884

부채총계 18, 636 21, 117

자본총계 4, 390 4, 767

자본금 1,600 1,600

이익잉여금 2,791 3,167
자본조정 1 -
부채와자본총계 23, 026 25, 884

(나) 손익계산서

〈표 Ⅱ- 10〉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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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39,246 35,925

당기순이익 1,030 377

21세기 초우량 종합 교육문화 기업을 향한 도전

- 지식 정보화 사회 구현에 기여

- 맞춤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감동

- 교육 분야의 핵심 역량 극대화

- 열린 교육과 평생 교육의 실현

바. 시공사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출판(정기 간행본, 단행본), 무역, 검정도서(고등 검정 : 2책)

(라) 종업원 수 : 165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도서 출판업 등(미래를 앞서가는 종합 미디어 그룹)

(나) 기업 비전 : 창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디지털 미래 비전

을 제시

시공사는 급변하는 시대의 요구를 정확하게 짚어내며 뉴 미디어 세계를 열어갑니

다. 특화된 커뮤니티가 살아 움직이는 신개념의 새로운 포털 세계를 열어갑니다.

(다) 연혁

·1989. 2. 27 회사 설립

·1990. 8 (주)시공사로 법인 전환

·1991. 2 단행본 아랍과 이스라엘 출간을 시작으로 단행본 사업

진출

·1993. 7 도서출판 음악세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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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8 (주)코믹 플러스 법인 설립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11〉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20, 413 20, 359

부채총계 15, 833 15, 966

자본총계 4, 580 4, 393

자본금 3,000 3,000

자본잉여금 2,917 2,917
이익잉여금 2,307 1,524
자본조정 970 -
부채와자본총계 20, 413 20, 359

(나) 손익계산서

〈표 Ⅱ- 12〉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26,169 31,118

당기순이익 1,469 873

시공사는 앞으로도 열린 문화 네트워크 안에서 대중을 향한 정보, 지식, 교양,

오락과 감동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문화 기지국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사. (주)시사영어사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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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제품 : 도서, 잡지 출판/부동산 임대, 검정도서(고등학교 : 4책)

(라) 종업원 수 : 716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도서 출판업/부동산 임대업/교육서비스업/각 호에 관련된 부

대사업

(나) 기업 비전 : 세계와 승부하는 기업, 미래로 도전하는 기업

이제 YBM/ Si- sa를 세계 속에서 만나십시오.

(다) 연혁

·1961. 4 ∼ 5 시사영어사 설립(4월), 시사영어연구지 발간(5월)

·1971. 7. 31 미국 맥밀란출판사와 E - 900 회화교재 한국 내 독점출판

계약

·1974. 4. 30 중·고 영어교과서(카세트) 발행(음성교재)

·1978. 10. 31 문교부 인정 고교 영어교과서 발행

·1982. 4. 30 법인으로 전환(자본금 1억 원)

·1983. 1. 31 문교부 인정 고교 영어, 일어교과서 발행

·1988. 3 현재 고교 영어교과서 외 외국어 어학교재 500여종 발행

·1989. 6 현재 고교 영어교과서 외 외국어 어학 교재 1,000여종 발행

·1993. 7 CAT V 프로그램 공급업 참여

·1994. 10 당사 브랜드 E - 300 회화교재, 중국 국영방송 교재 채택

·1995. 1 월간지류, 비디오류, 단행본류, 카세트류 등 1,000여종 발행

·1998. 12. 31 (주)와이.비.엠을 흡수 합병

·2000. 1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판 창간

(라) 계열사 : 시사영어닷컴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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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3〉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29, 295 30, 345

부채총계 22, 418 24, 214

자본총계 6, 876 6, 131

자본금 2,200 2,200

자본잉여금 4,676 3,931

부채와자본총계 20, 413 20, 359

(나) 손익계산서

〈표 Ⅱ- 14〉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75,921 81,972

당기순이익 3,197 745

영어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한다 라는 신념,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0여 년 간 많은 독자들에게 실용영어와 최

신 세계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 온 YBM/ Si- sa가 이제는 저작권을 해외로 수출

하고, 해외 학원망을 구축하는 등 세계 속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YBM/ Si- sa는 여러분과 더불어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합니다.

아.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출판, 교육, 문화사업, 교과서(중등 국정 : 41책, 중등 국정 :

51책)

(라) 종업원 수 : 184명(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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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교육출판, 문화사업, 즉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교육 및 출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서와 초·중·고 교재와 정보 교

재를 축으로 한 출판사업과 교육사업의 전문화를 통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선다.

(나) 기업 비전 : 신뢰와 최고의 교육 서비스로 인재 양성에 기여

최고의 교재개발 고객에 제공 출판 전문회사

(다) 연혁

·1971. 1 중앙학력측정연구회 설립, 중학교 학력 평가 개시

·1972. 1 중앙교육진흥연구소로 개칭, 고등학교 학력 평가 개시

·1980. 3 학습 교재 발간(정수 예비고사)

·1985. 7 KBS 교육방송 교재 제작 공급

·1987. 3 개인 학력 평가 사업 시작

·1992. 1 중앙교육문화사 창립(유아, 초등학생 과학교육 프로그램)

·1994. 3 중학교 검정교과서 발간(가정·한문 등)

·1995. 10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 발간(영어, 수학, 가정, 한문, 상업

등)

·2003. 3∼2002. 2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다종 합격 등 발행권 획득

(중학교 : 7종, 고등학교 : 21종)

·2002. 8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설립

(라) 관계사 : 에듀토피아중앙교육, 아이리드커뮤니케이션즈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15〉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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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50, 573 40, 698

부채총계 35, 571 34, 476

자본총계 15, 002 6, 222

자본금 2,811 811

자본잉여금 3,083 3,083
이익잉여금 9,108 2,327
부채와자본총계 50, 573 40, 698

(나) 손익계산서

〈표 Ⅱ- 16〉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53,933 50,072

당기순이익 1,027 5,209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민간 출판 전문기관으로 지향

·인간 중심의 경영

·열정으로 한다(edge)

·실천한다(ex ecut ion )

·존중한다(em phathy )

·도전한다(entr epren eur ship )

자. (주)지학사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자본금 : 11억 원

(라) 주요제품 : 도서출판업, 학습 참고서, 교과서, 철학서적,

교과서(고등 국정 : 25책, 중등 검정 : 64책)

(마) 종업원 수 : 125명(20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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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도서출판업, 광고대행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

(나) 기업 비전 : 교육문화의 가치 창조를 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공헌하

는 최고의 기업

·사업영역 - 사업의 모체인 중·고 교과서, 참고서 출판의 전문화와 더불어,

사업 대상층을 초등·유아 및 일반 성인으로 확대하고, 21세기의 성장 영역

인 고부가가치 제공 산업으로 진출한다.

·공헌 영역 - 미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지식과 정보에 있고, 미래의 인재

상 역시 인재 육성에 있는 만큼, 지학사는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미래 인재

육성에 공헌함을 기업의 사명으로 한다.

·목표 -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현하여, 최고의

품질과 가치창조를 지닌 초우량 교육문화 기업으로 도약한다.

(다) 연혁

·1965. 8 도서출판 지학사 설립

·1965. 11. 18 고교용 학습 참고서인 하이라이트 시리즈 발행

·1968. 9. 5 고교용 학습 참고서인 적중 시리즈 발행

·1984. 9. 28 (주)지학사로 법인 전환

·1989. 7. 29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 영어 외 19과목 합격

·1994. 3. 중학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 9과목 12종 검·인정 합격

·1995. 8. 7 고등학교 검·인정 제6차 교과서에 영어, 수학 등 52개

과목 66종 합격

·1995. 10. 고등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 36과목 42종 검·인정 합격

·2000. 1. 중학교 검·인정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영어 등 9개

과목 합격

·2001. 1. 18 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에 국어생활 등 11개 과목 11종 합격

·2002. 1. 19 중학 고등 검·인정교과서에 한문 등 11개 과목 21종 합격

(라) 계열사 : 도서출판 벽호, 키즈돔, 벽호문화사

(3) 재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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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차대조표

〈표 Ⅱ- 17〉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46.228 46. 337

부채총계 33, 547 31, 057

자본총계 12, 680 15, 280

자본금 1,100 1,100
이익잉여금 11,580 14,180
부채와자본총계 46, 228 46, 337

(나) 손익계산서

〈표 Ⅱ- 18〉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31,376 29,303

당기순이익 836 2,599

배움(學)에 뜻(志)을 둔 이들의 벗 -지학사는 경영이념을 고객지향, 인간존중, 책임

경영, 가치창조에 두고 미래의 인간 육성에 공헌하는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차. (주)천재교육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출판(학습 참고서, 중·고등 교과서, 어학교재), 교과서(고등

국정 : 9책, 중등 검정 : 67책)

(라) 종업원 수 : 297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참고서, 중·고 교과서 출판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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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 비전 : 언제나 변화하는 천재교육이 되겠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은 꿈과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2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사랑과 열정이 담긴 참교육을 통하여 발현시키는 일이 (주)천재교육

의 교육 이념입니다.

(다) 연혁

·1981. 10 도서출판 천재교육 설립

·1983. 12 해법수학연구회 발족

·1986. 11 자본금 2억 5천만원으로 (주)천재교육 설립

·1988. 1 (주)천재문화 설립

·1989. 3 제5차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5종 7책 합격

·1990. 12 (주)오양인쇄 설립

·1991. 10 제1회 해법 수학 경시 대회 실시

·1994. 8 제6차 중·고 검정교과서 32종 49책 합격

∼1995. 7

·2000. 9 제7차 중·고 검정교과서 47종 66책 합격 발행, 국정 7종 발행

·2001. 11 해법 공부방 프랜차이즈 시작

(라) 관계사 : (주)천재문화, (주)프린피아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19〉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37, 340 49, 249

부채총계 24, 519 30, 332

자본총계 12, 821 18, 917

자본금 3,500 3,500

자본잉여금 1 1
이익잉여금 9,320 15,417
부채와자본총계 37, 340 49, 249

(나)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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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0〉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41,378 62,893

당기순이익 2,046 6,096

(주)천재교육은 〈최선을 다하자〉는 사훈 아래 자라나는 2세들의 무한한 잠재

력을 최대로 개발하여 그들이 장차 이 땅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

인공이 되도록 하는 데 참뜻을 두고 전 사원이 하나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

하고 있다.

카. (주)현대영어사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출판업

(나) 형태 : 주식회사, 중소기업

(다) 주요제품 : 영어학 교재출판, 도매, 교과서(중등 검정 : 8책)

(라) 종업원 수 : 83명(2002. 12)

(2) 기업현황

(가) 사업목적 : 출판 제조업, 윤선생 영어 교실은 1980년 창사 이래 올바른

영어교육을 통한 세계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어 교육사업 외길에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나) 기업 비전 : 한국을 대표하는 영어교육 전문기업(윤선생 영어 교실),

EFL 환경의 올바른 영어교육을 이끌어 가는 영어교육 전문기업에서 출발

한 윤선생 영여 교실은 세계 수준의 영어 전문가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 연혁

·1980. 윤선생영어교실 창립

·1987. 12 (주)현대영어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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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업계 최초로 전화 관리제도 시행

·1991. M CP社의 파닉스 교재 도입, 윤선생파닉스 교재 출시

·1992. 국내 최대 규모의 제1회 전국 어린이 영어듣기 대회 개최

·1995. 영어교육 전문화 제도 시행

제1회 전국 중학생 영어 경시대회 개최

·1997. 국제교사교육원(T T I Int ern ation al) 개원

·1998. Yoon SAT 위성방송 송출

·2000. Ph on eP ass (영어 말하기/듣기 테스트) 도입 시행

·2001.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 개발, 공급

중국 전국 초등학교 영어교과서 채택

·2002.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개교

(라) 관계사 : 국제영여교육연구소, (주)EE C Korea

(3) 재무 정보

(가) 대차대조표

〈표 Ⅱ- 2 1〉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자산총계 41, 507 47, 892

부채총계 8, 876 7, 778

자본총계 32, 631 40, 115

자본금 3,000 3,000

자본잉여금 932 932
이익잉여금 28,699 36,183
부채와자본총계 41, 507 47,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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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익계산서

〈표 Ⅱ- 22〉 (단위 : 백만원)

연 도 2001. 12 2002. 12

매출액 38,433 40,997

당기순이익 3,581 7,483

윤선생의 영어교육은 주요 사업으로 교재개발사업, 위성교육방송사업, 온라인

교육사업, 종합 평가사업, 해외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다.

타. 교과서 발행사의 경제 현상(現狀)

교과서 출판사의 현상(pr esent situ ation )은 경제물량으로 볼 때, 1,000대 기업

중에서 대한교과서(주)가 총자산 순위 820을 위치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2004

년 한경기업총람 제Ⅱ권 (한국경제신문사 한경 BP , 2003. 7. 15 발행)에 제시된 것

으로서 1,000대 기업이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의 적용을 받

는 기업을 뜻한다. 즉, 외부 감사 법인 1,000대 기업(기준 2003. 5. 31 현재)에서

대한교과서(주)가 135,867백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1,000대 기업 중 교과서 발행사는 아니지만 서적 출판업이나 서적 및 잡

지류 소매업을 하는 (주)재능교육과 (주)교원아카데미, (주)교원 등을 소개하고 교

과서 발행사인 대한교과서(주)와 비교해 본다.

〈표 Ⅱ- 23〉 1,000대 기업 중 서적 출판업의 매출액, 순이익, 총자산 등

2003. 5. 31 현재

기 업 명 순 위 금액(백만원) 구 분

(주)교원아카데미 250 463,879 매출액

(주)교원아카데미

(주)교원

240

268

29,796

26,355

순이익

(주)재능교육

(주)한솔교육

대한교과서(주)

(주)교원

527

797

820

857

221,863

139,754

135,867

129,976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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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000대 기업 중 대한교과서(주)가 유일하게

총 자산에서 순위에 기록되어 있을 뿐, 매출액에서 또한 순이익에서 교과서 출판

사가 기록된 것은 없다. 따라서 교과서 발행사의 경제 규모는 얼마나 미약한가를

그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파. 교과서 편집 인력 및 교과서 발행사의 현상

본 연구보고서 Ⅰ. 서론 5.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 지적한 4가

지 과제(주제)는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교과서 편집 인

력의 전문성 확보와 교과서 전문 출판사(발행사) 육성 등에 대해 그 현상을 요점

만 다루기로 한다.

(1)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가)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1997. 6, 허 강 외) : 이 보고서에

서 교과서 전문 인력의 자질에 관한 개념을 보면, 도서 개발(특히 교과서

개발)을 위한 창조성 비율(41% )이 가장 높았으며, 여러 가지의 자질 중 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원고 선택의 판단력 과 도서 형태

구성을 위한 미적 예술 감각 이 똑같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의

추진을 위한 현실적 감각 영역이다. 기획력과 추진력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은 기대 밖의 결과이다. 그리고 원고 검토를 위한 문장력은 교과서를 꾸

미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무적 요인인 바,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교과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또는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디서 어느 기관

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문항에 대해 가장 많은 인원(약 70% )이 한국

2종교과서협회 또는 한국교과서연구소 등에서 주관해서 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현재의 국정, 검정교과서 발행사에서 자체 현장 연수교육을 통해

양성을 바라고 있으며, 미간 편집 학원 등의 위탁도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실제

로 교과서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 향상 및 교육 발전

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관계 기관에서는 이 점에 대한 정책 개발이나 행정 지도

및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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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찬시의 참여자 성분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동원되어야 한다. 이것

은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적인 면과 편집자 이외의 영역을 우리나라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 편찬시에는

저작자나 편집자가 감당해 낼 수 없는 분야는 도움을 받아, 또는 상의하여 제대로

된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처럼 교과서 편찬은 전문가들의 합동 작업

인 것이다.

오늘날 아트 디렉터는 시각적이고 미적(감각) 측면에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

으며, 교과 교육 전문가(기획, 연구, 집필, 협의 등)도 참여를 기대한다. 그런데 아

트 디렉터의 참여가 한 명 뿐인 것은, 아직도 우리 교과서 업계의 영세성을 단적

으로 나타낸 것이고, 학생과 교육 심리학자, 학부모의 참여는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 않다.

외국(미국)의 경우 일부를 소개하면, 편집자라해도 Ex ecut iv e E dit or ,

Dev elopm ent al Editor , M an agin g E dit or (Book s an d E dit or ial Services ), Senior

A ssociat e Editor , Proofr eader가 있으며, Art Dir ector라 해도 Com position 담당,

Cov er Design er (A dm inistr ator 등), M an ag er (Design and Produ ction Services ),

S enior Graphics Designer 등이 있다.

제작 관계도 Produ ction Coordinator (A dminist rat ion ), E dit or ial- P roduct ion

Superv isor , T ypesett in g Superv isor , Copier Coordinator , Desktop Publishing

Specialist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도서 편찬에 관여하는 것은 그들이 말

하는 Expert s , Specialist s , T echnician s , Gen erally Ex perien ced P eople 등 그 분야

에 정통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나)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2000. 2, 허

강 외) : 이 보고서에서 교과서의 편집 디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고 있다. 즉, 한국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편집 레이아웃을 비교·분석하

여 우리 교과서가 나가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대한 답을 얻는 것은 그

리 어렵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외국 교과서에 비하여 근대화

의 과정에 대한 역사가 짧고 아직 편집 레이아웃에 대한 인식이 일반도서

에 비해 보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교과서의 특성상 학습 내용

이 중요시되는 도서라는 관점에서 편집자 중심의 출판문화와 교과서 편집

레이아웃에 종사하는 아트 디렉터의 부재라는 환경적 요인이 맞물려서 교

과서 편집 레이아웃의 심미적 발전이 지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그림과 더불어 편집 레이아웃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는 한글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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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래피의 심미적 접근과 기술적 운용의 낙후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영상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편집 레이

아웃의 조형적 접근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의 미숙함이 외국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이 보고서에서는 교과서 연구·개발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

다. 즉, 여기서 가리키는 연구 개발은 결과적으로 편집자의 기능이나 영역에 포함

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즉, 교과서 조사 연구란, 교과서에

관한 기초적·종합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그 연구 성과를 교육당국이나 교과서

집필자, 교과서 편집자, 아트 디렉터 및 발행사 등에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교과서 연구는 정보화·세계화·열린 교육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성과

개성적인 것의 선택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교과서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드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뿌리가 되는 기초연구가 심화되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 밖에도 교과서 내

용 연구라든가, 교과서 체제·편집 디자인 및 교과서 제도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하고, 교과서 역사에 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다)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2002. 12, 함수곤 외) : 이 보고

서에서 편집자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교과용도서

의 편집자란 단행본이나 잡지 등의 편집자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격과

역할이 대별된다. 즉, 교과용도서의 편집자란 저자와 출판사의 매개자, 학

생·교수자 및 저자와의 매개자로서, 기획(검정도서에 한함. 좋은 저자의

발굴과 내용 구성과 판면 체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제공), 편집(교과용도서

의 가독성과 조형성, 교수·학습 내용 전달의 용이함을 위한 미적·기술적

지식 및 감각의 부여), 제작(출판물 복제를 전제한 일련의 조책 과정)의 기

능을 이행함으로써, 교과용도서의 편찬을 총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용도서 편집자는 훌륭한 저작자를 발굴하는 감각과 저

작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인품, 그리고 심미안과 교과 지식, 기능적

기술, 제작 계획력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교과용도서 편찬과 관련된 모

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편집자의 전공과목 편집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교과서 편집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한 가지는 교육 과정에 맞도록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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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내용을 분석하고 조정, 통합, 배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목

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교과의 편집은 그 과목을 전공한 사람

이 편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당위성이 상당 부문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한 조사는 편집자가 전공과목을 편집한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1.9%

에 불과했다. 전공과 유사한 과목을 편집한 경우가 32.7%나 되었고, 전공과 전혀

다른 교과목을 편집한 경우도 17.6%나 되었다. 이는 교과용도서 편집이 전문적

영역임을 상당 부분 무색케 하는, 또한 출판사 스스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도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출판사의 수익성과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즉, 교과서를 통해 출

판사에 부가되는 교과서 이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그 크기

에 따라 적정수의 편집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또한

출판사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전공별 편집자 수를 제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는 교과용도서의 질 저하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는데, 전공자를

확보하지 않은 출판사의 검정 출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체제 연구(2002. 12, 김정호

외) : 제작과정에서 저작자와 편집자는 먼저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파악하

기 위해 새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그 지향 방향을 정확하게 이

해해야 한다. 검정위원도 교육과정과 일치되지 않는 교과서에 대한 비평을

한 적도 있다. 교육과정의 의미는 집필상의 유의점과 검정기준을 통해 유추

해석할 수도 있다. 교과서 개발의 준거인 교육과정과 집필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은 사전에 공개된 것이므로 개인에 따라 관점이 다른 경우도 있어

서 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검정 심의 과정에서 저작자는 집필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이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내용

오류는 편집인에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회 현상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사회과는 변경된 사항을 매년 새 교과서에 싣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

로 검정이 완료된 뒤에도 계속 연구·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

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해당 교과 전공자를 교과서 전문 편집인으로 하여

연구 개발을 계속해 나가면서 도서를 늘 수정·보완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비용을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기적인 수익성의 원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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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가) 교과서 외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1997. 6, 허 강 외) : 출판사의 교

과서 편찬 전문 인력의 확보가 67% , 미확보가 26%로 나타났다. 즉, 약 20

개 출판사가 교과서 발행 전문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계산된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검정 교과서 편찬 시기만 편집 인원을 확보하고 작업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외부에 용역을 주어 검정 편찬 작업을 하는 게 현실이다.

출판사가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검정 교과서 편찬 기

간 이후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은

미경험자가 많으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편집자는 감소 경향이다.

교과서 개발시 애로점은 교과서 개발비 상승과 교과서 저작자 선정 및

편집자 확보 등 경제적 요인이 주된 것이고, 교과서 편찬에 관한 기본 사

항, 즉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 지침 등의 해석이나 집필 기간의 부족, 교

과 내용의 선정·조직 등은 애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과서 출판은 누구나 할 것이 아니고, 전문 영역 출판사가 영역을 구축·확

보·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출판사는 자제와 연구 개발을 하고, 교육당

국은 행정 지도 등을 통해 경쟁·보호·육성해 나가야 한다.

현행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판매 대금의 배분 방식은 발행사 난립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다. 무분별한 교과서 제작과 그로 인한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방

안으로 교과서 발행사의 자격 요건을 마련하여 교과서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으면 한다.

앞으로는 교과목 전문 출판사가 교과서 출판계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출판사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자제와 연구 개발을 통해 전문 출판사의

영역을 확보하고, 교육당국은 행정 지도로 이들을 육성시켜 나간다.

(나) 교과서의 외적 체제 및 편집 디자인 현상 국제 비교 연구(2000. 2, 허

강 외) :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한다. 즉, 교과서 개발 기관

과 교과서 지원서비스의 전문화, 특화 추구이다. 즉, 교과서를 발행·공급하

는 출판사는 특정 교과를 정하여 중점 투자함으로써 그 교과서를 전문화,

특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교과를 망라하여 특성

없이 교과서를 발행·공급하는 출판사의 교과서보다 특정 교과목에 전문화,

특화된 출판사의 교과서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출판사가 모든 교과의 교과서를 출판하는 백화점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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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출판사는 미술 교과의 전문 출판사이

고, 어느 출판사는 중학교 과학교과서 전문 출판사라는 식으로 교과별 또는

학교급별로 전문화 내지는 특화가 이루어져야 전문적인 연구 개발로 교과

서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 질 시장 경쟁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다) 교과용도서 검정업무 개선 방안 연구(2002. 12, 함수곤 외) : 교과별 전

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즉, 현행 제도 아래에서 교과서 검정이 연차별

로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교과서 발행사는 고등학교 심화과

정 교과서를 끝내고 몇 년 동안 교과서 관련 업무의 휴지기에 들어간다. 이

러한 교과서 업무의 단절은 교과서 출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

인이 되고 있다. 교과서 편찬의 전문성은 교과서의 질과 비례한다. 이를 확

대 해석하면 한 나라의 교육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교과서 업무의 휴지기는 출판사의 교과서에 따른 수익성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훨씬 많은 수익성을 교과서 발행사에 보장

해 주되, 정부 또는 교과용도서 개발 및 검정 주관 기관은 이 수익성이 교

과서 발행사의 전문성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

련해야 한다.

(라)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 체제 연구(2002. 12, 김정호

외) : 발행사는 사용중인 교과서에 대해 계속 검토 보완해 나가야 한다. 교

과서 오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학생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행사가 교사와 학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설 의견 조사팀을

구성하여 매년 오류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발행사 홈페이지에 교과서를 탑

재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사례를 하는 것도 오류를 줄이고 신뢰성

을 얻는 방법이 된다.

한편, 발행사는 앞으로 과목별로 교과서 특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

기업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경영 전략으로 삼아 상품별로 특화하듯이,

출판사 하면 과목의 교과서 전문 발행 기관이라는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특화 과목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어서 재투자를 해 나갈 수 있고 교과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단, 교과별 특화는 인세 및 이윤 분

배 제도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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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배분 구조도 재검토해야 한다. 현 발행사 상황은 교과서 편찬 제도

나 검정 제도는 발행 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과별 전문 출판사의

육성이나 적정한 검정 합격 종 수 등의 논의도 발행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

다. 그 제도적 문제의 해결은 시장 논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발행 부수와

관계없이 저작자와 발행사의 수익을 균등 분배하는 체제하에서는 일단 검

정 심사만 통과하면 소정의 수익을 균등 분배하는 체제하에서는 일단 검정

심사만 통과하면 소정의 수익이 보장되므로 질 개선이나 사후 봉사 노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 교과서 시장 구조의 영세화를 초래하여 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전체

적인 투자 효율의 낭비와 국고 손실을 유발하며, 출판사의 투자 의욕을 저

하시키고 결과적으로 교과별로 특화된 전문 출판사의 등장을 어렵게 한다.

(3) 시사점

교과서 편집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원고 선택의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편집인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자질 향상이나 연수를 위해서는 교과서 관련

단체(한국검정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편집자는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경험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로의 길은 편집 전문 인력의 상시 확보와 교과서에 관한 연

구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전문 영역(교과별 등)의 출판사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교과별 전문 출판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합리적 경영과 교육당국의

행·재정적 지원 등도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검정 교과서 인세 배분의

비합리적 시책이 자유경제체제로 전환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 국내의 사례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본 고에서 언급할 내용은 11개 교과서 발행사에 대해 조사한 기업 개요, 기업

현황, 재무 정보 등에 관한 분석 결과와 시사점 등으로 한다.

(1) 조사 분석 결과

(가) 기업 개요 : 국내의 사례조사는 11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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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에 있어, 업종은 그 대부분이 서적 출판업이고, 형태는 모두가 주

식회사였으며, 기업형태로는 대한교과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소기업

이었다. 즉, 대한교과서(주)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주요제품은 주로 학습참고서와 검정교과서 발행이 많았고, 그밖에는 도서

출판, 인쇄, 제본, 부동산 임대,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대행, 교육 문화 사업

등 그 종류가 다양하였다.

종업원 수는 편집, 관리, 생산 등 부서별로 집계된 게 아니고 종합한 것

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의 성격이 있을 뿐, 편집면에서는 그 숫자가 큰 의

미는 없다. 11개 회사를 집계한 게 약 4,000명으로 회사별 평균 숫자는 약

360명이 된다. 〈표Ⅱ- 24〉는 교과서 발행사별 편집인 현황을 나타낸 것이

다.

〈표Ⅱ- 24〉 출판사별 편집인 수 현황

(2003. 11. 5 현재)

순번 출판사명 편집인수(명) 순번 출판사명 편집인수(명) 비 고

1 고려출판 50 12 상문사 3 교과서 출판사

67개사 중 46

개사는 편집인

이 1∼2명

범위에 있다.

2 교문사 10 13 성지문화사 4

3 교학사 180 14 시사영어사 4

4 금성출판사 60 15 영진닷컴 10

5 능률영어사 30 16 중앙교육진흥연구소 50

6 대한교과서 60 17 지학사 75

7 동화사 12 18 진명출판사 10

8 두산 180 19 천재교육 200

9 디딤돌 60 20 한국교육미디어 7

10 법문사 30 21 형설출판사 20

11 블랙박스 27 계 1,082

자료 :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위 표에서 교과서 발행사에 근무하는 편집인은 약 1,100여 명임을 알 수 있다.

(나) 기업 현황 : 사업 목적은 크게 출판 제조업 및 판매업으로 통할할 수

있다. 그 내역을 보면 검·인정 교과서 발행·판매업, 초·중·고 학습참고

서의 발행·판매업, 일반도서의 발행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서비

스업(학력 평가 사업, 부설 연구소 운영 등)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인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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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들 수 있다.

기업 비전은 그 제시 내용이 무척이나 다양하다. 단순하게 질 높은 교과

서 발행 , 신뢰와 최고의 서비스 제공 . 언제나 변화하는 기업 , 고객 만족,

창의·도전 ,이 있는가 하면, 지식 정보산업 육성 , 교육 문화 발전과 미래

인재 육성 등으로 정보 산업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도 21세기 초우량 종합 교육 문화 기업 , 창조적이고 아이디어가 있는 기

업 등으로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연혁으로 볼 때, 1940년대가 대한교과서(주)가 1개 기

업이고, 1950년대 2개, 1960년대 2개, 1970년대는 없으며, 1980년대 3개,

1990년대 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교과서 발행사로 전통과 역사가 깊은 기

업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설립하였으며, 디딤돌, 블랙박스, 중앙교육진

흥연구소 등은 1990년대에 창업한 신진 회사들이다.

(다) 재무 정보 : 대차대조표는 2002년 12월 결산을 기준으로 11개 교과서

발행사의 자산 총계는 601,660백만원으로 평균해서 54,696백만원이다. 부채

총계는 381,837백만원으로 평균해서 34,712백만원이며, 자본 총계는 276,883

백만원으로 평균해서 25,171백만원이다.

손익계산서는 2002년 12월 회계기간을 기준으로 11개 교과서 발행사의

매출액은 664,848백만원으로 평균해서 60,440백만원이다. 당기순이익은 11개

사 중 8개 사는 이익 총계 31,574백만원이고 평균해서 3,946백만원이며, 마

이너스는 3개 사 총계 7,638백만원으로 평균 2,546백만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와 같은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숫자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순수 교과서 제조 및 판매만을 집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

리 나라 교과서 연간 매출액(2003년도)이 국정과 검정을 합하여 약 2,300억

원이 되기 때문에, 위의 숫자는 11개 회사에서 매출한 전체 부분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2) 시사점

(가) 기업 개요 : 주요 제품으로는 중·고등 교과용도서, 학습참고서 및 일

반도서가 있다. 이것 외에는 인쇄, 부동산 임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

된다. 교과서 발행사는 주요 제품인 중·고등 교과용도서와 학습참고서만을

유일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즉, 교과서 사업만으로는 기업 경영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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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편집인원은 〈표Ⅱ- 24〉에서와 같이 약 1,100명이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

어, 이들에 대한 자질 향상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 숫자를 근거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편집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검정교과서 출원 공고 이전

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은 검정교과서 편집상 교과서 출판사는 필요 인

원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나) 기업 현황 : 사업 목적으로는 교과서 편찬·발행 및 판매업, 일반도서

발행·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서비스 및 인쇄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겸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주요 제품(교과서와 학습참고서)만

으로는 기업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교과서 발행 및 판매업만으로는 기업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기업 비전에 있어 질 높은 교과서 발행에서 고객 만족, 창의·도전으

로 그 비전이 확대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 지식 산업 육성과 문화 발전 ,

초우량 종합 교육 문화 기업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산업이 사업 목적을 거시적으로 확대하여 세계화·국제화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업 비전 제시에

있어 각 회사의 실정과 능력에 따라 특징적으로 표현한 게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연혁을 보면, 신진 교과서 발행사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디딤돌, 블랙박

스 등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창업했으며, 교학사, 대한교과서, 금성출

판사 등 교과서 발행사로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성 회사들은 1940년

대부터 1960년대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창업 연대가 신진과

기성을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과서 발행사에 새로 등

장한 신진 세력은 1980년대부터라고 해석해 봄 직하다. 이것은 제5차 교육

과정기부터 이들 신진의 참여가 활발해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 재무 정보 : 11개 교과서 출판사의 총 매출액은 약 664,848백만원으로

각 사를 평균하면 약 60,440백만원이 된다. 이 총 매출액이나 평균액에는

순수 교과서 매출액만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 교

과서 발행사의 2003년도 총 매출액이 약 2,300억원으로 볼 때 11개 교과서

발행사가 점유하는 교과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측정할 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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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사례 조사

외국의 사례 조사는 일본의 주요 교과서 발행사를 중심으로 기업 개요, 기업 현

황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관련된 일본 교과서협회, 교과서연구센터 등

과 편집자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는 편집학교(editorial school)도 알아본다. 이

편집학교는 편집자의 전문성 있는 자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어서 우리나

라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일본 외 다른 나라의 사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Ⅱ- 25〉는 일본의 교과서 발행사의 실적을 위해 참고로 일본의 교과서 발행

사별 초·중·고 교과서 채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통계는 상이 15개 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 Ⅱ- 25〉 2003년도용 초·중·고용 교과서 발행사별 채택 책 수

단위 : 1만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2003년도 % 2002년도 % 2003년도 % 2002년도 % 2003년도 % 2002년도 % 2003년도 % 2002년도 %

동경서적 1,873 25.6 2,145 25.5 973 26.6 1,57 29.0 469 13.3 409 11.5 3,315 22.9 3,811 23.4

광촌서적 1,242 16.9 1,288 15.3 272 7.4 285 6.6 25 0.7 22 0.6 1,539 10.6 1,594 9.8

교육출판 936 12.8 1,012 12.0 345 9.4 375 8.7 127 3.6 117 3.3 1,408 9.7 1,504 9.2

계림관 696 9.5 740 8.8 221 6.0 259 6.0 224 6.4 225 6.3 1,141 7.9 1,224 7.5

교육예술 486 6.6 502 6.0 387 10.6 404 9.3 27 0.8 21 0.6 900 6.2 927 5.7

일본문교 496 6.8 751 8.9 298 8.2 314 7.3 75 2.1 61 1.7 869 6 1,126 6.9

계륭당 298 4.1 506 6.0 261 7.1 398 9.2 42 1.2 29 0.8 601 4.1 932 5.7

대일본 374 5.1 405 4.8 188 5.1 237 5.5 12 0.3 12 0.3 574 4 654 4.0

대판서적 353 4.8 386 4.6 106 2.9 123 2.9 6 0.2 8 0.2 465 3.2 516 3.2

실교출판 416 11.8 405 11.4 416 2.9 405 2.5

학교도서 293 4.0 311 3.7 117 3.2 127 2.9 1 0.0 4 0.1 411 2.8 442 2.7

제국서원 114 1.6 118 1.4 181 5.0 228 5.3 109 3.1 116 3.3 404 2.8 462 2.8

제일학습 361 10.2 367 10.3 361 2.5 367 2.3

삼성당 178 4.9 184 4.3 167 4.7 160 4.5 345 2.4 344 2.1

수연출판 323 9.2 326 9.2 323 2.2 326 2.0

합 계 7,329 8,401 3,656 4,328 3,522 3,550 14,507 16,278

1. 자료 : 교과서 리포트(2003) 47호 일본출판노련(2003. 3. 1)

2. 합계 숫자는 발행사 55개 사 중 상위 35개 사 발행사가 채택한 숫자임

가. 동경 서적(Tokyo Shoseki)

(1)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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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종 : 교과서 제작 발행 외 관련 사업

(나) 자본금 : 8,000만엔

(다) 주요제품 : 교과서(초·중등학교), 교재(학습참고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 문화사업, 출판(전집, 사전, 단행본), 소프트웨어, 기타(출판권 수출입

등)

(라) 매상고 : 333억엔

(마) 종업원 수 : 520명

(2) 기업 현황

(가) 사업 목적(이념) : 좋은 교과서를 많이 만들어 일본의 미래를 짊어지는

사람을 기르며 사회적 사명을 다한다.

(나) 기업 비전 : 교육과 문화를 통해 사람을 육성하고, 넓은 시야와 풍요로

운 감성의 시대에 앞서 나가게 하며, 도전과 자기 개혁을 한다.

(다) 연혁 : 1909년에 창업

(라) 동경서적 그룹 및 관련 회사 : 그룹〔동경서적인쇄 주식회사, (주)아스

트로 교육시스템, (주)교육개발정보센터, (주)동서에스테이트, (주)동경서적

미디어팩토리, 동경물류기획(주)〕, 관련회사〔토판인쇄(주), 동양잉크(주),

(주)토판그룹총연, (주)프뢰벨관〕

동경서적은 창업(1909년) 후 교과서 제작에 국내에서 제일가는 기업으로 전

해 왔으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업 영역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지적(知的)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동경서적은 교육·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1984년 교원으로부

터 공모한 교육논문을 동서교육상으로 수여하고 있으며, 일본 유일의 교과서 도

서관인 동서문고를 1934년 개관하여 현 15만 책 소장 도서를 교육 관련자(교과서

편집, 교육연구 등)에게 이용하게 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교과서 업계에서 리딩 컴퍼니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

과서 외에도 교육 소프트, DVD 교재, 교육용 컨텐츠 등을 교육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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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촌도서출판 주식회사(Mits umura)

(1) 기업 개요

(가) 업종 : 교과서 및 일반서적 제작·발행

(나) 자본금 : 3,000만엔

(다) 주요제품 : 초·중·고교용 검정교과서와 부독본 및 교과서와 부독본

에 부대되는 출판물의 편집·발행, 일반도서, 교육서 등의 편집·발행

(라) 연간 매상 : 89억엔(2002년도)

(마) 종업원 수 : 197명(2003년도)

(2) 기업 현황

(가) 사업 목적(이념) : 어린이의 입장(관점)에서 새롭고, 즐거운 교재, 자연

스럽게 힘이 몸에 닿게 하는 교재를 발굴한다.

(나) 기업 비전 : 광촌(光村) 교과서로 배운 사람은 광촌 교과서명을 한 개

라도 기억하였으면,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에게 광촌을 알려주었으

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

(다) 연혁 : 1949년 2월 창업

(라) 관련회사 : 광촌인쇄(주), 광촌교육도서(주), 광촌개발(주), 협화옵셋인

쇄(주)

광촌도서출판(주)는 교과서 총 발행부수에서 업계 제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

히 국어 교과서는 국어의 광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어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제작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안된 여러 의견을 존

중할 것이다.

다. 교육출판 주식회사(Kyoiku- Shuppa n)

(1)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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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종 : 교과서 및 교육도서 출판·판매

(나) 자본금 : 6,000만엔

(다) 주요제품 : 교과서 및 교육도서의 출판, 판매, 교재·교구·문구·사무

용품·완구·가정 일용품, 운동용품 등의 제조·판매, 음악 저작권의 관리,

부동산의 소유·관리 등

(라) 매상고 : 80억엔

(마) 종업원 수 : 250명(편집자 72명 : 2003. 6 현재)

(2) 기업 현황

(가) 사업 목적(이념) : 교과서 및 교육도서의 출판·판매

(나) 기업 비전 : 내일을 기른다 , 교육 미디어의 크리에이터 , 21세기 문

화를 네트워크한다 등의 슬로건이 있다. 또한 지구와는 친구를 사시(社

是)의 con cept w ord로 하여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중요시한다.

(다) 연혁 : 1948년 5월 창업

(라) 관련 회사 : 일본교재시스템(주), 교육연구소

(3) 교과서 편집 영업 부문

(가) 편집부문 : 우수한 교과서와 교재류의 편집을 위해 교과서 편집 부문

에서는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외에 교과서와 관련된 학습참고서, AV교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편집·제작을 한다. 교과서 편집은 회사의 교육 이

념을 바탕으로 학습지도요령, 교과요도서 검정기준을 준거하고, 편집자와

저작자가 장시간에 걸쳐 토의한 것을 가지고 추진한다.

교과서와 교재류의 편집자에게는 기획에서 편집회의, 각종의 조사, 원고

의 정리, 삽화의 의뢰, 자료의 수집, 레이아웃, 교정 등의 편집과정에서 교

과의 전문성 외에도 폭넓은 식견, 우수한 창조성, 정확성 등이 요구된다. 이

회사에서는 편찬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초·중등 교과목마다 현직 교사

20명과 편집자 5명 등으로 구성·편집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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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부문 : 교과서 발행사는 수십 군데가 있으나 초·중등학교 교과서

를 종합적으로 발행하는 회사는 본사 외에 몇 개가 되지 않는다. 영업국에

서는 교과서, 부교재, 학습교재, AV 상품 등을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선

전·보급·판매하는 일을 한다. 이 밖에도 아프터서비스, 학교 현장에서 필

요한 것(n eeds )의 수집, 편집 자료의 수집 등을 전국적 네트워크와 기동력

을 살려 전개하고 있다. 각종 자료의 수집은 교과별 연구회, 관련 학회 등

에서도 행하고 있다.

차세대를 위한 신상품 개발

종래의 비디오나 PC만이 아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대응하는 신상품개발

교육의 새 분야를 키워드로 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오리지널 상품 개발과

네트워크 등의 연구

학교 외에도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 등

라. (주)신흥출판사 계림관(Ke irinka n)

(1) 기업 개요

(가) 업종 : 교과서 외 도서 제조업

(나) 자본금 : 1억엔

(다) 주요제품 :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시청각 교재 등

(라) 종업원 수 : 300명

(2) 기업 현황

(가) 기업 목적 : 좋은 교과서 개발 및 발행을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

(나) 기업 비전 : 기초·기본을 중시하는 교재 개발 및 교육상 시상을 통해

교육 발전 지향

(다) 연혁 : 1946. 6 신흥출판사 창업, 1961년 (주)신흥출판사 계림관(啓林

) 상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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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관이 제정·시상하는 교육 실천상 (2003년도가 제3회째이다)은 우수한 교재

개발과 수업 방법 등을 공모 시상하며, 웹상에 공개함으로써 현역 교원들에게 교

수·학습의 지식과 기법을 제공한다.

마. 개륭당출판 주식회사(Ka iryudo)

(1) 기업 개요

(가) 업종 : 교과서 등 서적 제조업

(나) 주요제품 : 교과서, 교사용지도서, 학습참고서, 부독본, 사전, 시청각 교

재 등 총 발행 점수 약 1,500점

(다) 자본금 : 5,000만엔

(라) 종업원 수 : 149명(2002. 2 현재)

(2) 기업 현황

(가) 사업 목적 :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고 참다운 실천 교육이 되게 교

과서 산업을 발전시킨다.

(나) 기업 비전 : 민간 교과서 회사 제1호의 위치 유지 , 실천 교과의 전문

적 출판사로 육성 등과 함께 삶의 즐거움과 가정과 지구에 대한 사랑 및

미래의 꿈을 전하고 싶은 게 비전이다.

(다) 연혁 : 1926. 3 개륭당(開隆堂) 서점으로 발족

(라) 관련 회사 : 개륭관출판판매 주식회사

교과서는 경험과 기술 그리고 수요자와 대화를 통해 쌓아올린 신뢰를 바탕으로

제작되며, 시대의 요청을 잘 반영하도록 한다.

바. 대판서적 주식회사(Osaka- Shoseki)

(1) 기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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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종 : 교과서 편집 발행, 종합 기획·인쇄, 창고 수송 업무 등

(나) 주요제품 : 초·중등 교과서, 학습참고서, 각종 교재, 교육도서 편집·

발행, 월간지·일반도서의 제판·인쇄·제본, 교육용 소프트웨어, 비디오 개

발 판매 등

(다) 자본금 : 1억엔

(라) 종업원 수 : 187명(2002. 7 현재)

(2) 기업 현황

(가) 사업 목적 : 교과서 외 각종 도서의 편집·발행으로 교육사업에 기여

(나) 기업 비전 : 인간과 환경을 생각한다.

(다) 연혁 : 1909. 2 창업

(라) 관련 회사 : (주)일본교육연구센터, (주)크레프트피아, (주)대서테크노서

비스

대판(大阪)서적(주)는 품질과 환경에 대해 국제 규격으로 정한 ISO 9001(인쇄부

문), IS O 14001(본사 빌딩)을 2002년에 연속 획득하였다

사. (주)삼성당(Sa nse ido)

(1) 기업 개요

(가) 업종 : 서적, 잡지, 문방구, 출판사업 등

(나) 자본금 : 1,000만엔

(다) 주요제품 : 일반서적, 잡지, 문방구, 어학 교재, 비디오 소프트, OA 기

기, 인터넷 쇼핑(book - site - san seido) 운영, 출판사업

(라) 종업원 수 : 248명

(마) 매상고 : 256억엔(2002. 8 현재)

(2)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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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목적 : 서적을 중심으로 문구와 DVD를 제조·판매한다.

(나) 기업 비전 : 문화 공헌, 사회봉사, 가치창조를 희구하고, 사람의 평화스

러움과 행동력을 가지고 언제나 시대를 리드합니다. 즉 당사는 flex ible ' 그

리고 creativ e ' 신세대의 지적 정보 기업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

(다) 연혁 : 1881. 4 창업, 1928. 10 법인 설립

(라) 관련 회사 : (주)삼성당북포터, (주)창영사, 저팬 프로모션 북(주)

회사명 「三省」은 창업의 기본 정신이며, 오늘날도 변함없는 것으로서,

M arket in g Spir it (손님의 소리를 존중하는 정신), F rontier Spir it (개척자 정신),

Hum an Spir it (가족 같은 인간 정신) 등이다. 그래서 당사는 문화의 좋은 전달자로

서, 또 서비스의 개척자로 존속되기를 원한다.

아. 수연출판 주식회사(Suken)

(1) 기업 개요

(가) 업종 :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 등의 소프트웨어 등 편집·발행(판매) 등

(나) 자본금 : 3,000만엔

(다) 주요제품 : 교과서 외 「차트식」수학 참고서 등

(라) 종업원 수 : 175명

(마) 매상고 : 70억엔

(2) 기업 현황

(가) 사업 목적(이념) : 「차트식」교재를 발간할 때의 정열이 따른 모든 출

판물에 퍼져 있으며, 이 때의 정신이 출판 이념인 것이다.

(나) 기업 비전 : 교과서와 학습참고서는 창조력을 풍요롭게 해주고,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 기르게 하는 중요 도구이다. 우리들은 여러 젊은이

에 힘(Pow er )과 정열을 우리들이 행하는 출판 이념에 주입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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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혁 : 1925년 창업

(라) 교과서 편찬 과정 : 기획회의-편집 담당자의 결정-편집회의- 원고작성

-편집·디자인·레이아웃-표지·커버-교정지·도판·인쇄-제본-선전·판매

-서점-독자

이 같은 편찬과정 중 일반서적과 다른 것은 내용의 중요시와 원고 첵

기간의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연(數硏)출판사를 모르는 사람도 「차트식」시리즈는 알고 있다. 이 교재는

독창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기획·개발한 것으로서, 이런 기획·개발력의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디어에 도전하고 있다.

자. 일본의 교과서 편집자 및 발행사

본 고에서는 일본의 교과서 제도 중 교과서 편집자와 발행사가 어떤 위치에 있

는가를 일본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에서 발행할 「교과서 제도의 개요」

(2003. 5 발행)와 그 밖의 자료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 게재한다.

(1) 교과서 편집자

교과용도서검정실시세칙( 98. 10. 17 문부대신 제정) (3) 첨부 서류에 따르면 신

청도서의 저작 편수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성명, 직업 등을 기입한 별지 양식 1에

의한 「편수 관계자 명부」1부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 그 명부 양식에는 성명,

직업, 근무처, 전공분야, 담당 개소·역할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그 기재 요

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1. 전문분야란에는 대학 등의 연구자는 현재의 연구분야를, 교사는 담당교과(종목)에 관

해 주로 연구해 온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2. 담당 개소·역할란에는 당해 신청 도서에서 담당한 개소를 목차의 항목에 따라서 알

기 쉽게 기입하고, 감수, 집필, 교열, 편수 등 저작 편수에 있어 역할을 실제에 맞게

기입한다.

3. 판권에 대표자로서 기재할 예정인 저작자 또는 편집자는 그 성명 왼쪽에 표시를 하

고, 도서에 성명을 기재할 예정인 저작자, 편수자에는 그 성명 왼쪽에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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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 제도는 검정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에 따르

면, 각 교과 공통조건으로 범위와 수준 , 선택 취급·분량 , 정확성 및 표기·표

현 등으로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에 적용

하고 좋은 교과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자질이나 경

험 등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 만큼 편집자의 자질이나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정도서 판권에는 저작자 란에 편집부를 게재하고 분야

별로 레이아웃한 편집자의 이름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신청도서의 완성도를 높

이기 위해 신청자 내부의 「편집 첵(check )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문부과학

성이 요망하고 있다.

(2) 교과서 발행자 및 공급업자

(가) 교과서 발행자 : 일본의 교과서 발행자는 67개(2003년도)이다. 이 중에

서 의무교육제학교용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의무교육제학교용 교과서는

무상조치법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발행자만이 발행한

다. 이 제도는 196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은 발행자의 지정 제도

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표 Ⅱ- 26〉은 교과서 발행자 수를 나타낸 것이

다.

·자본액(출자 총액) 또는 자산액이 1,000만엔 이상일 것

·전담 교과서 편집 담당자가 5명 이상 있을 것

·도서 출판에 관한 상당한 경험자가 있을 것

발행자를 지정 받으면 교과서 서목(書目)을 당국에 제출하여, 이를 교과서 목록

에 등재한다. 이 목록이 있어야 채택이 가능하다.

(나) 교과서 공급업자 : 문부과학대신의 교과서 발행지시를 접수한 발행자

는 교과서를 각 학교까지 공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교과서 발행

자 자신이 직접 각 학교까지 확실하게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교과서

공급업자와 공급 계약을 맺고 이들을 통해서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특약 공급소 : 각 도도부현(都道府縣)별로 대개 1개소 정도가 있어 전국에

총 53개소가 있다. 특약 공급소는 그 관내의 중개·공급소의 선정, 교과서의

과부족 조정, 교과서대금의 회수 등의 사무를 취급한다.

중개 공급소 : 중개 공급소는 교과서를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기관이며, 대

개 지역의 서점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에 3,770개소가 있다(2003. 4. 1

- 52 -



현재).

대 중개 공급소 : 교과서 발행자가 자체에 화물 발송 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교과서의 발송과 교과서 대금의 회수 등의 업무 일체(혹은 일부)를 위

탁하는 업자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업자는 전국에 6개 사가 있다.

〈표 Ⅱ- 26〉 교과서 발행자 수

(2003년도용)

학교의 종류

발행형태별 발행자수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제 학 교

소학교용 발행자 3

소학교, 고등학교용 발행자 1 1(재게)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발행자 9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제학교용 발행자 2

중학교용 발행자 2

중학교, 고등학교용 발행자 3

고등학교용 발행자 39

특수교육제학교용 발행자 5

계

학교 종류별 발행자 수 17 19 56 7

소학교용 또는 중학교용 발행자 수 23

의무교육제학교용 교과서 발행자 수 28

발행자 총 수(중복 제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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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일본 출판학교

(1) 일본 에디터스쿨

일본 출판학교인 에디터 스쿨(E ditor S chool)은 1964년에 동경에서 편집자의 직

능을 확립할 목적으로 개교하였다. 서적이나 잡지의 편집자, 교정자, 디자이너, 라

이터를 양성한 수료생은 일본 출판계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800(2002. 1

현재)명이 이 학교를 수료하였다.

현재의 코스는 출판 전반의 기능을 1년 내지 2년 동안 공부하는 주간부와 3 ∼

6개월 정도에서 교정 등 전문 기능을 습득케 하는 야간부·통신 교육부 등이 있

다. 수강생은 앞으로 출판계에서 종사할 젊은이와 출판사에서 파견한 연수생 등이

있으며, 연간 약 2,000명이 된다. 그리고 출판계에서 구인(求人) 신청이 연간 1,000

명이 된다.

또한 교정과 서적 제작에 관한 기능 검정 시험을 주최·실시하고 있다. 이 자격

취득으로 인해 스스로 편집 기능의 수준을 명확화하게 하고, 취직이나 그밖에도

활용하고 있다.

(가) 직능의 확립 : 오늘날 일본 에디터 스쿨이 「직능의 확립」이란 슬로

건을 내걸고, 이 일을 「자기복권」을 위한 학습 운동으로 부르는 것은, 이

들 과제가 현대의 출판 상황에서 아주 심각한 의미로 부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개교 이래 출판계로부터 폭 넓은 찬동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에디터 스쿨은 개교 이래 여러 분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며, 1991년 6

월에는 중국 상해 출판인쇄 고등전공학교와 자매 관계로 제휴하고 있으며, 한국과

는 그런 제휴가 없는 실정이다.

(나) 강사 일람 : 강사진은 분야별로 사계의 권위자로서, 그 분야는 출판총

론, 서적 편집·제작, 잡지 편집·제작, 교정, 디자인·사진, DT P , 문장 등

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강사진의 구성이다.

(다) 교육훈련 급부금 제도 : 수급 자격은 3년 이상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

험자(재직자)와 3년 이상의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험자였던 자(이직자) 등이

교육훈련을 받을 때에는 수강료의 40% ∼ 20%의 교육훈련 급부금이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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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 일람 및 직종에 따른 코스 일람

〈표 Ⅱ- 27〉은 주간, 야간, 통신 교육부별로 제시한 코스 일람이다. 그리고

〈표 Ⅱ- 28〉은 직종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시한 코스 일람이다. 이

표에서 직종은 서적 편집자, 디자이너, 교정자 및 라이터로 하였으며, 잡지 편집자

는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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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7〉 코스 일람

주간부 야간부 통신 교육부

·편집자 양성 ·편집자 양성과 ·출판 편집 코스

종합과 1년 과정 〔종합 코스〕 ·교정 코스

종합과 2년 과정 〔기본 코스〕 ·교정 플랙스·코스

·공개 강좌 서적 코스 ·잡지 편집 인문 코스

교정 실습 잡지 코스 ·문장 코스

교정 코스

선택 연수 코스

·문장력 양성과

기본 문장 코스

저널리즘 문장 코스

·편집 PC 기능과

Mac 편집 디자인 코스

IN Design 교실
PC 기획 편집 코스
도서 디자인 코스

〈표 Ⅱ- 28〉 직종에 따른 코스 일람

희망직종 서적편집자** 디자이너 교정자 라이터

주간부 종합과 1, 2년 과정에서는 모든 과정을 습득한다.

편집자 양성과
〔기본 코스〕 〔기본 코스〕 〔기본 코스〕

서적 코스 잡지코스* 교정 코스

문장력 양성과
기본 문장 코스

저널리즘 문장 코스

편집 PC 기능과

PC 기획 편집 코스 Mac 편집디자인코스 PC 기획 편집 코스 PC 기획 편집 코스

Mac 편집디자인코스 도서 디자인 코스

IN Design 교실 IN Design 교실

통신 교육부 출판 편집 코스 교정 코스 문장 코스

교정 플랙스·코스

* A- 4 지면 구성의 기초, B- 4 지면 연출의 기법

** 서적 편집자 : 기획을 세워 원고를 저작자에 의뢰하거나 원고를 모아서 조정한다.

·편집 기법을 발휘해서 판면 구성과 알기 쉽게, 또 용어를 통일하고 표나 그림을 조정한다.

책을 제작하는데는 크기, 쪽수, 제목 짜기, 레이아웃을 하고, 인쇄 방법을, 제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 후 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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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과 1년 과정의 교육과정

주간부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 훈련 코스인 종합과 1년 과정과 2년 과정 중 1년

과정의 교육과정을 알아본다. 이 과정에는 단기대학(단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전

문대학과 같은 유형의 학교임)이나 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입학을 한다. 여기서는

최신의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편집자를 양성하며,

이들이 출판계에 취업한다.

(가) 대학 졸업자가 많이 배우는 코스 : 이 코스는 대학, 단대 재학생, 기

졸업자 또는 사회인이다. 2003년도 1년 과정의 입학생(85인) 중 남녀 비는

거의 50%이고, 연령은 평균해서 23.6세이며, 학력은 대졸이 70% , 단대가

10% , 그밖에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 중퇴자였다.

(나) 실력을 양성할 커리큘럼 : 1년 과정에서는 편집의 각 단계에 필요한

기능을 단기간에 양성할 목표로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즉,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교양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기초과목은 출판·편집에 관한 이

론과 실무 지식을 중심으로, 전공과목은 서적·잡지의 기획, 편집, 문장 작

성, 제작, 교정, 디자인, DT P 기술을 습득하는 실기 훈련을 행한다.

〈표 Ⅱ- 29〉 종합과 1년 과정의 교육과정

기초 과목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출판개론 ·편집 ·아동 문화론 Ⅰ·Ⅱ

·잡지론 기획 편집 ·출판 영어 Ⅰ·Ⅱ

·매스콤론 잡지 편집 실습 ·현대사 탐방

·저작권 지식 원고 편집 ·현대의 사진

·책 만들기 설계 PC 기초 실습 ·회화의 역사

·출판 광고 지식 PC 편집 실습 ·중국어 강좌 Ⅰ·Ⅱ

·출판 유통 지식 사진 실습 ·한국어 회화 입문 Ⅰ·Ⅱ

·인쇄 지식 ·문장

·제본 지식 기사 작성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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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과목 전공 과목 교양 과목

·원가 계산 ·설계

·한자 검정 책 만들기 기초 실습

서적 제작 실습

레이아웃 기초 실습

레이아웃 실습 Ⅰ·Ⅱ
·교정

교정 실습 Ⅰ·Ⅱ

교정 특별 실습

·DT P
DT P 기초 실습
DT P 편집 실습

(다) 1년간의 학습 내용 : 1학기는 4월부터 9월까지, 2학기는 10월부터 다

음 해 2월 말까지이다. 입학 후 곧 책 만들기를 전제로 제작 기능과 PC 기

능을 습득하며, 이것은 레이아웃 기초 실습과 PC 기초 실습을 배우게 된

다.

9월에는 집중 강의와 인쇄소, 서점 견학 등을 하고, 10월에는 각 교과목의

실천적 내용으로 실습 시간이 증가된다. 1년간의 학습 과정은 어느 교과목

이나 앞으로 편집자, 교정자, 디자이너, 라이터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4) 편집자 양성 서적 코스(야간)

출판물에 관한 편집 기능을 전반적으로 습득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일관된

책 만들기 기술을 배워 졸업 후 서적 제작 기능 검정 시험의 수험자격을 얻는다

(1주에 2일간으로 기초 유닛은 3개월, 중급 유닛은 3개월).

(가) 출판의 기본 지식 : 책 만들기 과정이나 책의 구성 등 책을 만드는 데

전제가 되는 지식을 습득한다. 인쇄물을 만들기 위한 기본 인쇄지식, 편집

자에게 필요한 저작권 지식 등도 학습한다〈표 Ⅱ- 30〉.

(나) 책 만들기 기초 실습 : 인쇄물로 만들기 위한 제작 기술을 학습한다.

문자 조판의 기본 포맷, 제목, 도판과 사진·표 등의 크기와 위치를 확정하

는 실기 지도를 받는다〈표 Ⅱ- 31〉.

- 58 -



〈표 Ⅱ- 30〉 출판의 기본 지식

1 책이 되기까지의 출판사의 조직과 출판사의 역할

2 책의 지식Ⅰ 책의 각부 명칭, 용지와 판형

3 첵의 지식Ⅱ 쪽수의 구성

4 편집의 지식Ⅰ 책의 내용 순서와 원고 정리

5 편집의 지식Ⅱ 디지털 원고의 편집

6 인쇄의 지식, 인쇄 방법과 제판의 기초 지식

7 제작의 지식Ⅰ 가로 조판의 책 조판하기

8 제작의 지식Ⅱ 세로 조판의 책 조판하기

9 원고 정리의 지식Ⅰ

10 원고 정리의 지식Ⅱ

11 저작권의 지식

12 책의 유통 지식5

〈표 Ⅱ- 31〉 책 만들기 기초 실습

1 원고 지정의 기술Ⅰ 제작의 예비 지식

2 원고 지정의 기술Ⅱ 인쇄 문자의 지식

3 원고 지정의 기술Ⅲ 책 만들기 설계와 본문 판면 1

4 원고 지정의 기술Ⅳ 책 만들기 설계와 본문 판면 2

5 원고 지정의 기술Ⅴ 책 만들기 설계와 본문 판면 3

6 원고 지정의 기술Ⅵ 제목의 지정 1

7 원고 지정의 기술Ⅶ 제목의 지정 2

8 원고 지정의 기술Ⅷ 도판의 지정

9 원고 지정의 기술Ⅸ 사진의 지정

10 원고 지정의 기술Ⅹ 표 짜기(표조)의 지정

11 원고 지정의 기술 인용문, 주, 개조서의 지정

12 원고 지정의 기술 종합 실습

(다) 기획과 원고 편집 : 기획서 만들기, 저작자에 원고 청탁하고 탈고 원고

를 받아 내용을 확정할 때까지의 기획 편집과 한 권의 책이 되도록 표기

와 구성을 통해 원고 정리를 하는 원고 편집을 배운다(교수요목 생략).

(라) 책 만들기 종합 실습 : 기초 실습에 이어 책 만들기를 위한 원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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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합 연습과 조판·제판 등의 지식 및 용지와 제본에 관한 지식·진행

관리를 배운다(교수요목 생략).

(5) 북 디자인 코스

한 권의 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북 디자인(b ook design )은 책의 특색에 따라

시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가독성과 조형성을 전달한다. 이 일은 자유스러운 발상

을 통해 문자, 일러스트, 색채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포인트와 디자인 감각을

살려야 한다.

북 디자인 코스는 M ac 편집 디자인 코스 수료생, P C 기획 편집 코스 수료생

등이 공부하기에 알맞은 전문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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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2〉 강의 내용

단 계 강 의 내 용 등

단계 1
* PC 기획 편집 코스, 편집자를 위한 PC 기본 조작

·Macintosh PC의 바른 기동과 대표적인 소프트의 기본 조작

단계 2

* 북 디자인을 위한 DT P 기본 조작, 필요한 소프트의 해설과 기본적인 조작을

학습

·텍스트 데이터의 작성 ·도형 작성 소프트와 화상 소프트

·2 바이트 문자 1바이트 문자 ·데이터의 출력과 보존

·카피와 베스트

단계 3

* 화면작성 소프트의 조작

·벡토르 화상

·서체의 기초 지식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본 조작

·화상 취급

·텍스트 읽기와 화상 배치

·폰트 및 아웃라인

* 화상 소프트의 이용과 가능성

·제판과 기초 지식

·프로세스 인쇄와 화상 모드

·해상도와 화상 크기

·화상 취급

·색상, 채도, 명도와 화상 조정

·파일 포맷의 지식

·레이어와 파스의 역할

단계 4

* 북 디자인의 이해

·북 디자인의 역할

·인쇄 문자의 지시

·책 만들기 재료의 기초 지식

·책 만들기 사양서의 작성

·제본의 기초 지식

* 표지·재킷, 속표지의 디자인

·화상의 결정과 다루기

·돈보(규정)에 의한 재킷 디자인

·표지·속표지의 디자인

·그림 등 출력

(6) 인정 자격

일본 에디터 스쿨(edit or sch ool)에서는 출판의 직능(職能)의 확립을 지향하기

때문에 편집 실무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다. 이 기능 검정에서는 「서적 편집」,

「서적 제작」 및 「교정」등 세 부문이 있다.

(가) 서적 편집 기능 검정 : 이 검정제도는 다른 검정에 비해 가장 늦게 실

시되었다. 이 검정에서는 원고의 표현·구성 등 원고 편집의 지식과 기법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서적 제작 기능 검정 : 서적의 기본적인 제조법, 제목 등을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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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을 제작하는 기능을 측정한다. 세로 조판, 가로 조판의 실기 시험과 편

집·제작의 기초 지식을 묻는 학과 시험이 있다. 이 제도는 교정 기능 검정

에 이어서 1999년부터 설정되었다. 4급 시험은 1회, 3급 시험은 격년 6월에

실시한다.

(다) 교정 기능 검정 : 이 제도는 196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현재 3급, 4급,

5급 등 세 단계가 있다. 4급과 3급은 세로 조판, 가로 조판의 실기 시험과

교정·편집·제작에 관한 지식과 한자 표기에 대한 학과 시험이 있다. 4급

은 연 2회(7월, 1월), 3급은 연 1회(3월) 실시한다.

5급은 각종 교육기관에서 지정 단위 과목을 습득한 자는 그 기능을 인정

한다. 본 교(editor sch ool)에서는 주간 1년 과정·2년 과정, 야간부 편집자

양성과 기본 코스·교정 코스 등을 이수한 자는 그대로 인정을 받는다. 인

정 자격을 받기 위해 사전에 에디터 스쿨에서 수험 강좌를 들으려면, 수험

료는 3급은 9,450엔(2003. 6 현재), 4급은 8,400엔(2003. 6 현재)이다.

(라) Adob e 전문가 시험 제도 : A CE (A dobe Certified Ex pert ) 공인은

A dob e 소프트웨어 지식이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세계적인 표준으로서

A dob e사에서 주관하며 호주에 있는 실반 프로메트릭사에서 시험을 대행하

는 세계적인 자격증이다.

국내 공인 테스트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A dob e

Photoshop, A dobe After Effect , Adobe A crob at , A dobe Fram em ak er ,

A dob e PageMill, A dobe P ag em ak er , A dobe Premiere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품별로 특화된 자격 시험이다. 이 중에서 서적 편집과 관련된 자격

증은 illu st rator , fram em aker , pag em aker , pag emill 등이다.

다시 말해 디자인 관련 제품군의 종합적인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일러스트레이터라면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실력만을 집중적으로 평

가하기 때문에 응시자는 모든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알 필요가 없고, 본인

이 원하는 제품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7) 취직

구인사(求人社)는 출판사, 편집 프로덕션, 신문사, 광고 대리점 등이다. 이 중 출

판사와 편집 프로덕션이 약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직종으로는 편집이 구인 전

- 62 -



체의 44%를 차지하고, 교정자가 28% , DT P 편집 디자이너가 12%가 된다. 특히

최근에는 DT P 편집 디자이너를 찾는 게 부쩍 늘었다.

카. 교과서 관련 단체

본 고에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단체 중에서 공공성(公共性)을 지닌 단체나 교과

서 연구기관 및 이색적인 편집 제작(편집 프로덕션) 협회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교과서 협회

사단법인 교과서협회(T ex tb ook Publisher s A ssociation of Japan )는 1953년 문

부대신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 협회는 교과서의 질적 향상과 교과서 발행 사

업의 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 교과서 출판윤리의 실천을 촉진함으로써 학

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회는 앞에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하고 있다.

1. 검정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2. 검정교과서의 발행 및 공급 사업의 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

3. 검정교과서 출판윤리의 고양

4. 관계 정부 기관 및 관계 업계와의 연락

5. 검정교과서 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관한 협력

6. 검정교과서에 관한 지식의 보급

7.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이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이 55개사, 찬조회원이 39개사 이다. 정회원은 검정교

과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찬조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여 사업에

협력하는 자로 한다.

이 교과서협회는 우리나라의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이 협회 전신은 한국2종교과

서협회이며, 1982년에 문교부로부터 설립 허가받음)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도서교재협회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는 1955년에 창업하였으며, 이 협회는 초·중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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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교재류를 제작·발행하는 출판사가 모여 조직된 문부성 소관의 법인체이다.

이 협회의 사업은 도서 교재류의 질적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출판윤리의 고양,

도서 교재에 관한 지식의 계발, 선전 및 저작권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각종 연수회,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도서 교재류는 초·중학교에서 채용되어 사용하는 텍스트, 드릴, 워크북, 자료집 등을 뜻

한다. 이 도서 교재류와 교재교구는 전국의 초·중학교에서 사용되며, 높은 교육성과를 올

리고 있다. 이들 학교용의 교재는 「학교직판교재」라고 부르는데, 직판이란, 일반서적과

는 달리 「출판사 특약판매점 학교」로 직접 공급되는 체제이다.

도서 교재는 수업이나 자기 학습(자습), 가정학습 등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① 수득(修得) 교재(워크 북, 작업장, 자료집 등)는 학습내용을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것들을 심화시킨 것 ② 습숙(習熟) 교재(드릴, 습숙 프린트, 펜 맨쉽 등)는 반복학

습으로 학습내용을 정착시키는 것 ③ 평가 교재(텍스트, 형성 프린트 등)는 학습의 정착도

를 찾아 그 성과를 평가·측정하여 진단·치료하는 것

학교교육법 제21조(교과용도서 기타 교재의 사용) 제2항에 의하면 교과용도서 이외의

도서, 그 밖의 교재로 유익 적절한 것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도서 교재를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 협회는 우리나라의 학습자료협회(1976년 창업)와 그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학습자료(도서 교재류)의 질적 수준 향상 측면에서는 그 기능이 비슷한 측면이 있

다. 우리나라의 학습자료협회는 학습자료의 내용 충실화, 공급의 정상화를 도모함

으로써 학교 교육 목표 달성과 학습효과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전국도서교재판매협의회

초·중학교용의 학교 직판 교재를 공급하는 판매점이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

로 조직한 도서교재판매협회(현재 50 협회)와 일본도서교재협회에 가입한 출판사

(현재 19사)가 모여 1958년에 조직한 법인체이다.

이 협의회는 초·중학교에 도서 교재류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유지되기 위한 사

업과 학교 교육에 공헌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행한다. 이 협의회의 판매체계도를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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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1〉 전국도서교재판매협의회의 체계도

전국도서교재판매협의회

도도부현 도서교재판매협회 도서교재 출판사

학자

교사

연구자

교재

편집자

공급 사업자
(재)도서교재연구센터

전국의 초·중학교 일본교재학회

(4) 일본교재학회

1989년 창립하였으며 학자, 교사, 교재 편집자 등이 참가하고 교재별로 연구한

다.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연구발표대회(연 1회), 연구

간담회(연 3회)를 개최하고, 연보(연 1회)와 회보(연 4회)를 발간하며, 1993년에 일

본학술회의의 학술연구단체 정식 등록되었다.

(5) 도서교재연구센터

이 센터는 1968년 9월 분부성 인가를 받았다. 이 센터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

습용 도서교재에 대해 조사하고, 일본 및 각국의 도서교재, 교구, 교육기기, 컴퓨

터에 대해 연구하며, 또한 이들을 수집, 보관, 전시하고 교육연구기관이나 교육연

구회 등에서 발행하는 자료, 정보의 수집·보관·전시(상설 교재센터에 전시)·교

환 등의 사업을 행하며 교육의 현대화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는 이 센터처럼 독립된 연구기관이 없으며, 다만, 한국자료협회에서

학습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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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교과서연구센터

이 센터는 1976년 5월 문부성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교과서의 질을 높

이기 위한 공동연구 개발 기관으로서, 그 목적사업은 ① 교과서에 관한 자료·정

보의 수집과 제공 ② 교과서 도서관의 설치 운영 ③ 교과서에 사용하는 용어 등

기초적 사항의 조사연구 ④ 교과서의 체제 등 조사연구 ⑤ 특별 교과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작·편집·발행 ⑥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권·출판권 등에 관한 연

구 등이다.

일본교과서연구센터의 기본 사업에서 특이한 것은 교과서 도서관의 설치·운영,

검정교과서 이외의 특수 교과서 제작·편집·발행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

본교과서연구센터는 매년 문부과학성의 학술 국제국으로부터 과학 연구비의 보조

금을 받아서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교과서연구재단도 일본의 경우처럼 교육당국의 학술 조성 연구

비를 지원받아 교과서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과서의 질 향상을 위한 제사업을 추

진함으로써 재정 부족의 어려움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일본복사권센터

일본복사권센터(Japan Reprographic Right s Center )는 1991년 발족되었으며,

1998년 문부대신으로부터 사단법인의 허가를 받았다. 이 센터는 저작권자의 저작

물 복사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복사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 분배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적정 이용을 실현하

고 있다. 이 센터는 2001년과 2002년에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 등록과 저작권 등

관리사업자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센터의 회원 단체는 저작자 단체연합(4개 단체로 구성), 학술저작권협회(632

학회가 회원임), 출판사 저작권협의회(각종 서적·출판협회 7개 단체 등이 회원)

및 신문저작권협의회(전국 신문사, 통신사 63개 사가 회원)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는 일본복사권센터와 같은 단체가 없으며, 대체로 저작권 관련 대행

업무를 다루는 민간단체(음악저작권협회, 사진저작권협회 등)에서 저작물의 복사

에 관한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

(8)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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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프로덕션 유일의 업계 단체인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AJE C, association of

Japan editin g com panies )는 1982년에 창립하였으며, 편집 프로덕션 경영자의 모

임이기도 하다. 일본 안에는 약 2,000 ∼ 3,000개의 프로덕션이 있으나 회원으로

가입된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협회에서는 제작회사의 가입과 함께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기술 개발

과 편집능력을 계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이 협회는 사회성이 있어 편

집업계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이 협회는 교재부회, 일반서적부회, 기업출판부회, 디지털부회 등의 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며, 이들 부회 위에 경영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단체가 없으며, 각 교과서 회사의 편집에 관한 조직 능력

을 한 군데로 조직한 일이 시도되었으면 한다. 조직화에는 회사라는 단위가 참여

하고 실무에 종사하는 편집자는 동행 참여하되 기능 향상 측면에서 연구개발 및

연수형식으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타. 미국

(1) 교과서 제도 개요

전국적인 기준의 커리큘럼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에서 교육과정의 대강

을 정해 놓고 있다. 또, 지방 학구(學區)에서는 학구 내의 학교를 위해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따라서 교과서 출판사는 주나 학구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 또한, 출판사는 각 주 또는 학구에서 어떤 교과서를 기

대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의 공통점 등을 분석·검토한다,

많은 출판사에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또는 플로리다 등 큰 시장의 주나 학구

의 교육과정을 기준해서 교과서를 편찬·발행한다. 한편, 각 주의 법률에서 또 각

종 단체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 인종적 편견,

종교 등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교과서 집필자는 주로 초·중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이다. 초등학교 교과서

제도를 보면, 판형은 국배판이 주류이고, 색도 인쇄는 교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4도가 많으며 1도짜리도 있다. 사진과 삽화 등 도판류의 분량이 많으며, 판면율은

대체로 80%이므로 답답한 느낌이 든다. 교과서 값은 200쪽 내외로 평균 ＄ 20.00

수준이다.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어느 한 학기나 학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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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되지 않고, 한 권에 보통 2 ∼ 3개 학년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체 과정이

수록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만 해당 학기나 학년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

생들을 위해 대여되는 별도의 참고서나 문제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으며,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험

이나 관찰 및 탐구 학습의 설명도 매우 논리 정연하게 잘 되어 있다.

(2) 교과서 저작자, 편집자, 제작자

미국 교과서 편찬시 참여하는 편집인(editor ial staff)을 보면, Edit or라 해도

senior editor ial adv isor , project dir ect or , w ord editor , gr ade lev el editor로 구분

된다. Author의 표현도 senior author , program author s , ser ies author s로 나타내

고 있으며, 그밖에도 참여자의 성격에 따라 con sultant , senior con sult ant , content

r eview er s , m edia·liter atur e, and lan guag e specialist , rev iew an d field t est

t each er s , cov er design , cov er ph otocredit s 등이 있다. 물론, ar t dir ector는 당연한

참여자이다.

제작진(produ ction st aff )을 보면, produ ction m an ager , designer , gr aphics

design er , com put er graphics , typesetting superv isor , typesett er , w ord processor ,

copier coordinator 등이 있다.

이밖에도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관계자를 열거하면, 편집자라해도 Ex ecut iv e

E ditor , Dev elopm ental E dit or , M an agin g E ditor (Book s and Edit or ial Services ),

S enior A ssociat e E dit or , Proofr eader가 있으며, Art Dir ect or라 해도 Com position

담당, Cov er Design er (Administr ator 등), M an ag er (Design an d Produ ction

S erv ices ), Senior Graphics Design er 등이 있다.

제작 관계도 Produ ction Coordinator (A dminist rat ion ), E dit or ial- P roduct ion

Superv isor , T ypeset tin g Supervisor , Desktop Publishing Specialist 등이 있다. 이

처럼 많은 사람이 도서 편찬에 관여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Ex pert s , Specialist s ,

T echnician s , Gen erally Ex perien ced P eople 등 그 분야에 정통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3) 교과서 제작 단계

미국 출판사의 경우, 좋은 교과서라는 것은 교육적 이유와 시장성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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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작 9단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Ⅱ- 33〉 미국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 단계

작업 단계 내 용

① 제1단계

(개념화)

교육 관계의 연구 동향, 재정 투자 및 견적, 시장조사, 편집 조사 및 재

정에 대한 계획 단계

② 제2단계(교육

프로그램계획)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다.

③제3단계(교육프로

그램개요작성)
교과서 편집자, 저작자 및 협조자가 함께 단원을 개발 작성한다.

④ 제4단계(편집)

자작자가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고, 이것이 편집되면 현장 검토(field

test ) 후 다시 편집한다. 이 때 디자이너에 의하여 일러스트 등의 레이

아웃이 정해진다.

⑤ 제5단계(제작)
교과서 내용을 조판한다. 삽화, 지도, 도표 등의 원판이 제작된다. 사진

도 준비하고 최종 편집이 완료된다.

⑥ 제6단계

(인쇄, 제책)
인쇄·제책 기준에 따른다

⑦ 제7단계(시장

조사 및 판매)
학교 측 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또는 전시회에 출품·전시한다.

⑧ 제8단계(출판 후

조사연구)

출판사는 교사가 새 교과서를 가지고 새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수 학

습할 때 전문적 협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사

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니터한다.

⑨ 제9단계

(재개정 등)

시장 동향, 연구 성과 등에 따라 체제를 바꾸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

감한다. 프드백해서 제1단계로 넘어간다.

위 1 ∼ 9단계 과정에서 외적 체제와 관련된 것은 3단계에서 6단계까지로 볼

수 있다. 물론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작

용단계라고 볼 수 없다. 이렇듯 미국 내 출판사에서는 외적 체제에 대해 출판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외부의 규제 사항은 없다.

교과서를 편찬·발행하는 데는 우리나라와 그 과정은 비슷하다. 다만, 미국은

교과서 편찬·발행에 각 영역에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편찬·제작 과정이 교

육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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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서 및 도서 교재에 대한 실태

미국은 교과서의 역할과 그 한계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도서 교재를 교과서의

보조 교재로 보지 않는다. 교과서가 중심이고 도서 교재가 보조하는 개념이 아니

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과서와 도서 교재가 지니는 기능

이 분화(分化)되어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도서 구입시 교과서

와 도서 교재를 함께 주문하고 있다.

한편, 교재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교과별 교재

는 자사가 개발한 교수·학습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

와 이것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학습목표와 학습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교재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국

의 경우, 레드네스(r eadiness ) 진단 테스트, 그룹배치 테스트, 스킬 테스트, 평가

테스트, 재평가 테스트, 사전 테스트, 사후 평가 테스트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

양한 교재 및 교구를 셋트화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의 교재 개발은 첫째 다양성을 지닌 교재가, 둘째는 교과

서에 준거함은 물론 도서 교재의 특성을 감안하고 있으며, 셋째는 교과서 시스템

적 제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넷째는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

재 개발로 발전되고 있다.

파. 영국

(1) 교과서 제도 개요

국가 교육과정에는 각 연령, 학년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별로 어느 수준으로 학

습해야 하는가가 정해져 있으며, 중핵교과(core)는 수학, 국어, 과학 등 3교과이고,

기초 교과는 역사, 지리, 기술,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중등교육단계 한정) 등 7

교과가 설정되어 있어 합계 10교과가 필수이다. 현재 정부의 국가 교육과정 심의

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과서를 어떤 방법으

로 쓰는가(사용하는가), 또는 교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허 강 외 2000). 즉, 영국의 정부(교육고용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

고 있는 획일적인 교과서 제도가 없다.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유발행제도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편찬에서부터 출판 공급에 이르기까지 완전 개방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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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교과서 편찬·발행

교과서의 저작·편집·발행에 대해서는 법령상으로 규제 사항이 없으며 교과서

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사회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교육방법 등을 준거해서

편찬·발행되고 있다. 즉, 교과서 편찬은 자유발행제이므로, 현장 교사가 니즈

(needs )를 조사하고 출판사에서 조사·연구한 것을 추가한 다음, 국가 교육과정에

준해서 편찬 방침을 세우고 저작자를 선정한다.

교과서의 저작자는 출판사의 기획, 편집 그룹의 추천으로 결정되는데 대체로 현

직 중등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교육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에서 선정된다. 집필한

원고는 현장 교사가 검토(교열)하고, 여러 차례의 심의와 개고를 거친 다음, 사

진·삽화를 추가한다. 출판사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저작자에게 교과서 내용은 물

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도록 항상 요구하고, 교과서 디자인으로부터 서체

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교과서 편찬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허 강 외 2000).

교과서를 출판하는 회사는 전국에서 약 100여 개이며 교육출판사협회

(Educational Publisher s Coun cil)를 조직해서 합동 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교과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15개 사가 대형 출판사이며, 이

들이 발행하는 학교 도서는 연간 약 3,500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협회는 국가자

격·커리큘럼 개발기관(QCA )과 협력해서 교과서 출판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하. 프랑스

(1) 교과서 제도 개요

교과서 제도는 국가가 제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작 지침에 의하여

교과서가 제작되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국

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문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를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

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이며,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

는다. 다만,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 중에 도덕, 헌법, 법률을 위반하

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에는 국민교육부 장관은 국민교육고등심의

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는 각 시·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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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서연정위원회를 통해 인정한 인정교과서 목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

(2) 교과서 편찬

국민교육부는 매월 교육정보지 Bullet in Official을 통하여 교육과정, 교과서 편

찬 지침 등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데, 이에 대한 각 출판사에서는 적합한

저작자를 위촉하여 교과서를 집필토록 한다. 저작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

만, 반드시 학교 교사나 대학 교수일 필요는 없으며 한 교과서에 여러 명의 저작

자를 위촉할 수도 있다.

〈그림 Ⅱ- 2〉 교과서 정책과 정부 및 출판사의 기능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자유발행제·자유경쟁제

교육부

국가교육과정문서
출판사들 초등학교 교과서

교육목표, 내용,

학습방법 제시

집필회의, 협의회를

거쳐 교과서 발행

발행된 교과서에

대한 인정 절차

중등학교 교과서

별도의 인정 절차

없음

교과서의 저작·편집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정해진 학습 내용에 준거해서

행해진다. 교과서의 구비 조건으로는 ① 교과서는 학생용 도구일 것 ② 교과서는

전달기능의 개념에 비중을 둘 것 ③ 교과서의 설명은 명확하고 그 취급이 편리할

것 ④ 교과서는 학생·교사를 구속하지 말 것 등이다. 교과서의 저자는 국민교육

부 근무 장학관이나 대학과 교원 양성하교 교원이 많다.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

사는 50개 사가 있으며, 그 중 10%가 대형 출판사로서 시장의 약 60 ∼ 7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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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독일

교육과정은 주 교육부가 정한다. 교과서의 검정은 주 교육부가 행하며, 검정기

준은 주 교육부가 제정한 교육과정을 준거해서, 또 학생의 심신 발달단계를 고려

해서 정한다.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는 주 교육부가 작성하는 교과서 목록에 게재

되며, 교과서 선정은 이 목록을 보고 각 학교가 행한다.

(1) 교과서 편찬 발행

교과서 개발의 주체는 민간 출판업자이며, 검정 개발된 교과서는 발해에 앞서

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준거에 따라 출판 승인(검정)을 받아야 한다. 출

판 승인을 받는 대상 자료는 수업시 학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해진 교수

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와 이와 관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이들

자료는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교사,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들로부터 검정을 받게 된다. 이들로부터 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심사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 원고는 다음 7가지 요건을 구비하여 3부 정도를 마련하

여 8월 1일 학기초를 기준으로 정해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건당 40

마르크의 검정수수료를 지불한다.

1. 교과서의 내용이 관용, 공정, 인간 존중 등의 규범에 합치된다.

2. 과학 발전에 대처하고 있다.

3 . 헤센 주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제 원칙에 따르고 있다.

4 . 내용과 분량이 각 학년에 적절하게 고려되어 있다.

5 . 학교 급별, 어느 학년에 사용되는 교과서인지가 명확하다.

6 . 문장, 그림의 배치, 장정, 인쇄, 판형 등이 적절하다.

7 . 가격이 적절하다.

검정 출원 교과서 중 불합격의 비율은 전체의 10% 정도 된다. 그리고 특정 부

분을 검정할 것을 조건으로 불여 합격시키는 게 약 10% 정도이다. 불합격되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잘못된 기술 내용이 많은 것

·내용이 부적절한 것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쓰고, 이것이 학생들에게는 지나치게 어려움을 주는 것

·다른 주 교육부의 교육방침에 따랐으며, 헤센 주의 교육방침에는 전혀 일치

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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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 주 교육방침에 대해 비판의 정도가 심한 것

독일(Nieder sach sisches 주)에서는 교과서를 출판하는 발행사에 대한 규제 조건

이 전혀 없으며, 대체로 편집 발행을 위해 정해 놓은 주기도 있지 않다. 검정 합

격기간은 주에 따라 다르며 대체로 6년 간(Nieder sach sisch es 주), 학교 사용기간

4년간이다. 검정 실시 결과는 합격률 97% , 1년간에 360종의 검정 신청이 있었다.

교과서 발행사의 경영은 질 좋은 교과서가 발행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잘 운영되

고 있었으나, 독일어 정서법(正書法)의 개정 등으로 교과서 개편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소규모 출판사는 경영 압박을 받아 흡수·통합이 많이 있었다.

독일의 교과서 발행사는 과거에는 약 200개 사가 있었으나 지금(2002. 9 현재)

은 약 70개로 줄어들었다. 이 중 5 ∼ 6개 사가 대기업이고 그밖에 것은 영세 출

판사이다. 이 대기업 출판사가 교과서 시장을 과점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너. 외국의 사례 조사 결과 및 시사점

본 고에서는 외국의 사례조사를 크게 ① 일본 교과서 발행사(8개), ② 일본출판

학교(1개), ③ 교과서 관련 단체(8개), ④ 미국 외 3개국 등으로 나누어 조사결과

를 정리하고 그들로부터의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에 제시되는 내용은 각 분야에서 정리한 것 중에서 특기 사항을, 시사

점에서는 각 분야에서 제기된 시사 내용을 게재한다.

(1) 일본 교과서 회사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

(가) 조사결과 : 교과서 채택 현황에서 볼 때 대형(m ajor ) 출판사가 2년 동

안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평균 6,000만엔으로 상당수가

약 3,000만엔에 속한다. 매상고는 4개 사 평균해서 207억엔이다. 이 4개 사

매상고 안에는 교과서 이외에 다른 일반도서의 매상액이 포함되어 있어 불

확실한 숫자이며, 교과서 매출액만을 집계한 자료(유통 데이터에서 본 출

판계 , 1997 발행, 일본출판뉴스 사)에 따르면 1995년도 교과용도서 판매 실

적은 약 807억엔으로 나타나 있다. 종업원 수는 평균해서 약 253명이며, 창

업은 1881년(삼성당) 1개 사, 1909년 2개 사, 1920년대 2개 사, 1940년대 3

개 사로 되었다.

사업 목적(이념)은 사람 기르기, 어린이를 위해 좋은 교과서 만들기, 교육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 비전은 교육과 문화, 내일을 기른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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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본 중시, 삶의 즐거움, 미래의 꿈 실현, 인간과 환경, 창조 등으로 사

회, 국가 및 인류에 공헌한다. 각 교과서 발행사는 기업 이미지를 전통, 상

품, 비전 등으로 통합 관리하는 개념(CI)으로 나가고 있다.

(나) 시사점 : 교과서 시장도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대형 출판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에 있어

「교과서업에있어특징있는불공정행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만을 생산 품목으로 잡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

습 교재와 일반도서 간행, 인쇄업, 건물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발행사 외에 관련 기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태라 할 수 있다. 특히 교과

서 출판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2세 교육이란 점과 교육 사업에 참여

하는 기업, 즉 기업 이미지를 고양한다는 순수성을 엿볼 수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그밖에도 기업 비전에서 CI 개념이 이 상품성에 비중을

두지 않고 사람 , 자연 , 인류라는 인간 본래의 이상(理想)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유하다.

(2) 일본 교과서 제도(편집자 및 발행사) 상의 시사점

교과서 발행사의 편수 담당자를 저작자와 동등하게 다루고 있음은 그의 자질

이나 경험이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문부과학성이 인

정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일본 교과서 판권 란의 저작

자 범위(저작 관계자)는 저작자 대표, 고문, 저작자, 편수고문, 회사 편집부

등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고문, 편수고문, 회사 편집부 등이 저

작자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편수고문(실명사용)이나 회사 편집

부를 편집 저작물의 주체로 보고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편집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교 당국에 신분상의 내역을 제출하는 것

과 발행사 선정(의무교육제학교용)에 있어 그 조건을 크게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인쇄 시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교과용도서 공급업자에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대중개 공급소 체제가 따로

있다는 점이다. 이 공급소는 교과서 공급만을 대행하는 체제라는 점에서 특이한

체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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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출판학교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

(가) 조사결과 : 일본 에디터 스쿨 출판학교는 편집자의 직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개교하였는데, 코스별, 양성기간 및 전공과 자격 등이 다양한 게

특징이다. 이 학교에서 수강한 학생은 현재 약 6만여 명으로 편집자, 교정

자, 디자이너, 라이터 등이 되기 위해 확실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다. 출판사 취직에 착실한 코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야간에 배우는 전공 코스 중 편집자 종합과, M ac 편집 디자인과, 교

정과 등은 편집인으로서의 직업 능력을 제고하는 데 매우 적합한 코스라

할 수 있다. 중국 상해출판인쇄 고등전공학교와의 자매관계는 국제간의 편

집기법의 국제교류라는 측면에서 좋은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실직자에게

교육훈련 급부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

어 상당한 사회적 영역까지 배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코스 일람과 직종에 따른 코스 일람에서 편집자와 디자이너, 교정자가

학습해야 하는 교과목은 매우 정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종합과 1, 2학

년 과정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편집 전문가로서

의 자질을 기르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편집자 양성 서적 코스(야간)의 커리큘럼은 실무 위주의 정선된

교과목으로 이해되고 있다. 책 만들기 기초 실습의 내용은 기술 습득의 전

과정을 제시하고 있어 만족스러운 과정으로 평가된다. 또한, 북 디자인 코

스는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단계별(4단계)로 실행함으로써 소기의 목표

를 달성케 하고 있음에 주목된다.

일본 에디터 스쿨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편집인의 직능의 확립을

지향함으로써 유능한 편집 전문가를 기르는 데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인

정 자격(자격 검정)제도에 따라 일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각기 자기

분야에 취업을 하는 데 성과가 양호한 편이다.

(나) 시사점 : 편집인의 직능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목의 정선, 즉 커리큘럼

의 편성 및 운영은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공 코스별(편집자, 디자이너, 교정자, M ac 편집 디자이너 등)로

이수한 전문가들이 교과서 분야에 진출하는 데는 크다한 어려움이 없겠으

며, 교과서 편집에 그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합과(1, 2년 편집 전문가 양성)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이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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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정에 설치되는 게 우리 나라 편집 영역의 확대 및 서적 편찬의 질

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무조건적인 일본 에디터

스쿨(출판학교)의 모방이 아닌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한 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벤치마킹(ben chm arkin g )이 요구된다.

우리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편집자의 자질 향상, 기존 편집

자의 연수과정을 통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이 현실적으로 요망되는 사항이

다. 따라서 일본의 에디터 스쿨에서 무엇을 배워오자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

한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어쨌든, 일본 출판학교인 에디터 스쿨의 벤치

마킹은 현실적으로 긴요한 연구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4) 교과서 관련 단체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

(가) 조사결과 : 교과서 관련 단체 여덟 개 중 교과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체는 교과서협회와 교과서연구센터 뿐이다. 이 두 단체는 우리나라의 한

국검정교과서협회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과 그 설립 배경이나 사업 내용면

에서 비슷하다. 그 밖의 일본도서교재협회는 우리나라의 학습자료협회와

그 성격이나 사업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 그리고 일본의 도서 교재에 대한

판매를 협의하는 기구인 판매협의회와 일본교재학회 및 도서교재연구센터

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복사권센터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복사 등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고,

복사 사용료의 징수 및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일을 맡아 하는데, 우리 나

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사진저작권협회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편집제작자협회는 편집 프로덕션 경영자의 모임이라는 게 특색이다.

여기서는 편집 능력의 개발을 위시하여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어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역의 편집제작기술협회의

발족이 기대된다.

(나) 시사점 : 일본의 교과서 관련 단체 8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

과 유사한 것은 3개뿐이다. 이 3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일본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일본교과서연구센터), 그리고 학습자료협회(일본도서교

재협회)이다. 그 밖의 5개 단체는 도서 교재와 관련된 전국도서교재판매협

의회와 일본교재학회 및 도서교재연구센터 등 3개와 나머지 2개는 일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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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센터와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학습자료의 개념이나 분류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며 관계 법령상으로는 부교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현실적으

로 잘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학습참고서, 부교재 학습자료란

용어는 있으나 일본에서 분류되는 수득, 습숙, 평가의 개념에 상대되는 용

어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학습자료협회의 연구 기능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교재연구센터에서의 연구 사업처

럼 R＆D의 연구 개발체제가 새롭게 탄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사권센터나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는 그 나라의 문화나 교육적

배경으로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사업 영역의 전문

화, 특색 있는 업무영역 및 연구개발과 업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긍정

적인 부면이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2개 단체에 대해 관심

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편집자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또는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지향 측면에서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의 기능이나 사업 등

을 벤치마킹하는 데에도 모방이 아닌 우리의 실정에 준해서 보다 더욱 자

세히 연구하고 나아가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체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에서 편집제작회사협회의 기능을 수행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여 교과서 편집에 일대 혁신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

다.

(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조사결과 및 시사점

(가) 조사결과 : 본 고에서는 미국의 실정을 중심으로 한다. 즉, 미국의 교

과서 편집인(editorial staff)은 한마디로 다양한 전문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저작자(author )도 편집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저작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교과서를 저작·편집하는 데 있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제작진(produ ction staff)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참여 분야)이 교과

서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등은 편

집영역에 포함시키는데 미국 등지에서는 이들을 제작진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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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제작 단계에서 저작자와 편집자는 협력해서 단원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저작자가 내용을 집필하면 편집자가 이를 편집한다. 이렇게 편찬한

것을 현장에서 검토케 한 후 재편집을 한다. 저작·편집 단계가 교육적이

며, 이상적인데 이 같은 일은 합동 작업으로 이루어낸다.

출판사는 편찬·발행 후 일선 학교에서 모니터링하고, 이 자료를 피드백

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나간다. 한마디로 교과서 편집·발행은 교육적

이라는 점이다.

교과서 발행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다양한 교재(교과서 및

도서 교재류 포함)는 각기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준거해서 편찬·발행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교재는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연구·개

발되고, 또 차별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시사점 : 편집인이나 제작진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것은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저작자와 편집자와

의 협조 체제는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합동 작업이고, 회사 내부

의 편찬 첵 체제의 개념도 있어 바람직하다. 교과서 제작 9단계는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절차라고 볼 수 있

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교과서 발행사가 추구하는

교과서는 먼저 교육적이어야 하고,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것

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논리라 할 수 있다.

- 79 -



Ⅲ .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화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과 관련된 논의 사항

본 고에서는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화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과 관련된 논

의사항을 조사하기로 한다. 논의 대상은 세 분야로 나누었으며, 첫째는 교과서 편

집자와 관련된 논의 사항이고, 둘째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과 관련된 논의 사

항이며, 셋째는 앞의 두 분야 이외의 기타 내용을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편집자와 출판사는 그의 기능상 분리되어 존재하는 게 아니므로, 주제와

내용이 애매한 것은 전체의 흐름이나 비중을 보아 필자가 적절히 구분하였다. 한

편, 본 고의 논의 사항은 대제목 Ⅱ에서 다룬 사례조사와 어느 부분은 중복되고

내용 면에서 상세화된 게 있는데, 이것은 논의 초점을 심도있게 다룬 점 때문이

다. 또한, 논의 대상국은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하였다.

1.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화 논의 사항

본 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즉, 교과서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흔히 교과서는 재미없는 책이라고 규정하고, 정보화 시대에는

대중 매체도 교과서라고 주장하는 판에 교과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를 잘 만든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발행 후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저작자와 편집자이다. 이 중에서 편집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우리나라 편집자의 실정과 편집자의 자질은 어떤지? 또, 자격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편집자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습 내용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편집자의 사회적 대우는 어떤가와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편집 분야에 도

입할 영역은 어떤 교과목인지도 논의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편집자와 관련된 것

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

본 고에서는 이상의 논의 대상 내용을 한데 묶어 논의하지 않고 개별화하여 논

의한다. 물론, 주제별로 구분은 하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은 그 내용의 비중에 따

라 주제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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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집자가 하는 일

(1) 교과서는 어떻게 꾸며야 하나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는데 대해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리고 사람에 따라 만드는 일에 대해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공통된 이야

기는 아무래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에 준거해서 집필상의 유의

점에 따라 꾸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논의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보도된 교과서 관련 내용 중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교수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어교과서의 시는 감동을 주지 못하며,

과학교과서는 너무 어려워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 그

들의 주장이다.

한국물리학회 특별교육위원장 오세정 교수(서울대)는 2일 영국물리학회가 5, 6

년에 걸쳐 물리교과서를 스스로 만들어 호평을 받았듯이 우리 학회도 쉽고 친근

한 대안교과서를 만드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 밝혔다(한국교육신문 2003. 12.

15).

학교 교과서도 일종의 매스미디어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대량의 정보를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볼 때 교과서

도 신문이나 T V , 인터넷 등의 매체와 다를 바 없다. 단지 교과서엔 늦지만 안전

하고 기본적인 정보가 실려 있고, 일반 미디어엔 빠르고 실용적이지만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정보화 시대엔 교과서 정보만

배워선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매체에서 유익한 정보를 골라 지식화하고, 이를 가공해 가치를 부가한 뒤 전

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일이 중요하다(중앙일보, 2003. 12. 8).

위 두 기사에서 시사하는 것은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정보화 시대의 교과

서의 위치를 음미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교과서는 그 나라의 문화 배경과 전통 그리고 교육적 가치 등을 감안해

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김만곤 과

장은 다음 세 가지를 요약 제시한 바 있다(교과서연구 제41호, 2003).

·교과서 제도 발전 방안은 교육과정 적용 수준 제고 방안, 대입전형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교과서 제도는 점진적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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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편찬의 창의성, 다양성 확보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왜 여기서 위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느냐 함은 교과서 제작은 단순한 게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2) 편집자가 하는 일

편집자가 하는 일은 「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일은 한마

디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즉, 편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기획

편집(sear ch editin g )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 편집(copy edit ing )이다. 기획 편집은

출판할 일을 기획하고 원고를 저작자에게 의뢰하는 등 출판에서 가장 화려한 그

러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실제로 기획 편집의 기능은 출판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기획 편집자가 한 전문 직업인으로 특화·확립하는 수준에는 와 있지

가 않다. 그리고 기획 편집은 일정한 매뉴얼화가 가능한 객관적 과정보다는 주관

적 판단을 하게 되는 모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

모 출판사의 기획 편집자는 사장 또는 편집부장급에서 맡아 한다.

원고 편집은 입수한 원고를 인쇄 가능한 상태까지 정리·조정하는 임무가 있다.

그래서 원고 편집은 기획 편집에 비하면 가시적인 기술·기법이므로 객관화하기

쉽다. 이에 대한 전문 연구는 저널리즘이나 응용 언어학 쪽이 된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집자는 원고 편집 쪽이므로, 교과서 편집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기법) 등은 대부분 원고 편집부분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

의 편집자는 그 개념이 원고 편집을 의미한다. 다만, 큰 회사의 교과서 담당 편집

자는 기획 편집기능과 원고 편집기능을 공유하는 경우와 어느 회사의 교과서 담

담 편집자는 기획 편집기능의 일부와 원고 편집기능 모두를 분담하는 경우가 있

다.

기획 편집과 원고 편집은 가끔 구별도지 않고 편집자라는 이름으로 동일 인물

이 맡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교정이란 일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목별로 원고 편집을 하는 경우, 그 교과목과 같은 전공자가 배치되는 게 바람

직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흔히 교과서 편집은 전문성과 언어 능력이 좋은

편집자가 좋은 교과서를 편집하기 때문에 양쪽 기능의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교과서 편집자의 유형은 ① 교과서만을 편집하는 경우, ② 교과서와 참고서를

편집하는 경우, ③ 교과서와 기타 도서(단행본류)를 편집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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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DT P로 편집 시간을 단축하거나 내용 수정을 즉시 가능하게

하고, 디자인이나 교정 및 원고의 추가 삭제 등 출판의 IT화로 기획에서 출판까지

스피드 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완성 원고를 FM , M O, CD - R로 인쇄회사(프

로덕션 DT P 편집)에 넘겨주면 된다.

나. 교과서 편집자의 실태

(1) 전공 관련 교과목 편집

편집자가 전공 과목을 편집한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1.9%에 불과했다. 전공

과 유사한 과목을 편집한 경우가 37.2%나 되었고, 전공과 전혀 다른 교과목을 편

집한 경우도 17.6%나 되었다. 이는 교과용도서 편집이 전문적 영역임을 상당 부

분 무색케 하는, 또한 출판사 스스로 전문성을 부정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

는 교과용도서의 질 저하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는데, 전공자를

확보하지 않은 출판사의 검정 출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함수곤 외, 2002).

(2) 과목별 편집자 수

단일 과목의 편집 인원별 분포를 보면, 1명이었다라는 응답자가 20.2% , 2명의

경우는 27.0% , 3명의 경우는 26.4% , 4명이었다라는 응답자는 16.3%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2명 이하의 편집 인원이 단일 과목의 편집

을 하는 경우가 47.2%나 된다는 점이다.

국정 및 검정 도서의 편집자의 차이를 보면,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64.7%가,

검정교과서의 경우에는 43.1%가 2명 이내의 편집 인원으로 단일 교과서를 편집한

다고 응답하여 검정교과서에 비해 국정교과서의 편집 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조성준, 1999).

교과서 편집 인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질 높은 교과서가 편찬되는 것은 아니

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몇 명 정도의 편집자가 교과서

의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어 편집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과거 교육 과

정기까지의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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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편집기간

편집기간의 확보는 곧 양질의 교과용도서 편찬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된다는 점

은 상식이다. 특히, 잘 다듬어진 문장, 거의 틀림이 없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오류

없는 내용 및 구성체제를 갖추려면 교정 회수가 아주 많아야 한다(함수곤 외,

2002)

〈표 Ⅲ- 1〉 편집 기간 (단위 : %)

구 분 평균빈도 출판사 저작자 평가원

매우 짧다 259(67.9) 110(74.3) 41(56.9) 8(57.1)

적절하다 62(26.5) 33(22.3) 23(31.9) 6(42.9)

매우 길다 3(1.3) 2(2.0) 0(0.0) 0(0.0)

(무응답) 10(4.3) 2(1.3) 8(11.1) -

계 234(100.0) 148(99.9) 72(99.9) 14(100.0)

〈표 Ⅲ-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편집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는 출판

사, 저작자 등 모두가 수긍하고 있다.

(4) 편집자의 이직 또는 퇴직

교과서 개발을 마치고 퇴사한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으며, 그 다음은 보수가

많거나 승진이 보장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근무 환경이 나쁘거나 회사의

장래성은 큰 요인이 되지 못했다.

퇴사 후 다음 교과서 편찬시까지의 한 일은 참고서 등 교과서 관련 편집을 했

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단기간 편집 아르바이트를 했다였다. 이 점으로

보아 퇴사 후에도 교과서와 관련된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조성준, 1999).

(5) 급여에 대한 평가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편찬을 위한 과투자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성은 편집자

의 급여에 큰 영향을 끼친다. 물론 이 문제는 저비용 고효율의 편찬 제도,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익률 보장, 또는 교과서 전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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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같은 것이 선행될 때 해결될 수 있어 자칫 미해결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Ⅲ- 2〉 편집자의 급여 평가 (단위 : %)

구 분 빈 도

매우 적다 86(58.1)

약간 적다 29(19.6)

적당한 편이다 21(14.2)

약간 많다 5(3.4)

매우 많다 3(2.0)

(무응답) 4(2.7)

계 148(100.0)

〈표 Ⅲ- 2〉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77.7% )가 급여가 다소 적다라고 대답하였

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99년에도 편집자가 자신의 급여에 대해 불만족

스럽게 생각하였는데(76.5% ), 3년이 지난 현재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는 점

에서 급여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지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함수곤 외,

2002).

미국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출판사의 급여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중소

출판사의 경우 관리자(director cla ss )는 연봉 5만불 전후, 대졸 신입사원(entry

lev el)은 2만불 정도이다. 그런데도 출판사에 취업을 원하는 것은 문화인이나 책을

많이 본다는 지성(知性) 때문이다. 〈표 Ⅲ- 3〉은 출판사의 연 수입을 나타낸 것

으로서 소 출판사는 연 매출 1,000만불, 중견 출판사는 1,000만불에서 1억불 미만,

대형 출판사는 1억불 이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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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출판사 연 수입 단위 : 미국 달러

구 분 소 출판사 중견 출판사 대형 출판사

편집장 75,223 99,226 103,066

편집자 45,000 42,833 41,320

교정 전문직 40,000 36,000 47,000

보조자 24,283 28,933 28,150

영업부장 65,150 96,553 94,443

영업부문 책임자 43,000 72,750 113,669

자료 : Publisher ' s Weekly 조사, 1999.

참고로 1999년 Publish er ' s W eekly사에서 조사한 서점 체인, 출판사 경영 수입

은 Len Rig gio 서점 98만불, Robert Diromulado 서점 94만불, T erry M cGraw 출

판사 202만불, W illiam Pesce 출판사 92만불 등이었다.

일본의 경우, 자료가 오래된 것이지만 참고를 위해 게재하면 〈표 Ⅲ- 4〉와 같

다. 여기서 미국과 일본을 단순 비교하면, 미국의 편집장 수준이 약 1억2000만원

(연봉)인데 비해 일본은 55세 기준(편집장)으로 할 때 8천2백만원(최고 임금 687

만엔으로 계산)이므로, 상당 저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집자의 임금 수

준 통계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으며, 비교한다 해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저수준

이라는 점이다.

〈표 Ⅲ- 4〉 1994년 3월 현재의 출판부문별 평균 임금

출판부문별 20세 30세 40세 50세 55세

종 합 지 218,127 354,856 511,049 630,628 687,098

여 성 지 190,900 309,896 483,054 606,401 655,772

아 동 서 365,600 337,792 506,510 610,942 679,536

일 반 서 195,878 275,276 385,364 491,940 553,462

사회과학서 173,632 289,772 366,625 448,167 496,530

이 공 서 317,224 470,138 562,376 606,425

교 과 서 170,010 254,763 356,311 460,815 494,511

교 재 189,700 265,629 367,955 494,224 503,775

평 균 208,841 283,833 401,788 509,956 577,206

출전 : 95년 출판 노련 월례 임금(단위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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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편집자의 자세

(1) 편집자의 구비 조건

편집자는 출판이 딴 산업과는 달리 기업으로서의 측면과 문화적 측면을 가진

특수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곧, 문화성을 지닌 상품을 만드는 산업인

까닭에 상업주의에 흘러 영리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출판물의 문화적 가

치를 염두에 두어 기획과 편집에 임해야 한다.

편집자는 모럴 의식에 철저해야 한다. 출판 윤리에 어긋나는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리지낼리티에도 철저해야 한다. 독창적인 기획으로 새로운 시

대에 맞는 참신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출판의 이념인 편집자 정신(editor ship )

을 망각하고 외국 것을 흉내만 내거나 남의 기획을 모방만 한다면 문화에 대한

모독이며 독자 대중에 대한 배신이다.

교과서 편집은 일반 서적 편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 편집자에

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기법이 요구된다. 즉, 다음 요건을 들 수 있다.

·해당 과목에 대한 학문적 지식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학습 지도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이해

·교과 내용의 문장 표현 능력

·교과 내용의 시각화에 대한 능력

현재 각 출판사에는 이러한 자질을 갖춘 유능한 교과서 편집자가 상당수 있으

나 그 숫자는 제한적이며, 그들의 뒤를 이을 편집자가 양성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

다(고정기, 교과서연구 제16호).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기법 및 편집자 정신이 있는 자라 해도, 일의 분

량이 많고, 피로도가 심각해지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그 직에 대해 매력을 잃게

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에 대해 다음 상황을 예로 들기로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기부터 연차 검정을 시행하였다. 교과서 편

집자가 교과서 검정 출원 이후 교사용지도서 연구, 편집일만으로도 과중한데, 교

사용지도서는 물론 다음 학년의 교과서 편집, 학습참고서 편집이 줄을 잇고 있다.

편집자는 1년 내내 야근과 철야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이러한 생

활을 4년 동안이나 하게 되는 교과서 편집자는 매우 피로하다. 축적된 피로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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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떨어뜨려 업무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업

무 효율의 저하는 곧 교과서 질의 저하를 의미한다. 또 그 영향은 사회생활의 부

적응으로 인한 낙오나 갈등, 동료 및 상하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그 이

후에 출판사를 떠나는 유능한 편집자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용환, 교과서연구 제41호).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을 담당하는 편집자도 이상과 같은 악조건으

로부터 벗어나려면 검정교과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겠으며, 교과서 발

행사도 편집자의 근로조건 및 후생 무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결단이 요구

된다 하겠다.

(2) 편집자상

교과서 편집자의 요건은 앞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특히 편집자의 자질이 교과

서를 질적으로 제고시키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우수한 편집자상을 교육당국이나

출판사 및 본인들 스스로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개인 역량, 국제 감각,

원만한 대인 관계, 올바른 가치관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즉, 글로벌 환경 하에서

전문지식과 프로 근성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조직 구성

원과 상호 협력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화된 인재라는 뜻이다.

(3) 2 1세기 교육·교과서 근로자의 선언

이 선언문은 21세기 교과서를 만들기를 생각한다는 부제가 붙은 일본출판근로

자연합회 교과서 대책위원회의가 정한 내용이다. 이 글이 우리나라의 교과서 학계

나 업계에 시사해 주는 바 있어 전재한다(2001 리포트, pp . 6 ∼ 8).

(가)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준수한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옹호한다. 또, 이를 침해하

는 것으로 교과서 검정을 반대한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에 공헌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전쟁 재발 방지책으로 역사 의식을 높이는 자료

를 교과서에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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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한

다.

(나) 어린이의 발달권을 보장한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어린이의 학습활동과 교사의 실천을 알고, 학문

적 연구와 성과를 통해 민주교육에 공헌하는 교과서를 만든다.

·부모, 교사, 시민과 연대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한다.

(다) 양심에 바탕한 교과서를 실현한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직장에서의 민주주의를 지킨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자주적으로 연수에 임하고, 이를 권리로서 확립

한다.

·교과서를 위해 일하는 자는 전쟁을 용인, 찬미하는 교과서의 기획·편집·제

작을 거부한다.

·교사나 시민으로부터의 비판은 성실하게 귀를 기울인다.

(라) 영업 담당자는 교과서 영업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영업 담당자는 기업내주의(企業內主義)에서 벗어나 타사와 연대한다.

·교육 노동자와 연대한다.

·교과서 채택제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다.

라. 교과서 편집자 전문화의 길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은 그 기본축이 학교 교육을 통한 다

양성 있는 인재육성과 사회교육을 통한 연수과정 등으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으

로 생각된다. 즉,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식, 기술, 정보 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직업의 변화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종의 다양한 분화, 새로운 직종의 생성 및 기존 직종의 소멸 등으로 산

업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 및 진전을, 둘째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셋째는 세계화·개방화·다원화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및

민간 기업의 훈련기능 강화 등을 통한 단기 인적자원 대책 등이 국가적으로 요구

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편집자 전문화의 길 중 교양이나 직무의 지식·기능 등과 관련하

여 무엇이 중요한가와 무슨 교육훈련의 학습(개인의 연구개발이나 회사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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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향상 또는 외부기관의 연수 등)을 해야 전문화로 접근되는 것인지를 논의한

다.

(1) 교과서 편집 디자인의 도입

인간의 오감(五感)에 호소하라는 감성 키워드의 대표적 예는 디자인 혁명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유발하려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통해

촉각을 전달하는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독일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느낌이 좋은 차라는 개발 개념(concept )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고객(수

요자) 감성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상품마다 디자인 혁명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 영재 교육을 위해 교수직을 버린 구동조 교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80년대 초 체신부 기업이미지 통합(CI) 작업을 주도해 국내 기업들의 CI 바람을

몰고 왔던 구동조(具東祖, 56) 전 동덕여대 교수가 디자인 영재교육원장으로 변신

했다. 21년 간 몸담았던 동덕여대를 떠나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디자인 영재교육

원을 연 것이다.

2003년 3월 8일 문을 연 블루닷 디자인 영재교육개발원은 국내에서 처음 선보

이는 창의력 개발 중심의 교육원. 이 곳에서는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 초·중등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디자인 교육을 통해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을 가르친다. 구 원장은 지난해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중·고교생 희망직

업 1순위로 디자인 관련 분야가 꼽혔다 며 그러나 이를 위한 교육기관은 대학입

시학원 뿐 이라며 열악한 교육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반

복적인 정교화 작업이 아닌 인간 고유의 독창적이고 정신사고의 개발이 이 프로

그램의 목적 이라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동아닷컴, 2003. 3. 10자 기사 중).

교과서 역시 독자(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학습용 도서

이기 때문에, 편집 디자인의 완성은 일반도서의 경우보다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과서 편집 디자인 기법

이 체계적으로 편찬, 현장에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는 이러한 편집 디자인의 기술적 완성을 무시하고 학습자

에 대한 배려와 시각적 흥미 유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학습자에 대한 편집 디자인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일별해서 다른 도서와 구별될 정도로 획일적이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교과서는 체제면에서 또한 편집 디자인 측면에서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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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해 준다. 즉, 교과목에 따라 판형을 달리하여야 하고, 자질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고 교과목에 따라 교과 특성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또, 서체는

주된 글자 크기만을 교육당국에서 자율 지도를 실시하고 가독성 중시 측면에서

서체의 다양화 사용에 과감한 개혁이 요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의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 등은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허 강, 교

과서연구 제36호).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선진 외국에 비하여 교육 내용을 시각화하는 아트디렉션

의 비중이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를 고려한 편집 디자인이라기 보다

는 편집자를 위한 편집 체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학습 자료로서는

매우 큰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인 학생은 지적 성장에 알맞은 내용에 대하여 흥미롭게 효과적으로 학습

할 권리가 있으며, 편집자는 아트디렉션을 포함한 똑같은 내용이라도 기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학습 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유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편집자와 아트디렉터가 교과서 제작이라는 동일 목표 하에서 수

평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이념에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교과

서가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현영호, 교과서연구 제30호).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교과서도 분명 도서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책적으로도 교과서의 시각적 표현 전략인 디자인과 아트디렉션에

대한 부분이 교과서 평가영역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교과서 편집자의 육성

흔히 편집자는 교과서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치밀한 편집기획을 세워야 하고, 또

한 교열자로서 끊임없는 교정이 필요하며, 저작자가 하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정용환, 교과서연구 제

29호) 이것은 분명히 편집자의 전문적 자질이 훌륭하면 교과서의 질적 수준도 함

께 향상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 말에는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전문 편집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포괄하고 있다.

(가) 다른 나라의 출판(편집) 교육 : 근년에 출판(편집)에 대한 교육을 의식하게

된 것은 인건비가 높아지고 사내에서 기업 훈련(on th e job t rainin g )을 하기에 여

유가 없어진 게 큰 원인이었다. 즉, 기업에서 훈련을 시키면 직장을 옮겨가기 때

문에 이런 위험성이 커지고, 출판사는 초보자를 원하는 게 아니므로, 어디선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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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어느 나라든지 출판에 관한 사내 훈련은 충분하지가 않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

리고 실무 교육과 대학에서 학습하는 학문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에 관한 학과는 점증되는 현상이다. 가령,

미국은 도서관학과(대학원)만 60개 대학이 있으며, 전임 교수도 658명(1984년)이

고, 연간 졸업생이 3,800명이나 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대학의 저널리즘학부가

이 분야에 주요 인재 공급원이 되고 있다.

미국 내 출판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대체로 출판학을 중심으로 서적 출

판 실습, 출판연구 등의 교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며, 과정별로 출판 전문가 프로그

램, 출판 코스 등이 개설돼 있다.

캐나다는 출판과 인쇄를 교육하는 대학이 31개나 된다. 그런데 출판에 관한 2년

이상의 코스는 3개 대학뿐이다. 캐나다 사이몬 대학에서는 출판연구소를 부설하여

출판 전문 연구를 하고 있다. 영국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출판 교육은 다양하며,

대략 10개교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미국과 다소 다른 주로 출판 코스별 과정을 설

치하여 출판 교육을 전문화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컴퓨터 이용 출판 코스, 인쇄·

출판 코스가 있다.

〈표 Ⅲ- 5〉는 출판물과 관련된 제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출판물의

생산, 유통, 기능상에서 교과서 출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표 Ⅲ- 5〉 출판물에 관한 제 영역

구 분 영 역 영역 내용

Ⅰ. 과 정 1. 생 산 ·저작, 편집, 인쇄, 교정, 용지, 장정, 제본
2. 유 통 ·마케팅, 광고, 선전, 물류
3. 이 용 ·도서관, 독서, 평역, 동정, 서적 취미

Ⅱ. 환 경 1. 정 치 ·출판의 자유, 검열
2. 법 률 ·저작권법, 출판 경제·법제
3. 경 제 ·인구, 소득
4. 사회·문화 ·교육, 노동, 종교, 언어

Ⅲ. 기 능 1. 전 체 ·출판 커뮤니케이션

2. 특화영역 ·학술 출판(학술 커뮤니케이션)
·교과서 출판(교육 커뮤니케이션)
·아동물 출판( )
·종교서 출판( )
·언론·보토 출판(정치, 뉴스 커뮤니케이션)
·오락 출판(대중 문화 커뮤니케이션)
·국제 출판(커뮤니케이션)

출처 : 출판학서설(일본 에디터 스쿨, 1997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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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출판의 세계는 두 측면 즉, 역사·사회적 측면과 기술·인문법학적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교과서의 출판사(史)를, 사회학적

으로는 교과서의 사회학을 내용으로 표현한다.

〈표 Ⅲ- 6〉 교과서 출판의 세계

가치 프리의 세계 가치의 세계

역사적 어프로치 사회과학적 어프로치 기술론적 어프로치 인문학적·법학적 어프로치

교과서의 출판사 교과서의 사회학 교과서 출판의 기법 교과서 출판의 철학

(나) 우리나라의 출판(편집) 교육 : 우리나라의 출판 교육은 대학학부, 전문대학,

대학원 등 세 분야로 나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학부과정에서는 독립된 출판과

가 있었으나 출판 영역이 다양화하고 컴퓨터와 관련된 전자 출판·인쇄 등의 영

역이 확대되면서 언론 출판을 포괄한 학과로 발전하였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신문방송학과, 출판학과, 언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등에서

출판 잡지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은 대학(전문) 과정에 설치된 학과(출판미디어과), 진출분야, 취득 자격

등을 알아보고, 산업체 위탁생에 대한 내용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① 학과 소개 : 언론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교양과 문장 능력을 쌓으면서 편

집자 및 취재기자로서의 자질과 기능을 기르고, 출판물 제작과 유통 원리뿐만 아

니라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편집 능력을 습득하여 문화적 사명감을 지닌

출판 전문기술인을 양성한다.

② 진출분야 :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출판사, 기업체 홍보실, 광고대행사, 편

집 디자인 회사 등에 취업하여 취재기자, 방송작가, 컴퓨터 편집 디자이너, 카피라

이터, 광고 디자이너, 편집 교정자, 출판물 제작 및 영업 담당자 등으로 활동한다.

③ 취득자격 : 컴퓨터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전자조판 기능사, 한자능력 1급∼8

급, 워드프로세서 2급, 사진실기교사, IT Q/ PCT (P C 활용능력 평가) 인증, 정보기

술자격증 인증 등이 있다.

④ 교육과정(교과목) : 컴퓨터 편집, 출판개론, 편집실기, 취재보도 실습, 잡지

편집론, 문장 실기, 편집 디자인, 사진 실기, 베스트셀러 연구, 교정 실습, 언어 표

기법 등이다.

⑤ 산업체 위탁생 제도 : 이 제도는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274호)과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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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고, 6개월 이상(2004. 3. 1

현재)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직장인을 해당 산업체로부터 위탁교육을 의뢰 받

아 본 대학과 산업체와의 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되면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선발, 입

학시켜 본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임.

본 제도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만이 입학할 수 있으며, 산업체장이 추천

한 위탁교육 계약자 중에서 모집 학과별로 선발하여 대학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본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임.

산업체의 공통직무를 중심으로 교육수요를 분석한 교육과정표를 편성 운

영하고 특히 단일 산업체 위탁교육생(20명 이상)만으로 별도반 편성 시에는 산업

과 협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단일 학과에 별도반이 편성되고, 산업체에서 교육시설을 제공할 때에는

교외 별도학급을 편성 운영할 수 있음.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을 겸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산업체 위탁생들은 본 대학의 정규과정 학생과 동등한 학생 신분을 유지

하고 본 대학의 모든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산업체 위탁생 제도는 직업교육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교육과 그 분야의

자질 향상 등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제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의 직

업교육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서도 출판(편집)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즉, 직업교육은 산업교육진흥법과 기타 직업교육 관련법에 규정된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 훈련과정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의 직업교육

을 포함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훈련기관에서 이

루어지는 훈련과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을 포함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출판 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판교육이 제 궤도에

올라 활성화되고, 특히 학교제도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공공훈련이나 민간 훈

련기관 등)을 통해서도 유능한 기능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교과서 편집자 전문화의 길 : 교과서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 편집자가 보

다 유능한 편집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계발을 위해 평소에 자기 직무

와 관련된 일을 연구 개발(R＆D)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한 편집자로

서 발전하기 위한 사내 훈련이 적극화되어야 한다. 여기서 과하여지는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한다. 교양과목은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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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상시 외면했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환경적 가치에 치중하고, 전문

과목은 교과서 출판의 철학을 정점으로 해서 교과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법

등을 학습대상으로 한다. 한 보기를 들면, 교양과목은 시사일반 , 교양 Ⅰ, Ⅱ 등

으로 편성하고, 전문과목은 교과서 출판개요 (여기서 교과서 출판의 철학을 포함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 교과서 기획론 , 저작권법 , 교과서 편집·디자인 기

법론 , 교과서 문장론 등으로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과하여지는 사내 교육은 회사의 경제

적 부담이나 제반 사정상 규모 있는 교육훈련이 되기 어렵고, 대체로 신입 사원이

입사하면 상기 내용을 소규모로 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상기 교과목에 전문 교과목을 추가해서 외부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

하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2003년도에 실시한 교과서 출판 연

수 강좌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그 발족 배경이 교과서에 관한 종합 연구기능과 연수기

능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었으므로, 상기와 같은 연수교육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교과서 분야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즉 편집 전문가로 양성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교육훈련은 교과서 발행사에 근무하는 편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이므로, 우리들은 이를 가리켜 편집자 전문 교육

훈련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밖에도 편집자 전문화의 길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직 편집자를 출판

과가 설치된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서 산업체의 직원을 위탁생으로 교

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 산업체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겸임 교수 또는 시간 강사가 될 수 있기도 하다.

편집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훌륭한 자질을 소유하게 되면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

는 교과서도 함께 그 질이 향상됨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편집자의 전문화는 결과

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각 출판사, 교과서 관

련 법인단체 등의 편집자 교육훈련에 대한 상호 협조체제가 요구되며, 특히 한국

교과서연구재단의 교육훈련에 대한 발전적 기획 및 실행 등에 기대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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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논의사항

본 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발행사에 대해 그 실태와 현안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한국 교과서 발행사에 있어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왜

필요한가와 육성 현황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일본 교과서의 마케트, 교과서 발행사의 자격 등과 상인적 체

질의 교과서 업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가.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필요성 및 육성

(1)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도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별로 많지가 않다. 잘 팔리지도

않는 잡다한 학습자료를 교과서와 함께 출판하는 영세한 출판사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교과서·참고서 전문 출판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평소에는 편집부를 통합

적으로 운영하다가 교과서 개발시기가 되면 교과서부와 참고서부로 양분하여 운

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만을 편찬·발

행하는 체제에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참고서 편찬·발행의

몫까지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서 전문 출판사라 하면, 자본금이나 편집진의 규모, 인쇄시설 등이

갖추어진 기업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개념을 의미한다. 그리고 교과서 전

문 출판사는 무엇보다도 상설적인 교과서 연구기구가 필요하다. 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연구를 위한 회사 내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기구(가칭 교과서연구

실 등)에서는 자료를 모으게 하는 한편, 교과서의 조사 연구·개발을 위한 계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곽상만, 교과서연구 제41호).

공정한 경쟁의 시장질서가 확립되고 합리적 이익 배분 제도는 교과별 교과서의

전문 출판사화를 앞당길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질 높은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선

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부의 교재 발행사들이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있

고, 이들은 검정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집필진, 편집진 등을 확보하고

교재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개발된 도서의 개정

판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재의 질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정에 출원사의 대분분이 영세하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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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일회성 투기사업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집필, 편집진이 상

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교과별 전문 발행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검정실시 공고 때

마다 교재 발행의 경험이 일천하거나 없는 영세 군소 출판사들이 완성도 낮은 심

사본을 제출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그들의 편집 전문성 부족과 경험 부

족, 영세성으로 인해 교과서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과다한 투자로 인해 파산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존의 발행사들도 여러 교과서를 한꺼번에 편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질이 높지 못하다(홍후조, 교과서연구 제41호).

(2)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1)

먼저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가지 판단의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란 적극적 의미에서 첫째, 다른 출판물은 개발하

지 않고 오직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만을 연구·개발하는 출판사, 둘째, 여러 출

판물을 발행하나 그 가운데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의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출판사, 셋째, 여러 출판물을 발행사나 그 가운데 특정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의

연구·개발을 위주로 하는 출판사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보다 소극적

의미로 해석하여 여러 출판물을 발행하나 그 가운데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의

연구·개발도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 발행사를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극

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출판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은 검정 제도,

교과용도서의 수익성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의 수익

만 가지고 회사의 경영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히 이상적인 형태의 교과서 발행 시스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 시스템의 도입이 아직은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사는 대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의 소극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문 출판사, 둘째, 교과용도서와 문제집·참

고서류 발해 위주의 출판사, 셋째, 교과용도서와 문제집·참고서류는 물론 그 밖

의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을 펴내는 출판사, 넷째, 전문 서적류와 교과용도서를 발

행하는 출판사, 다섯째, 일반 단행본과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이다. 보

1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은 함수곤 외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2년 발행, pp. 125∼126을 전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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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발행사 중에 첫째

의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둘째에서 넷째까지가 해당될 것이다.

교과용도서와 보완 교재 개발이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문 출판사에서 이

루어져야 함은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설문 항목으로 설정하

고, 조사해 보았다.

〈표 Ⅲ- 7〉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에 대한 의견 (단위 : %)

구 분 평균빈도 출판사 저자 평가원

교과서만을 발행사는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87(37.2) 74(50.0) 10(13.9) 3(21.4)

현행 상태를 유지하되, 교과목별로 더욱 전문화

되어야 한다.
118(50.4) 60(40.5) 49(68.1) 9(64.3)

현행 상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19(8.1) 7(4.7) 10(13.9) 2(14.3)

기타 8(3.4) 5(3.4) 3(4.2) 0(0.0)

(무응답) 2(0.9) 2(1.4) - -

계 234(100.0) 148(100.0) 72(100.0) 14(100.0)

조사 결과, 현행 상태를 유지하되, 교과목별로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응답

이 50.4%로 가장 많았다.

〈표 Ⅲ- 7〉의 항목별 빈도를 볼 때, 출판사 관계자들 중에 교과서만을 발행하는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50.0%)는 응답자가 많은 반면 저자(68.1%)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관계자(64.3%)는 현행 상태를 유지하되, 교과목별로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전자를 이상론이라 하고, 후자를 현실론이라 할 때, 출판사 관계자는 궁극적인 지

향점을, 저작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현실성 있는 생각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위의 결과에서 볼 대 현 상태의 유지에 대해서는 동의한 사람이 거의

없고(8 .1% ), 전문 출판사 육성이든 교과목별 전문화든 전문화된 교과용도서 발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에

서 교과서 편찬에 따른 수익성을 출판사에 보장하느냐의 여부, 출판사의 의지가

큰 관건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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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할 일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할 일 가운데에는 교과서 연구 부서를 설치하여 교과서

에 관해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일과 인력을 길러 주로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과서의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일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편수 기능을 강화하여 민

간 교과서 업계를 지도하고 또 협력 체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교과서 연구소(부서)의 설치

교과서 출판사에 교과서 연구소를 설치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① 교과서의 질 개선 중시, ② 상시 교과서 연구·조사의 필요성, ③ 교육부의

교과서 개방 정책, ④ 교과서 전문(특성) 출판사 지향 등이다. 그리고 민간 교과서

연구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주로 교과서의 질 개선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

로 이와 관련된 주변 사업은 주요 사업을 지원하는 부수 사업에 속하게 된다.

다만, 민간 교과서 연구소에서는 학문적·이론적 연구 영역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실현성 있고 현실적인 과제를 우선하며, 현장성과 효율성이 높

은 것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교과서 기술(記述)의 관리라든가, 편집 체제

의 합리화(리스트라)의 검토 등도 필요하다. 한편, 교과서 연구소는 교육 당국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교육과정·교과서) 사항의 검토·수용이라든가, 교육과정·교

과서 학회 등에서 연구한 학문적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일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허 강, 교과서연구 제25호).

교과서 연구소 또는 교과서 연구부서 설치에 대한 이유나 배경은 다양하다.

김철진(교과서연구 25호)은 검정교과서 참여 출판사들은 자체적인 교과서 연

구·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검정 공고 후 일반 편집자들로 하여금 교과

서를 제작하게 하던 이제까지의 소극적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편집자들이

항상 교과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교과서 연

구소를 설치·운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진(교

과서연구 제29호)은 교과서 연구소(또는 연구부서)의 설치를 교과서 출원 출판사

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즉, 세부적으로 몇 평 이상의 사무실과

담당자 및 연구원의 자격, 연구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황태랑(교과서연구 제40호)은 발행사(출판사)마다 교과서 연구 부서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교과서 발행사(출판사)마다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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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구되고는 있겠지만, 그것이 임시 대책 기구라면 연구부서 본연의 임무를 꾸

준히 수행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 연구부서의 임무는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한 연구 업무가 주가 되겠지만, 정부의 교과서 정책 수립 시 기본 자료로 제공

할 수 있는 연구 업무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과서 발행에 관한 바

람직한 기업 문화도 형성될 것이다.

(2) 교과서 편집자의 양성

출판사 편집부서의 조직은 전업으로 하는 전문 편집인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여,

각자가 맡고 있는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전문 편집자는 교과교육, 편집 그래픽 등에 전문화된 상근 인력이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교과서 편집 업무에 종사하게 하려면

편집자의 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된다. 편집자의 양성은 앞 제목(교과서 편집자의

전문화 논의사항)에서 언급하였기에 본 고에서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에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즉, 황태랑(교과서연구 제40호)은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 가운데 교과서

발행사(출판사) 입장에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전문 인

력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발행사(출판사) 나름대로 인적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과

서 개발에 필요한 인적 투자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적 투자라 함은, 편집자 및 편집 기획자 등 출판·인쇄 업무에 관련된

유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교과서 발행사에서 교과

서 편집자 및 교과서 편집 기획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투자 없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3)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의 확립

검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발행사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공급하면, 이익금 분배 등 주요 방침은 회원사들의 의결로 결정한다. 한

예로 책별 이익금은 발행 부수에 따라 배분하기도 하고, 발행 부수와 무관하게 발

행사들이 똑같이 나누기도 하며, 이 두 가지를 조합하기도 한다. 제6차 교육과정

기까지는 발행 부수에 따른 차등 분배와 발행 부수와 무관한 균등 분배를 조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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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서는 완전 균등 분배제를 택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같

은 과목의 교과서에서 발행 부수가 십만 부든 천 부든 상관없이 발행사에서 이익

금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당연히 발행 부수가 많은 발행사들은 이익금의 균

등 분배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익금 균등 분배가 발행사 간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의 질 담보를 어렵게 하고 그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

에 있다.

우리나라의 검정도서 시장은 매우 영세하다. 총 발행 금액 규모가 1천여 억원에

불과하나 발행사는 70개 사에 가깝다. 게다가 과목별 도서 수는 많고 수익금은 균

등 분배를 하다보니 재투자는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앞에서 제기된 교과서 균등

분배의 부작용은 책별 이익금을 발행 부수 비례로 분배하면 저절로 해소된다. 즉,

시장경쟁 체제가 가동하여 출판사와 저자는 자발적으로 교과서의 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게 된다. 이것은 다시 학교 교육의 개선에 기여하게 되고 교

육 당국의 편수 관리나 발행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시장 퇴출 기능이 작용함에

따라 검정 심사도 과중한 질 담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교육 현장의 요

구에 맞춘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시장 도태를 통하여 규

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출판사별로 전문화가 진행되며, 교과서의 구입 예산도 절감

된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교과서 전문 출판이 발달한 나라의 경우, 발행 부수와 관계

없이 이익금이나 인세를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정동

호, 교과서연구 제41호)

또한, 홍후조(교과서연구 제41호)는 검정 제도는 점차 정부와 검정 시행 관리

기관의 권위적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의해 질 높은 것은 보상받고 질 낮은 것은

퇴출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관건은 교과서 판

매 수익금의 성과 위주 배분제도 확립이다. 교과서 판매 이익금의 배분 문제는 교

과서 출판의 전문화, 교과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재투자, 공정한 질 경쟁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다. 일본 교과서 출판사의 실태2)

본 고에서는 일본 교과서 출판사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 제도의 개요

2 가끼누마 마사요시(枾沼昌芳) 외, 「교과서 논쟁을 넘어서, pp. 36∼56」, 일본 : 비
평사, 1998. 「교과서 리포트95, 98, 2000, 2003」 등의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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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과서 발행 현상 , 교과서 시장 , 교과서 출판사의 자격 및 교과서 출판사의

진로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교과서 저

가 정책에 대한 비판과 여론화에 대해, 또한 교과서의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대

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교과서 제도 개요

교과서 제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은 일본과 개인의 장래에 중대한 문제이

다. 대체로 교과서 제도는 나라에 따라, 국가 체제에 따라 다르다. 일본은 검정제

를 채용하고 있다. 그런데 명치(明治) 이후 교과서 제도를 보면, 자유발행·자유채

택 계출제·인가제 검정제 국정제 검정제로 변천해 왔다. 앞으로 장

기적으로는 자유발행·자유채택으로 이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현 실정이다.

그동안 교과서에 대한 논의 중에는 국가를 위해 교과서 논의가 우선시되고 있

으며,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면 되는가에 대해 중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인간 형성상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편

집·발행은 민간 교과서회사에 맡기고는 있으나 국가에서 볼 때는 현직 교사, 대

학 교수, 민간인이 참여하는 교과서연구소를 만들어 여기에서 교과서에 관한 자료

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적극적으로 교과서 제작을 위해 연구·노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생각이다.

(2) 교과서 발행 현상

(가) 1억 책 이상 발행되는 교과서 : 초등학교(일본은 소학교라 부른다)는 55종

(324점), 책 수로는 8,300만 책이 발행되며, 교과서는 1억 7천만 책으로 되어 있다.

협회 회원사는 58개 사이며 이 중 35개 사가 고등학교 출판사이다. 일본에서는

1996년도에 약 6만 책의 신간 서적이 발행되었다. 동년의 서적 총 발행 부수는 15

억 책이므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이다. 의무교육 교과서의 국가 부

담은 약 400억 엔이며 1책당 평균 500엔이 된다.

교과서의 가격과 제 비용·지수 등을 비교해 보면, 교과서 가격의 실정을 이해

할 수 있다.

① 공공요금과 교과서 가격과의 비교(1997년 기준) : 신문 구독료는 약 4,000

엔, NHK 수신료 1,400엔, 수도료 3,400엔인데 비해 소학교 가정교과서 121엔, 소

학교 사회 300엔, 중학교 영어교과서 283엔, 중학교 사회 669엔, 중학교 국어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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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고등학교 세계사 683엔, 고등학교 국어(Ⅰ) 796엔이었다.

② 주된 경제지표와 교과서 예산의 동향(1975년을 지수 100으로 한 경우) :

1990년에는 교과서 무상급여 경비 145, 소비자 물가(전국) 170, 임금(전 산업 평

균) 210, 국민소득 270, 일반회계 330 정도였으며, 1997에는 교고서 무상급여 경비

158.2, 소비자 물가 195.3, 임금 239.8, 국민소득 302.5, 일반회계 371.0으로 나타났

다.

③ 제 요금과 교과서비 지수의 추이(1975년을 지수 100으로 한 경우) : 1997년

에는 교과서(고등학교 전 교과) 1개년 분 173.1, 교과서(중학교 전 교과) 1개년 분

173.0, 교과서(소학교 전 교과) 1개년 분 195.2, 신문 구독료 230.9, 사립고교 수업

료 243.7, 사립 중학교 수업료 246.5, NHK 수신료 300.0으로 나타났다.

④ 1997년도 연간 비용 비교(사립학교 중학·고등학교 수업료는 1996년 실적

임) : 교과서 고등학교 전 교과 1개년 분 5,415엔, 교과서 중학교 전 교과 1개년

분 4,336엔, 교과서 소학교 전 교과 1개년 분 2,975엔, NHK 수신료 16,740엔, 신문

구독료 47,100엔, 사립 고등학교 수업료(평균) 365,520엔, 사립 중학교 수업료(평

균) 405,240엔으로 나타났다.

(나) 교과서 시장 : 베이비 붐 시절에는 교과서 시장은 풍요로웠다. 가령, 가격

이 저렴해도 스케일 메리트(scale m erit : 규모의 경제성)가 있었다. 교재, 참고서

와 자습서가 잘 팔렸다. 그러나 지금은 소자화(少子化)가 고정되어 있으며, 교과서

시장은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 현재 학생 수는 1,500만 명이며, 80년대의 75%이

다. 즉, 해마다 약 500만 책에서 600만 책이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해마다 시장에서 소실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과서는 단가가 낮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야 한다. 마케트가 축소하고 있으므

로 판매 분량(share)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분량 확보를 위해 선전하고 판촉을

강구한다. 그래도 시장은 과점화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

(3) 교과서 발행사의 자격

의무교육 교과서를 발행하는 데는 자격이 필요하다. 자본금 1,000만 엔 이상, 전

문 편집자가 5명 이상 있어야 하며, 도서 출판의 경험이 있고, 또 발행과 관련해

서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이런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교과서 발행회사가 된

다. 교과서 발행사가 되면 문부성에서 발행자 번호가 주어진다. 발행자 번호 1번

은 일본서적이다. 이 회사는 전전(戰前)부터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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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발행사와 함께 편집자도 당국으로부터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 제목에서 설명된 바와 같다.

(4) 교과서의 특권

교과서는 기획 단계에서 대금회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령에 규제를

받는다. 물론, 법에 규제를 받지만, 한편 법의 보호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교과서

출판사의 특권은 저작권법상의 특례가 있다. 교과서는 대체로 저작권 보호가 미치

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며, 변경, 삭

제, 기타 개변(改變)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학교 교육 목적상 하는 수 없

이」때에는 개변이 있어도 괜찮은 것으로 돼 있다. 가령, 아꾸다가와(芥川) 작품을

교재로 하는 경우, 그 일부를 삭제하거나 문자 쓰기와 표현 등을 개변해서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에 통지하면 저작자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작품 게재

가 가능하다. 다만, 관습상으로 편집자는 자작자에게 연락하고 게재한다.

그런데 1992년에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의 내용 일부를 게재했다가 삭제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1996년 문부대신이 검정 상에 잘못이 있음을 공식

적으로 사과한 일이 있다.

그리고 저작물이나 미술품의 사진 등은 발행자가 문화청이 제정한 보상금을 저

작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출판사와의 계약은 필요치 않으며, 따

라서 교과서에 저작물을 게재·복사하는 것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특

권 중의 하나가 된다. 이 밖에도 교과서에는 경리상, 상품 관리상 어드밴테이지가

있다. 즉, 교과서는 채택 후에 공급본이 제작된다. 주문 생산인 것이다. 그래서 재

고의 부담이 극히 적고, 기본적으로 반품이 없다.

(5) 교과서 시장의 축소와 교과서 업계에서의 철퇴

본 고의 내용은 앞에서 논의한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교과서 출판사의 감소와

중복되므로 그 요지만을 게재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먼저 학생수의 감소

와 교과서 가격의 저가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또는 학술적

교과서 논쟁의 배경에는 이윤이 낮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지만, 어쨌든 교과서 시장

은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창의력을 발휘해서 민간에 의한 다양한 교과서

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심의회의 견해와는 현실적 차이가 있으며, 과점화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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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다시금 인식할 필요가 있다.

(6) 교과서의 가격 및 자유경쟁 등

교과서 출판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인 상황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잇

다.

첫째, 검정 제도에 있어 집필 기간의 제한 및 집필 내용 등의 국가 규제

둘째, 채택 제도에 있어 광역 채택(당국은 공동채택)에서 오는 부조리 및 독과

점의 심화와 준국정교과서화

셋째, 교과서 저가격 정책으로 교과서 출판사의 운영 애로

넷째,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오는 책 수 감소 및 출판사의 퇴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교과서가 권력이란 관리물(管理物)에서 벗어나

질 좋은 출판물로 교육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적 완성도를 높여 나가

는 힘을 교과서 출판사가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문부성의

의도(검정 필요론)나 교과서는 특별하다는 상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교과

서 리포트 95. p . 5)

(가) 교과서 저가격에 대한 논의 : 교과서의 저가격이 민간에 의한 교과서 발

행·공급체제 등의 존립 기반을 잃게 하는 위기감에서 교과서 가격 적정화 운동

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 저가격에 대한 여론·비판 등에 대해 그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① 국회에서의 질의에서 문부대신은 현재의 교과서 가격은 1964년 무상 실시

때의 원가계산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후로는 상승률만을 계정한 가격 개정이었다.

그런데 이 때의 교과서는 거의가 1도쇄였다. 그리고 문부대신은 교과서는 너무

저렴하다. 채산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교과서 업계에서 큰 돈을 벌자는 것

도 아니고 그렇다고 역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도 아닐 것이다.고 답하였다. 어쨌

든, 교과서 가격 인상률이 14년 만에 바뀐 것은 정부 당국, 국회의원, 교과용도서

가격 분과회의 노력이었다. 이 때 주장한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교과서 리

포트 95, pp . 80∼83).

·원가 계산에 바탕한 가격의 적정화 실현

·가격분과위원회를 검정조사 심의회에서 독립시켜 교과서 회사가 참여하는

심의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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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관계 자료의 공개

② 문부성은 「제 물가와 그 밖의 공공요금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한다. 그러

나 버스료가 200엔, 담배(10본) 120엔 시대에 어린이들이 1년 간 쓰는 교과서 가

격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렴하다(100엔 대의 교과서가 소학교는 5과목, 중학교 1과

목, 200엔 대의 교과서가 소학교 2과목, 중학교 3과목 등이다). 이렇게 낮은 가격

으로 채산 없는 교과서를 발행하는 회사가 자꾸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교과서 발행을 억제시키는 것으로서 발행사가 적어짐은 사실상의 「국정교과서」

가 되는 것이다(교과서 리포트 96, 머리말). 그런데 문부성은 가격은 낮지만 교과

서 회사는 부교재 등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교과

서 리포트 98, p . 50).

③ 교과서 가격은 교과서 회사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문

부성에 의해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문부성의 저가 정책에 의거 상한액이 유지되

고 있어 교과서 가격은 사실에 있어 「정가」로 봐야 한다. 교과서 체제가 자유화

되었는데도 가격은 근본적으로 종래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있다(교과서 리포트

98, p . 45).

④ 교과서 가격의 적정화에 대해 대장성은 문부성에 대해 가격 결정 그 자체

는 문부성 소관이고 대장성은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문부성의 예산 요구를 사정

한다고 자세를 취한다. 수년 전 대장성에서는 교육·교과서는 성역이 있는 게 아

니므로 의무교육비의 유상화 논의가 있었고, 재원을 국고 부담에서 지방으로 변경

하면 교과서 정가의 적정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최

근에는 신자유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 원리 숭배가 강해서 교과서 가격을 공

공요금으로 자리 매김하고, 가령 교과서의 유통 경비는 시장 동향에 착안하여 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장성은 교과서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게 택배로 배달되

는 것에 비해 경비가 많이 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⑤ 문부성은 교과서 무상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대장성과 절충하고 있으며, 마

이너스 실링에서 가격 상승률을 통과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교과서 가격이 적정하지 않아도 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하면 무상제가 폐지될 지

도 몰라 참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교과서 가격은 전문가가 의논해서 정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교과서 가격 사정 근거 자료가 필요해서 각 회

사에 요구하면 비밀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내용 자료는 수지

관계 숫자를 뜻한다. 그렇다면 교과서 회사는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정가 인

상률이 가령 낮아도 적정하다는 것이다(교과서 리포트 2001, p . 70).

⑥ 교과서 가격이 억제됨으로써 인건비가 삭감되고 인원이 감축되며, 일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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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해서 외주량이 많아지고, 검정 제도의 개정 때문에 장시간의 과외근무(과로

노동) 등이 있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사회적 책임은 무감각

으로 그저 회사만 살면 된다는 교과서 경영자의 체질 때문이기도 하다(교과서 리

포트 2003, 머리말).

(나) 교과서의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대한 논의 : 교과서는 상행위의 대상이

되므로 상품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다른 상품처럼 단순히 자유경쟁과 시장원리

에 맡기는 게 옳은 것인지? 교과서는 초·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 구성에 따라

조직 배열된 교과의 주된 교재이며 교수에 제공된다」고 되어 있다. 이 교과서가

일반 서점에서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교에서 사용한다는 뜻에서 편

집·제작되고 있다. 그런 뜻에서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제한된 공공성이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회사는 발행자로서 편찬·제조·발행·공

급 등에 대해 법규로 규제·의무하고 있어, 이 점에 있어 교과서의 공공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공공성이 높은 특수한 상품을 현상 그대로 자유경쟁으로 놔둬

야 하는 것인지?

특수 상품인 교과서를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그대로 놔두는 경우, 우리는 쉽게

상상이 가능하다. 즉, 품질 저하로 채산을 맞출 것인가, 채산이 없는 판매를 중지

할 것인가, 어느 쪽인가 선택해야 한다.

교과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은 학생들에게 알맞은 품질이 좋은 교과서를 확실하

게 공급하는 데 있다 하겠다. 또한, 자유경쟁, 시장원리에서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게 원칙인데, 광역 채택하에서는 거의가 불투명한 절차에 따라 본래 이용

자인 교사로부터 채택권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자유

경쟁은 그야말로 어려운 게 아니겠는가(교과서 리포트 2000, pp . 45∼46). 그러나

모든 서적은 자유발행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숙돼 가

는 게 좋은 것이다.

(7)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이외 타 업종 사업

출판사가 출판 이외의 사업에 손을 대는, 소위 다각경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

다. 하나는 본업을 보다 효율이 좋은 안정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본업의 연장선

상에 있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으로 획득한 자금을 전혀 관

련이 없는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는 제2차 세계 대전 전부터

있었는데, 전형적인 것이 고단샤(講談社)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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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 대전 후 출판계의 다각경영은, 당초에는 관련 분야에 진출이었다.

특히, 자기 회사에는 친숙하지 않은 다른 출판 분야를 다루는 별도 회사의 설립이

나 사옥, 유통 창고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관리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가 백과사전, 전집의 성공, 잡지 창간에 의한 규모의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가 시작되었다.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장래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부동산

투자는 보다 활발해졌고, 종이를 중심으로 한 자재를 자사 및 그룹에 공급하는 상

사부문이나 전산화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별도 회사의 설립이 눈에

띄었다.

80년대 후반이 되면, 각종 데이터베이스 사업이나 영상사업에 진출하는 곳이 늘

어나, 새로운 미디어에의 대응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중견기업 중에는 과잉투자

에 빠진 경우도 있어, 90년대 초기의 소위 거품경제 붕괴 를 만나 도산의 원인이

된 경우도 잇따랐다.3)

일본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 이외 타 업종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구체

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 연구보고서 대제목 Ⅲ. 외국의 사례조사에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생략한다.

라.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제작 등 환경 변화

전자출판이란 말은 인쇄 매체를 디지털화해서 출판물을 제공하는 것인데, 그

밖에도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책을 편집·제작하는 의미로 쓰인다. 문자 정보를 디

지털화해 활용하는 과정은 대형 전산기를 써서 CT S라 불리는 전산 사식이 개발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납으로 만든 활자를 하나하나 식자해서 조판하는 일은

CT S로 대체되었고, 그 후 간이 CT S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쇄소의 조판 단가는

낮아지고 출판사의 제작 단가도 크게 낮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컴퓨터의 발전으로 워드프로세서에 의거한 서체 교환이 가능해졌고, 이어

서 전자 출판으로 인해 전자 편집의 기본이 형성되었다. 90년대에 들어서 P C를

이용한 DT P (desk top publication )로서 전자 편집이 출판사에 도입되고, M ac (매

킨토시)에 의한 DT P가 급속히 보급되었다. 편집자가 책상 위에서 행하던 원고작

업, 레이아웃, 교정 등이 컴퓨터 단말의 디스플레이 상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래형의 편집자 중심의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능력이 있는 인재 개발로 전환하게 되었다.

3 일본 에디터 스쿨 편, 「일본의 서적출판사」, pp. 20∼2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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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P에 의한 전자 편집은 제작비의 코스트 다운과 제작 일정의 단축이 가능해

졌으며, 한편으로는 편집자의 역할이 포트리스(portr ess )화가 일어나 외부 인쇄·

제판업자 등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게 되었다. 편집부에서는 DT P의 도입으로

편리해졌으나 편집자가 하는 일의 양이 많아졌으며, 그로 인해 노동강화가 일어났

다. 그래서 어떤 출판사는 편집 기획과 디자인, 레이아웃, 교정 등의 제작부분을

분업화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중소 출판사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DT P에 의해

편집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자 출판 시대에 편집자는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4)

마. 앞으로 출판 산업의 활로

종래의 책이나 잡지에 수록된 컨텐츠(cont ent s )를 정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출판 형태는 인터넷 등의 보급에 의한 디지털화된 컨텐츠 정보로 「필요한 사

람」에 「필요한 정보내용」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로 「필요한

양」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 독자에 따라서는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한 책

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정보의 액세스(acess ; 정보를 기억장치에 넣고 빼고 하

는 것)·수집에도 다양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출판 환경의 변화는 출판 유통은 「실물경제」(출판물 유통)에서

「정보경제」(출판유통)로 그 비중이 옮겨갈 것으로 본다. 디지털 정보는 추가적

인 생산(복제) 코스트가 매우 저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할 때 가치가 증대한다.

디지털 정보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전략은 실물로서의 출판물의 가치를 최대화

하는 전략과는 다르다. 책이나 잡지라는 인쇄 매체가 독자나 클라이언트(client )에

게 얼마나 매력을 줄 수 있는지와 디지털 정보와의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따

라서 출판사는 기획 단계에서 컨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독자에 전달하는 게 가치

증대를 최대한 발휘하게 하느냐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새 마케팅이 요구된다.

출판 산업과 인쇄 산업의 공통 과제는 종이 매체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인쇄 기

술에서 보면, 종이 매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디지털화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 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토탈 코스

트 다운력도 갖추어야 한다.

출판 산업은 컨텐츠를 활성화해야 하고, 인쇄 산업은 제작기술을 활성화해야 한

4 출판교육연구소 편, 「출판계는 어떻게 되느냐」, pp. 40∼41, 일본 : 에디터 스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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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게 되면 종이 매체가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협력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과제라 할 수 있다.5)

바. 한·일 교과서 출판사의 비교

본 고의 내용은 일본의 교과용도서 편찬체제 및 개발 모형 연구 (연구책임자 :

함수곤, 미간행) 중 교과서 제도의 한·일 비교에서 교과서 출판사 부분만을 발

췌한 것이다.

① 공통 및 차이점

·양국이 모두 교과서 출판사의 출연으로 교과서에 관한 공동 연구기관을 설

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에 교과서연구소를 창립했고 2000년부터는

명칭을 교과서연구재단으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1976년부터 교과서연

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양국 모두 교과서 정가는 발행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정부에서 사정

하고 있는 점도 비슷한 점이다. 한국은 학교정책실의 평가관리과에서, 일본은 초

중등교육국의 교과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최저가 기준으

로 하고, 일본은 최고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정가를 인가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점이다.

·한국은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적고 영세한 실정이나, 일본은 67개의 교과서

출판사가 한국에 비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가 교과서 발행사의 자격을

규제하고 있어, 한국처럼 교과서 검정시기에 철새같이 용이하게 교과서 업계에 참

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교과용도서의 공급은 한국은 대한교과서주식회사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공급을 하고 있으나, 일본은 교과서 발행자가 직접 자기 회사의 교과서를 공급하

는 물류 유통회사나 부서를 두고 공급하거나, 발행자가 특약 공급소나 대 중개 공

급소 등과 계약을 하여 공급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자는 한국은 과거에는 출판사와 계약한 저작자가 하

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저작자 또는 발행

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신청할 수 있게 개방되었다. 일본은 검정신청은 발행

자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발행자는 문부과학대신이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5 출판교육연구소 편, 「출판계는 어떻게 되느냐」, pp. 40∼41, 일본 : 에디터 스쿨,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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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의 교과서 출판사는 각 회사마다 특색과 전통을 지닌 고유 브랜드 교

과서를 가진 경우가 거의 없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오랜 전통과 특색을 지니고 있

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권위 있는 교과서를 계속 편찬하고 있는 교과서 전

문 출판사가 상당수 자리잡고 있는 편이다.

② 시사점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과서의 품질 향상과

내용개선 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교과서 검정 시기에만 철새처럼 뛰어드는

교과서 출판사를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수한 편집진과 자료 풀, 시설

설비, 물류조직 등을 항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지 않

고는 질이 높은 교과서를 편찬할 수 없을 것이다.

3. 기타 논의 사항

본 고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주제 내용에 따라 관련된 부분이 있기도

하다. 즉, 여기서는 교과서의 국제화 개념은 어떤 것인가를, 일본에서의 검정 의

견과 체제 기준 , 일본 교과서협회의 임무 , 저작권 관련 단체(모임)와 교과서 관

련 모임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가. 교과서의 국제화 개념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식인이나 서적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 교과서의 국제화 개

념이 무엇인지를 문의하면 즉답이 나오지 않는 게 현 실정이다. 대체로 국제화는

새로운 가치와 혁신적 기술을 낳게 하여 이 성과를 세계에 제공하는 사명이다라

고 말하기도 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국 제품이나 가치가 세계화나 국제화의

개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그 체제 등의 우수성이 확보되거나, 교과서의 발행

공급체제가 선진화되었으면 그게 국제화 개념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 출판사가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교과서를 세계에 알리는 일과 함께 교과서에 관한 국제적

정보를 세계 각국과 상호 공유 및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도 국제화 개념의 영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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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종래의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 구조

모색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화를 위하는 일이라면, 정부에서도 교

과서 제도에 대한 내용을 국제 수준으로 개정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나. 일본의 검정 의견의 문서화

일본에서 검정 교과서 심사시 내용의 수정 지시사항을 보면, 발행사명 기재 원

문이 공개되고 문부성의 검정 의견이 표기된다. 그 예로서, 표기 내용은 대체로

재고하십시오 , 표현을 연구(재고) 바랍니다 , 기술을 바꿔주십시오 , 이해되게 풀

어 써주십시오 , 오해할 수 있으니 기술을 재고 바랍니다 등이 있으며, 견본본은

검정 의견에 따라 수정이 된다. 여기서, 검정 의견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지

도의 일종이라는 논리가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취지, 내용 및 책임자 를 기재

한 서면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교과서 리포트 95, 17쪽).

즉, 검정 의견은 그 동안에는 구두로 전달되었으나 2000년도부터 검정 의견은

문서화해서 교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공개라는 점과 검정의 투명화 등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정시 수정 지시는 일본과 비슷한 점이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원본과 수정 지시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우리와 다르다. 교과서 수정내용이 저작자

와 편집자 및 출판사만의 것이 아닌 국민과 관련된 교육권이라는 뜻에서 공개는

바람직하다.

다. 교과서 저작·편집자 명부 및 체제 기준의 자유화

(1) 교과서 저작·편집자 명부

일본은 교과서의 저작·편집에 있어 ① 우수한 저작자·편집자의 확보 등 저

작·편집기능의 향상 ② 저작·편집에 있어 실제상의 역할과 분담 등 책임 소재

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되는 저작자 명부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즉, 교과용도서검정규칙세칙(2002. 10. 1 개정) 제5조 제1항(검정심사 신청서의

제출) (3)항 첨부서류에서 신청 도서의 저작 편수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 직

업 등을 기재한 별지 양식1에 따른 「저작 편수 관계자 명부」1부를 첨부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편집 기능의 향상이나 책임 소재 등의 명확성 등을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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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제출시 명부 제출이 있었으면 한다.

(2) 교과서 체제 기준

일본은 교과서 「체제 기준」이 개정되어 색도수는 자유화되었다(1999. 10. 8

일본 교협 제286호). 즉,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교과서 체제 자유화 권고에 따라

초·중등 교과서 체제가 자유화되었다. 그런데 이 「체제 기준」은 어디까지나

교과서 편집·제작을 위한 참고사항이지, 교과서 발행자가 교과서 편집·제작 활

동을 자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다.

이 같은 자유화 조치에 따라 교과서가 4도(풀 컬러화) 인쇄가 되므로, 제조 단

가가 상승하고 컬러 작업은 외주를 주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 경제적 지출이 증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라. 일본교과서협회의 수난

일본교과서협회는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잡지협회, 일본출판대리점협회, 일본서

점상업조합연합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출판업계 5단체에 속한다. 그런데 교과서

협회는 4개 경영자 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존재감이 낮다. 이것은 업계 단체로서

그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다. 즉,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다.

·「교과서 체제」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 권고를 무저항 수용

·교과서에 대한 대정부 공격에 부동 자세

·협회의 중요목표가 교과서 가격 상승인데 이에는 기능 부전(2001년 교과용

도서 분과회 폐지 등으로 교과서 가격 결정이 불명확하고 고등학교 분은 총

무성으로 이관 결정)

·문부과학성에 종속 행정

마. 일본 저작권 관련 단체

일본에는 교과서와 관련된 저작권 단체에 (사)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 일본미

술가연맹, 미술저작권연합, 일본사진가협회,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과는 (사)교과서협회가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각서, 협정서를 체결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작권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해 국정과 검정이 각기 대한교과

- 113 -



서(주)와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이의 업무 통합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바. 일본 교과서를 위한 민간단체

일본에는 교과서와 관련된 민간단체가 다음과 같이 많다. 이들은 각기 교과서가

발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 소송을 지원하는 출판연락회

·교과서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회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역사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는 모임

·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는 청소년 모임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약칭해 만드는 모임 )

·자유주의 사관 연구회

·전국교육문제협의회

·일본역사수정협의회

·비전 21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넷 21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연락회(진실연)

·사회과 교과서 간담회 모임

·일본출판노동조합연합회 교과서 분과위원회

·역사 교육자 협의회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모임

·일한(日韓) 역사교과서 연구회

·역사 교육 아세아 네트워크 저팬

·교육과 교과서를 생각하는 모임

우리나라에는 교과서만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민간기구(NGO)가 없다. 교과서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서를

사랑하고 연구·개발하는 민간단체의 출현이 기대된다. 물론, 이런 단체에서는 교

과서 연구를 다각화하고 전문화하는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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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과서 브랜드파워 선정

해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소비자의 평가를 받아 브랜드 1위 200종을 선정

하고 있으며, 2003년 브랜드파워 1위(서비스재 부문)에 좋은 참고서 제품 1위에

는 디딤돌이 도서출판 디딤돌이 신규로 선정되었다. 같은 서비스재 부문에 학습

지 1위 제품에는 눈높이교육 대교가 5년 연속 선정되었다.

이 같은 행사는 제품의 인지도를 계량화하였고 앞으로 시장에서의 성장성도 예

측해서 뽑았다고는 하지만, 교수·학습에 제공되는 주된 교재인 교과서를 브랜드

파워에 대상으로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

론, 검정교과서는 이미 검정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제품으로서의 평가는 다른 영역이니까 괜찮다는 의견도 있다.

아. 교과서 출판활동 지원책 수립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행 세법상 또는 연구비 등의 법적 허용 범위 안에서

교과서 출판활동을 원조하는 제도를 연구 개발해서, 우수 교과서 출판사로 발전하

도록 지원하거나 장려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계기를 마련하

면 교과서 출판사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며, 정부와의 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교과서 출판사가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게 하는 행정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출판사가 질적으로 우수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

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먼저 교과서 출판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변화

주도의 정책 개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 교과서 채택 현황의 공개 보도

일본은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면, 검정 결과를 공개하고,

또 검정 도서의 발행사별 채택 책 수가 상세하게 공개 보도된다. 가령, 채택 수가

많은 발행사, 신규 발행사의 진입 현황, 교과목별 채택 현황 등이 공개된다. 이 점

에 있어 우리나라는 아직은 비공개 상태인데, 구태여 비공개를 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정 관계 기관의 채택 현황 공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각종 교과

서 자료의 공개는 먼저 교과서 시장의 투명성과 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의

미에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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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에 대한 조사 및 결과 분석

1. 조사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에 대하여 교

과서 편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2003년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 설문지 조사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방법 및자료 분석에대한 사항은다음과같다.

가 . 조사 대상

본 조사에서는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의 범위를 교과서 편찬의 직접

적인 관련자라 할 교과서 출판사 경영자 및 관리자, 교과서 편집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공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하였다.

선정 기준은 첫째, 교과서 출판사 경영자는 중 고등학교용 검정 교과서를 여러 차례 검정

출원하거나 발행한 경험이 있는 회사의 대표, 둘째, 편집자는 교과서 편집 유경험자, 셋째, 관

리자는 국 실장급 이상의 교과서 편집부 관리자 또는 그 상위 임원, 넷째,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교과서 유관부서공무원또는연구원으로하였다.

나 . 조사 방법 및 설문지 회수율

본 조사는 주로 우편 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설문하고 회송케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발송 양은 출판사 대표 32매, 편집자 124매, 출판사 관리자 32매,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20매, 합하여 208매였다. 이 가운데 출판사 대표는 19매(59.4%),

편집자는 82매(66.1%), 출판사 관리자는 20매(62.5%),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16매(80.0%), 합하여 137매가 회수되어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회

수율은 65.7%로다소미흡한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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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자료 처리 및 분석

설문지의 회송율은 65.9%로 비교적 낮았으나, 응답의 성실도는 매우 높아 설문지 전량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는 먼저 컴퓨터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의

각 항목마다 하나하나 입력 처리한 후, 각 부문별로 빈도를 구하였다. 그 다음에는전체 평균

빈도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의 각 문항별로 빈도 처리를 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설문 항목 2번, 4번, 6

번, 10번, 19번, 22번은 공통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하는 문항이다. 그런

데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고 등가의 복수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응답

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의 순위 매김이 어려웠다. 이에 위의 6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기

입한 것을 모두 등가로 처리한 후 평균 빈도를 구하였다. 이것은 응답자의 견해를 순위 매김

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으나, 응답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의의가있다고 할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설문지의 13개 문항에는 기타 의견을 쓸 수 있는 란을 두었는데, 응

답률이 매우 낮았다. 일부 문항에서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었으나, 대부분 중요하

게 취급할 만한 내용이아니어서 응답결과 분석에서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다만, 유의

미하다고 판단되는기타의견에대해서는 소수의것이라하더라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라 . 조사 내용

설문지는 총 31문항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독립 문항이 24문항, 관계 문항이 6문항, 자유

기술문항이 1문항이었다.

설문지 1, 2번은 교과서 출판사 육성과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 사항, 3∼7번까지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 조직 특성, 현 상황, 문제점, 바람직한 육성 형태 등

에 대한 것이었다. 설문지 8∼18- 1번까지는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여러 가지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편찬 전략, 경영 구

조, 자사의 잠재적 자산, 자사의 교과서 편판 참여 이유, 자사의 전문성 평가,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자사의 노력 정도, 전문 인력 채용 및 교과서 편찬 종료 이후의 운용 실태, 교과서

편찬 자료의 DB화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지 19∼22번까지는 전문 인력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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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과 관련하여 연수 교육에 대한 내용이고, 23∼23- 1번은 연차 검정의 기여도에 대해, 24

번은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에 대해 설문하고 의견을 모아 보았다. 끝으

로 25번에서는앞의 설문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평소 응답자가 가지고있었던 의견을자

유롭게 개진하도록자유기술문항을두었다.

2. 설문 조사 결과 분석

출판사에서 한 회사가 ①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되, ② 업무에 대한 집념과 투자, ③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이 과정에서 ④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

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하며 ⑤ 더 진보된 출판물을 펴내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

를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터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을 살펴 볼때 매우 미흡한 측면이 많음은주지의사실이다.

교과서 편찬시 전문성은 필요 요건이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곧 최상의 교

과서를 편찬하지 못한다는 말과 직결된다. 그렇다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늘 미흡한

채 발행되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의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교과서 출판사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게 선결해야 할 요건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발행에 참여했던

여러 관계자들을 통하여 출판사 및 편집 인력의 전문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

보고, 이에대한 합리적해결 방안을모색해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가 .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

출판사의 노력만으로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되는 데 문제점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다. 전문화의 1차적인 요건은 업무와 연구의 지속성인데, 검정 교과서의 경우

현재의 교과서 수익만으로는 출판사 내에서 교과서 연구 및 편집 시스템을 항시적으로 운영

하기가 어렵다. 이에 교과서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해야할 조

치에대해교과서편찬관계자들은 어떠한의식을가지고있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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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기업 내에서 교과서에 대한 목표 성취를 위한

모티베이션과커미트먼트제공

인재육성을위한교육연수훈련지원

교과서개발, 유지 보수비의현실화

교과별 학급별로전문출판사지정및지도

우수전문출판사지정및행정 재정지원

시장경제원리에의거한교과서수익금배분

CD-Rom, Tape 같은 교수 학습 자료를 교과

용도서에포함시켜유가공급

교과서 제도 결정 및 시행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제시

29.6

50.4

69.4

38.8

44.4

28.1

31.1

21.5

27.8

44.4

83.3

16.7

50.0

22.2

27.8

27.8

29.3

54.9

61.0

34.1

46.3

25.6

28.0

18.3

15.0

20.0

60.0

40.0

40.0

30.0

55.0

30.0

53.3

26.7

46.7

53.3

33.3

46.7

20.0

20.0

계 313.3 300.0 297.5 290.0 300.0

이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①교과서 개발, 유지 보수비의 현실화 (69.4%), ②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연수 훈련 지원 (50.4%), ③우수 전문 출판사 지정 및 행정 재정 지원 (44.4%)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①은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

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②는 전문 편집자 및 디자이너에 대한 제도적 체계적인 지원을,

③은 우수 교과서 출판사를 지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견해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처음 표출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견해는 다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

침이없으면교과서 출판사의전문성확립이어렵다는 관련자들의 의식 표출로 볼수 있다.

위의 응답자를 크게 교과서 출판사와 교과서 정책 수립 및 수행 기관으로 나누어 볼 때,

양자의 견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 점이 특징인데, 양자의 응답 빈도가 높은 것 세 가지만을

꼽는다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는 양자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과서 개발 기관 대다수의 의견을 깊이 새기고,

현실적인 연구를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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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도적 뒷받침 사항

가. 에서 검토한 사항 외에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문해 보았다. 이에대하여각 응답군에서는다음과같은의견을나타내었다.

구분 기타의견

경영자
교육부 내교과서 전문담당 부서신설

교과서 채택근절 방안마련

편집자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시범 교과서 공모전을 해마다 열고, 이에 참여하는 출판사에

교과서 연구비 지원

교과서 연구를 위한 관련 자료실 마련 및 각종 자료 비치

교과서 검정 출원 자격 강화.

출판사의 교과서 관련 연구 업적 평가

상설 연수원설립 및교과서 편찬관련자 교육및 정보제공

전면 검정제에서부분 검정제로의전환

교육과정 개정시출판사 또는편집자 참여기회 부여

지방 분권화에따른 지역교과서 개발시철저한 관리감독

개정된 교육과정에대하여 출판사및 저자가충분히 인지하도록교육 체제마련

출판사의 자율성최대한 보장

관리자
교과서 내용선택에 대한저자의 자율권확대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정출판사 발행집중 분산

연구원 공무원
출판사및 교과서에 대한 평가 제도 도입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지원을 통한 교과서 연구 개발의 효율성 강화

위에서 편집자들이 제안한 두꺼운 고딕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도 실행할 수 있는 참신성이 돋보이는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시

범 교과서 공모전과 같은 조치는 출판사에서 다양한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연구 개발케 하자

는 것으로, 이는 첫째, 판형 지질 색도 편집 디자인 등에서 현재의 교과서에서 크게 진보

된, 다시 말해 현행 교과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며, 둘째,

이는 교과서 검정 출원 이후 휴지기에 들어가는 교과서 출판사가 지속적으로 교과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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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있게한다는점에서 전문성을확보하게 하는데도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원 공무원 응답군에서 제안한 고딕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의견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지원 문제는 국고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교과서연구비를 교과서 정가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현재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재단이 그 동안 해 온 연구 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해 볼 때, 정부

의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 점점 줄고 있는 연구 실적이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

됨은물론, 더욱 가치 있는 연구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 .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한 출판사의 조직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판사의 어떤 조직 형태가 전문화를 위해 바람직한가?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표 Ⅳ－2>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한 출판사의 조직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전통적인피라미드형 조직

매트릭스조직

피라미드형과매트릭스의 결합조직

자사실정에 맞는임의적 조직

3.1

16.5

48.0

32.3

0.0

0.0

40.0

60.0

2.6

15.4

51.3

30.8

10.0

20.0

40.0

30.0

0.0

35.7

50.0

14.3

계 99.9 100.0 100.1 100.0 100.2

이에 대하여 피라미드형과 매트릭스의 결합 조직 (48.0%)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

다. 피라미드형이 전통적인 조직 형태라면 매트릭스형은 보다 진보된 조직 형태로 볼 수 있

는데, 응답자의 다수는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 특성상 이

두 조직형태가 적절히결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다음으로 자사 실정에 맞

는 임의적 조직 (32.3%)이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는데, 출판사 경영자의 대다수는 이 조직

형태가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확립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더라도 현실성 효율성 있게 운영되려면 자사 실정에 맞는 경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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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취해야한다는 견해로 해석해 볼수 있다.

라 .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할까? 이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아니더라

도 교과서 출판사라면 어디에서나 평소에 생각하고 있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출판사의 가치

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특히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는 일반적인 가치 지향점과 자기 회사의

가치관 및 자신의 가치관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교과서 전문 출판

사가 갖추어야 할 가치 지향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표 Ⅳ－3> 교과서 출판사가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소비자(학생) 중심

기민성과 활력

국제화

새 교과서관지향

전문화한 인재

시스템의 개발 운영

핵심적인기술(편집디자인,각종시설)

다양한 아이디어와스킬

71.0

4.6

16.8

24.4

77.1

26.7

42.0

40.5

44.4

0.0

16.7

44.4

61.1

33.3

50.0

50.0

82.1

7.7

14.1

19.2

79.5

29.5

39.7

38.5

65.0

0.0

30.0

15.0

90.0

10.0

45.0

35.0

53.3

0.0

13.3

40.0

66.7

26.7

40.0

46.7

계 303.1 299.9 310.3 289.0 300.0

이 설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문화한 인재 (77.1%), 소비자(학생) 중심 (71.0%)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화한 인재는 물론 교과서 편찬 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립을,

소비자(학생) 중심은 수용자 중심의 사고의 필요성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편찬 관

계자들의 전문성 확보 문제는설문지 전체 응답 내용에서 누누이 나타나는것처럼 모든 응답

자가 깊이 있게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편찬 관련자 전원이 숙고해야

한다. 이 밖에 핵심적인 기술(편집 디자인, 각종 시설) (42.0%) 다양한 아이디어와 스

킬 (40.5%)도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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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요구되던사항으로서, 현실적인필요성이 응답 결과로 나타난것이라할 수있다.

마 . 국내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성장 및 발전 정도

전술한 대로국내 교과서 출판사 중일부는 오랜 동안 교과서 편찬 사업에종사해 왔기 때

문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과서 출판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편찬이, 특히 좋은 교과서 편찬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할 때,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들

의 전문성에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Ⅳ－4> 국내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성장 발전 정도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매우 양호하다.

양호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0.75

11.2

39.6

41.0

7.5

-

16.7

55.6

16.7

11.1

1.2

9.8

39.0

42.7

7.3

-

10.0

35.0

45.0

10.0

-

14.3

28.6

57.1

-

계 100.1 100.1 100.0 100.0 100.0

이에 대하여 응답자 대다수(88.1%)는 보통(39.6%)이거나 미흡(48.5%)하다고 평가하였다.

즉,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 출판사로서 성장하거나 발전하고 있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선

결 과제가많다는의식이표출된 것으로도해석할수 있다.

바 .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의 가장 큰 저해 요인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바꾸어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기 위한 선결 과제를 뜻한다. 교과서 편찬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

해 요인 , 즉 선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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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의 저해 요인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부-관련 기관-출판사의 연

계및 협조체계 미비

전문화를위한 교육당국의 인식부족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출판 전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출판사의수익성 등경제적 요인

시설, 자료, 편집자 등에 대한 출판사의 투자

부족

교과서전문 편집자의부족

62.9

49.2

43.2

55.3

52.3

37.9

52.9

58.8

64.7

58.8

47.1

29.4

66.3

53.8

33.8

51.3

61.3

35.0

70.0

55.0

40.0

75.0

15.0

35.0

46.7

6.7

73.3

46.7

60.0

66.7

계 300.8 311.7 301.5 290.0 300.1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는 전문화를 위한 교육부-관련 기관-출판사의 연계 및 협조

체계 미비 (62.9%)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관련 기관이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검정

교과서협회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편집자의 의견과 연구원 공무원의 의견이 크게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의견 차는 곧 서로 간의 거리 차를나타낸다고 할수 있다. 편집자의 대

다수가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꼽은 것은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 누구보다도 양자의 정보

교류가 많아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공문에 따라 교과서 편찬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실무당사자로서의애로점을 나타낸것이라할 수있다.

위 응답 결과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전문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인식 문제에 대해서 출판

사측과 교육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전문화의

동력원(動力源)에 대한 견해차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출판사 입장에서는 전문화를

하자면 상당한 비용 요인[動力源]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 당

국이 제시하지 않으므로 전문화가 어렵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고,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전문화의 주체가 교과서 발행사이므로 스스로의 힘[動力源]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시각

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출판사측에서 왜 공

통적으로 이러한문제의식을 가지고있는지깊이연구해보아야할 것이다.

두 번째로 출판사의 수익성 등 경제적 요인 (55.3%)을 꼽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자

전반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판사측에서는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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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개선 요구를 해야 하고, 교육 당국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시설, 자료, 편집자 등에 대한 출판사의 투자 부족 (52.3%)를

꼽았는데, 응답 결과가 경영자와 편집자의 의견이 관리자와 다르게 투자 부족 쪽에 높게 나

타난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나, 편집자들도 경제적인 요인과 같은 현실의 문제를 알고 있

으므로 출판사측에서는 투자 의지를 명확히 하고, 순차적으로 투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기타 의견으로 연구원 공무원쪽에서 교과서 가격의 비자율성 문제를 거론하였는데, 이

는 현재와 같은 동일한 외적 체제 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 교과서 외적 체제의

자율성이 실현되면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의미 있는 사안이라할 수있다.

사 .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형태

여기에서 육성 형태란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곧 ① 교과서만을 출판하는 회사

형태, ②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되, 출판사별로(또는 교육 당국의 지도에 따라) 특정 과목을

선정 육성하는 형태, ③ 현재의 형태를 지속시키는 형태이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형

태에 대하여 현재의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 출판사로 거듭나려면 어떤 형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질문을 통해교과서 편찬관련자들의의견을알아보았다.

<표 Ⅳ－6>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형태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교과서만을 편찬하는 전문 출판사를 육성

해야 한다.

교과목별로 전문화되어야한다.

현행 상태의유지가 바람직하다.

38.3

55.6

6.0

21.1

63.2

15.8

45.1

50.0

2.4

35.0

60.0

5.0

21.4

64.3

14.3

계 99.9 100.0 97.6 100.0 100.1

설문 결과 교과목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군에서 절반을 넘었다

(55.6%). 이는 일부 출판사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교과서 편찬을 지양

하고, 특정 과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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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교과서를 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그 동안 교과서를 이용한 참고서를

출판하던 회사의 경우 일부 주요 과목 이외의 과목 및 검정 탈락한 과목 담당자들은 교과서

개발이 끝나면 퇴사하던 관행, 그 이후 다음 교과서 개발기까지의 업무 단절이라는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교육 당국, 출판 경영자측, 편집자측 누구에게나 각각의 입장 차도 극

복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 당국의 협조 또는 지도 아래 출판사측에서 자율적으로

육성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 시

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출판사별로 과목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응답 결과를 보면

교과서만을 편찬하는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38.3%나 되었는데, 교과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정도의 출판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 교과서 검정 탈락이라는 위

험 요인만해결을전제로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의견으로 볼수 있다.

아 .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편찬 전략 레벨

설문지 8번부터 18- 1번까지는 앞서 제시한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여러 응답자의 견해는 의견이라기보다는 평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 관리자 편집자는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사의 경영,

관리, 편찬실무를되돌아보는기회가될 수있을것이다.

8번 문항은 출판사 경영자가 교과서 편찬 기획에서부터 저자 섭외를포함한 편찬 실무까지

직접 관여하느냐, 아니면 사업부서 단위로 비교적 자율적으로 교과서 편찬 작업을 하는가 하

는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교과서 편찬 전략 레벨은 출판사 경영자의 경영

방침, 출판사의 규모, 출판사의 전문화 정도, 출판사의 의사 결정 구조 등에 따라 나뉠 수 있

음에유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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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자사의 교과서 편찬 전략의 레벨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CEO레벨(기업단위)의전사적 전략

사업 부서장레벨의 교과서사업 전략

44.0

56.0

58.8

41.2

36.2

62.5

60.0

40.0

-

-

계 100.0 100.0 98.7 100.0 -

설문 결과 두 가지로 설정한 교과서 편찬 전략 레벨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

았다. 두 가지 설정 내용에 대해 비슷한 응답이 나온 것이다. 다만, 회사측이라 할 경영자

관리자쪽과 편집자 쪽의 의견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견 차이일 뿐 큰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편집

자가 생각하기에 자사의 교과서 편찬 전략이 CEO레벨의 전사적 전략쪽에 의견이 집중되었

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압에 의해 업무가 진행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 형태도 의사 결정이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신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는 장점이될 수있다.

자 . 교과서 출판사의 경영 구조

우리나라의 출판사는 개인 설립자에 의해 창업,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세 소규모 기

업이 대부분이다. 무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신고제) 저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교과서 출판사는이러한 일반성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교과서 검정 출원

자격, 교과서 편찬 비용, 검정 출원 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교과서 출판 사업에 참여하려면

상당한 자본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는 이러한 규모에 걸맞게 어떤 경영 구조를 갖추고 있을

까?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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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자사의 경영 구조 유형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사업을 다각화하는재벌형

창업자가 경영에임하는 기업가형

회사설립후경영을위탁하는전문경영자형

5.2

80.0

14.8

-

89.5

10.5

7.5

73.8

15.0

-

84.2

15.8

-

-

계 100.0 100.0 96.3 100.0 -

이에 대하여 응답자 대다수인 80.0%가 자사의 경영 구조를 창업자가 경영에 임하는 기업

가형이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응답 결과는 몇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

과서 출판사가 재벌 회사라 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둘째, 전문 경영자에게 위탁을

할 만큼 합리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자가 직접 경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두 가지를 포괄하며, 더불어 교과서 출판 연조가 오래되지 않다는 점, 아직 개인 사업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창업자 개인의 출판 이념이나 교과서 이념 및 경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교과서 사업이 창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구조가 바람직한지는 아직 검증된 바 없

으나, 회사 설립 후 일정 기간 운영하다가 전문가에게 경영을 위탁하는 형태도 바람직한 경

영 구조가될 수있다.

소수 의견(기타 의견)으로 자사를 기업가형과 전문 경영자형의 결합 구조, 전문 경영자 재

벌형 기업가형의결합구조로파악한경우도 있었다.

차 . 교과서 출판사의 잠재적 자산

교과서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산이란 재화로 가치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우월

성이나 축적된 경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잠재적 자산은 단시간 내에 획득할 수 없는 무형

의 가치로서,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에 설문을 통

하여 자사의 잠재적 자산에 대해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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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자사의 잠재적 자산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교과서편찬 기술

교과서편찬 노하우

대외적인신용도

브랜드가치

시스템

연상 애착

60.0

84.3

65.2

39.1

34.8

13.9

50.0

66.7

88.9

55.6

38.9

11.1

61.5

89.7

64.1

33.3

28.2

16.7

60.0

75.0

45.0

45.0

55.0

5.0

-

-

-

-

-

-

계 297.3 311.2 293.5 285.0 -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다수는 첫 번째로 교과서 편찬 노하우 (84.3%)를, 두 번째로 대외

적인 신용도 (65.2%)를, 세 번째로 교과서 편찬 기술 (60.0%)을 꼽았다. 교과서 편찬 노하우

에 대해서는 경영자 응답자와 관리자 편집자 응답자가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는데, 경

영자측에서는 편집 실무팀의 편찬 노하우에 대해 자신들의 기준에 못미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위의 빈도는 크게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다. 또한, 대외 신용도

면에서도 양자간의 견해가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실무자들이 자사의 대외 신용도를경영자

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관리자측의 평가가 편집자들보다도 낮아 경영자측의

절반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평소 양자의 잦은 접촉과 의사 전달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있다.

카 .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사업 이유

교과서만으로는 수익성이 미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검정 교과서 특성상 투

자와 수익이 비례하지 않고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검정

출원본이 모두 합격하여 교과서로 사용된다 하여도 이에 따른 수익성이 초기 투자금을 모두

상쇄하고 지속적으로 교과서 연구를 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따

라서 교과서 수익만으로는 출판사가 교과서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교과서 사업은 수익 사업 교육 사업 문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

서편찬관련자들은자사의교과서사업이유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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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자사의 교과서 출판 참여 이유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교과서 사업자체의 수익성

교육출판사업을위한콘텐츠, 저작권확보

문화 창달및 교육발전 기여

대외적인 이미지제고

65.5

84.5

79.3

58.6

42.1

84.2

89.5

63.2

73.1

87.1

76.9

57.7

57.9

89.5

78.9

57.9

-

-

-

-

계 287.9 279.0 294.8 284.2 -

설문 결과 네 가지 설정 내용에 대해 큰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 가장 많은 응답률

을 나타낸 것은 교육 출판 사업을 위한 콘텐츠, 저작권 확보 (84.5%)였다. 즉, 교과서 출판사

가 교과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교과서를 통해서 2차적인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다. 교과서만으로는 수익성이 작기 때문에 2차적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과서 사업의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문화 창달 및

교육 발전 기여 (79.3%)였다. 세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교과서 자체의 수익성 (65.5%)에 대해

서는 경영자의 의견(42.1%)과 편집자의 의견(73.1%)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

과서 자체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출판사에서 편집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회사의 일부 간부만이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교과서 편찬에 따른 투자비 일체와 이에 따른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편집자 및 저작자

의 대다수가회사의 여러가지입장을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응답 결과를 볼 때,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자사의 교과서 사업 이유를 대체로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있음을알 수있다.

타 .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전문성(專門性)이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로지 연구하거나, 한 가지 일에 마음과 역량을 쏟

는 경향 또는 정도로 정의된다면,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은 ① 오로지 교과서 편찬에 대하

여 연구하거나, ② 이 일에 출판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경향 또

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성이란 위의 ①, ②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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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① ②, ①, ② 어느 한 쪽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다소 모호

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본 주제의 설문이 개념적 정확성에 충실하기보다는 일반적

인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관련자들은자사의전문성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표 Ⅳ－11> 자사의 교과서 편찬 전문성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매우 전문성이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있다고생각한다.

그저 보통이다.

전문성이 낮다고생각한다.

전문성이 별로없다고 생각한다.

25.2

52.1

19.3

3.4

-

26.3

57.9

15.8

0.0

0.0

22.2

49.4

23.5

4.9

0.0

36.8

57.9

5.3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

매우 전문성이 있거나(25.2%) 전문성이 있다(52.1%)는 응답자가 전체의 77.3%였다. 전문성

이 낮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자사의 전문성을상당히높게평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시적 연구, 교육 훈련, 투자 등을 전제로 하여 전문성을 평가한다면 위의 빈도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문지 설계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의 전문성 평가를

할 수있도록 유도하지않음이미흡함으로남는다.

파 .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출판사의 노력

전문성이란 어떤 일을 반복한다고 하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바탕으로 전문성

을 위한 시스템 마련, 지속적인 연구, 자체 교육, 외부 연수 등과 같은 조치가 꾸준히 이루어

질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지를 알아보는 일은 결국 출판사에서는 우수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무엇을하였나를 알게 하는척도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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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자사에서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체계적으로 사내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내전문기관에위탁교육을실시하였다.

해외 연수등 국제적인교류를 하였다.

특별한 노력을기울이지 않았다.

편집자스스로전문성을높이도록유도하였다.

22.9

13.6

16.1

25.4

64.4

52.6

10.5

21.1

10.5

73.7

12.5

12.5

11.3

35.1

57.5

20.6

11.8

17.6

2.9

47.1

-

-

-

-

-

계 142.4 168.4 128.9 100.1 -

전체 응답자 중 다수인 64.4%가 편집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였다.고 대답하

였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출판사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판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란 회사의 적극적인 뒷받침 없이 사원

스스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위의 응답 결과에서도 보듯 체

계적인 사내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볼때 회사의노력이매우취약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전문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 (13.6%), 해외 연수 등 국제적인 교류 (16.1%)

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곧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일부 출판사에서서 있었

음을 뜻한다. 따라서 차후에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를 범례로 삼아 모든 출판사가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나 검정교과서협회, 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

와 지도, 협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하 .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전담 부서 유무

전술한 대로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사업 참여 이유는 대개 교과서를 이용한 2

차적인 사업에 있다. 따라서 교과서 편찬이 종료되면 교과서 편찬 중에도 문제집류, 참고서

류를 출판하는 경우가 많다. 다는 아니겠으나, 이러한 회사의 경우 교과서 전담 부서 유무를

생각해 볼 때 ①교과서 편찬 중과 ②교과서 편찬 종료 후로 나누어 추론해 볼 수 있다. ①

②의 어떤 경우라도 편집부는 교과서 전담 부서와 참고서 문제집류 부서의 별도 존재

는 형태, 별도의 부서를 두지 않고 한 부서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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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다. 다만, 출판사의 현상태가①이냐②냐에따라인력배치가달라진다.

어떤 형태의 운영이 교과서 전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거나, 검정 교과서의 경우 합격률이

높다거나, 더 좋은 교과서를 편찬했다거나 하는 데 대한 검증 자료는 없으나, 아무래도 교과

서만을 전담하는 부서 쪽으로 전문성의 기울기가 기울어진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성에터하여우리나라 출판사의교과서전담부서유무에대해알아보았다.

<표 Ⅳ－13> 자사의 교과서 전담 부서 유무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조직되어 있다.

없다.

57.1

42.9

57.9

42.1

54.3

45.7

68.4

31.6

-

-

계 100.0 100.0 100.0 100.0 -

이에 대하여 교과서 전담 부서가 조직되어 있다. (57.1%) 또는 없다 (42.9)는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조직되어 있다.고 한 응답

자의 출판사는 위의 의 형태, 없다고 한 응답자의 출판사는 의 형태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설문의 목적이 전문성 측면에서 교과서 편찬 전 중 후를 떠나 항시

연구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전문 부서의 유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점을 생

각해 볼 때,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온 점은 설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큰 아쉬움이 남

는다.

거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시 전문 인력의 채용

여기에서 전문 인력이란 주로 교과서 편집 경험이 많은 편집자를 뜻한다. 이 문제를 보다

확대 해석하면 평소에는 교과서 전문 인력을 상근시키지 않다가 교과서 편찬기가 되면 그제

서야, 또는 일시적으로 편집 인력을 채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물론 수익성 측면에서 교과

서 출판사에서 모든 편집자를 상근(常勤)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성이란 다분히 상근이

전제된다고 할 때, 이러한 일시적인 채용은 전문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측면이 있다. 설문지

의 15∼16- 2번은 이러한 일시적 채용 관행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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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자사의 교과서 편찬시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83.9

10.2

5.9

84.2

15.8

-

80.0

11.3

8.8

100.0

-

-

-

-

계 100.0 100.0 100.1 100.0 -

자사의 교과서 편찬시 전문 인력 채용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9%가 그렇다.라고 답

변하였다. 우리나라 출판사의 대부분은 소위 교과서 시즌이 되면 전문 편집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한 경우는 10.2% 밖에 되지 않아, 교과서를 전담하는 상근 인력

이 매우 부족한 교과서비편찬기의 실태를말해주고 있다.

너 .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인력의 현재 근무 실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이 종료된 지 1년 여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제7차 교

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인력의 현재 근무 실태를 파악해 보는 일은 출판사에서 교과서

편찬기마다 있었던 일시적 고용과 퇴사의 관행이 여전한지, 더 나아가 앞으로 교과서 출판

사의전문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지를 파악해 볼수 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표 Ⅳ－15> 자사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인력의 현재 근무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그렇다.

아니다.

29.2

70.8

36.8

63.2

24.4

75.6

42.1

57.9

-

-

계 100.0 100.0 100.0 100.0 -

설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70.8%)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편집하던 직원 전원

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빈도는 출판사에서 참고서 문제집류를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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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참고서 문제집류를 출판하는 회사의 경우는 이

설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크고, 단행본이나 다른 성격의 출판물을 펴내는 출

판사의 경우는 아니다.라고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성급히 진단하자면 아직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는 교과서편찬에따른일시적고용과퇴사의관행이여전하다고할수있다.

더 . 현재 남아 있는 교과서 편찬 인력의 비율

다수의 응답자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편집하던 직원 전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비율(퇴직자 비율)이 교과서 편찬이 한창일 때에 비

해 어느정도일지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그 정도가우려할 만한 수준인지, 아니면심각한 수

준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설문을 통해 현재 근무자 비율이 가장 많을 때에

비해어느정도인지를 알아보았다.

<표 Ⅳ－16> 현재 남아 있는 교과서 편찬 인력에 대한 의견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약 90% 이상

약 70∼90%

약 50∼70%

약 30∼50%

약 30% 이하

18.7

15.4

39.6

17.6

8.8

33.3

8.3

33.3

16.7

8.3

15.6

15.6

43.8

18.8

6.3

20.0

20.0

26.7

13.3

20.0

-

-

-

-

-

계 100.1 99.9 100.1 100.0 -

이에 대해현재남아있는 편찬 인력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73.7%였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퇴사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26.4%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빈도가 우려할

만한수준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다분히 자의적일수 있어 차치한다고하여도, 교과서 편찬

종료 1년 여만에전체인력의 26.4%가 퇴사했다는 것은 작은수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퇴사율은 고등학교심화교과서에 따른 참고서 문제집출판이종료되는 2003년 이후에는

더욱높아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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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 교과서 편찬 인력의 퇴사 이유

교과서 편찬이 한창일 때의 편찬 인력이 1년 여 만에 26.4%가 퇴사했다면, 그 다음으로 퇴

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이는 우리나라 출판사의 교과서 편찬에 따른

고용과퇴사의관행이무엇에연유하는지를아는데큰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표 Ⅳ－17> 교과서 편찬 인력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경제적인 이유에의한 회사의일시적 해고

급여 등경제적인 이유로인한 자진사퇴

교과용도서 편집의과도한 업무

계약직(임시직) 사원의계약 만료

업무의 지속성 결여 및 미흡한 신분 보장

으로 인한퇴사

1.1

33.0

17.0

26.6

22.3

-

7.3

27.3

45.5

-

1.4

35.7

12.8

27.2

22.9

-

18.8

25.0

25.0

31.2

-

-

-

-

-

계 100.0 100.1 100.0 100.0 -

응답 양상은 특정 이유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나타났다. 가장 크게는 ①급여 등 경제적

인 이유로 인한 자진 사퇴 (33.0%), 그 다음으로는 ②계약직(임시직) 사원의 계약 만

료 (26.6%), ③업무의 지속성 결여 및미흡한신분보장으로 인한 퇴사 (22.3%)로나타났다.

①은 우리나라 출판사의 급여 수준의 미흡함을 나타낸 것이고, ②는 일부의 경우 교과서

편찬이 한시적인 계약직 사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③은 교과서 편찬

인력의 업무의 지속성에대한불안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교육 당국 및 출판 경영자는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편집 인력이 과

도한 업무에 비해 경제적인 대가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업무에 따른 큰 불안감을 가

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후에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선이 문제부터해결해야 전문 연구및 실무 인력을 항존시킬수 있을 것이다.

머 . 제7차 교과서에 따른 교과서 편찬 종료 이후 편집자의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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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종료 이후 한창일 때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편찬 인

력의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응답이 73.7%였음은 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설문을 통하여 교과서 출판사의 비수기 때 편집 전문 인력 운용 실

태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Ⅳ－18> 교과서 편집자의 교과서 편찬 종료 후의 근무 실태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하고 있다.

참고서를 편집하고있다.

교과서 편집과 참고서 편집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별히 하는일이 없다.

15.2

32.1

51.8

0.9

12.5

18.8

68.8

-

17.3

34.6

46.9

1.2

5.6

27.8

66.7

-

-

-

-

-

계 100.0 100.1 100.0 100.1 -

설문 결과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①교과서 편집과 참고서 편집 등을 병행하고 있

다 (51.8%)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②참고서를 편집하고 있다. (32.1%)의 빈도가 높았다. ①의

경우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첫째, 교과서 편집자가 참고서를 편집하는 동시에 교과서

수정 지시의 이행과 저작권에 관한 사항 보고 등을 하는 경우, 둘째, 교과서 편집자가 참고서

편집과 동시에 국정 교과서 편집을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일부 회사에 국

한된 것이어서 일반적이지는 않고 그 가능성도 미약한 편이다.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교과서 편집자는현재 연구다운연구를 하고있지않다는것이된다.

②의 경우도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는 적은 업무라 하더라도 교과서 편집자가 일

절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참고서류만을 편집하고 있는 경우, 둘째, 실제로 교과서 편집과 참

고서 편집 등을 병행하고는 있으나, 교과서 업무가 너무 미약해 이를 무시하고 주 업무인 참

고서만을 편집하고 있다고 응답했을 경우이다. 후자는 ①의 경우와 변별성이 떨어지는 결과

이다. 전자의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편집자는 현재 연구다운 연

구를하고있지 않다는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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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이든 교과서 편집자의 대다수는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않다는것이된다. 편집인력의전문성과 관련하여매우우려되는 결과이다.

버 . 교과서에 편찬 자료 DB화 실태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를 필요로 한다. 그 종류로는 교육과정이나 집필

상의 유의점은 물론, 내용과 관련된 각종 참고 도서, 통계집 및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검정교과서협회 등에서 보내오는 각종 공문서, 편집 및 디자인 실무와

관련된 자료, 사진 자료, 그림 자료, 신문 잡지 기사 자료, 각종 국내외 교과용도서 등 헤아

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러한 자료는 교과서 출판사의 귀중한 재화가 투입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과서 편찬이 끝난 이후에도 교과서 연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자료를 교과서출판사에서는 DB화하여잘 보존하고있는지알아보았다.

<표 Ⅳ－19> 교과서 편찬 자료 DB화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75.7

18.3

6.1

76.5

23.5

-

75.0

16.2

8.8

77.8

22.2

-

-

-

-

계 100.1 100.0 100.0 100.0 -

이에 대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는 그렇다. (75.7%)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교과서 출

판사에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아니

다 (18.3%)라고 하거나 모르겠다. (6.1%)는 응답도 있었는데, 그 빈도가 적지 않았다. 특히,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이 적지 않은 데 유의하여 각 출판사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혹 교

과서 편찬 자료가 DB화되어 있지 않으면 교과서의 상시 연구와 앞으로의 교과서 편찬에 대

비하여 자료를 정리, 축적해 놓아야 할것이다.

서 . DB화한 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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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화할 수 있는 자료가 아주 많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교과서 출판사에

서는 이렇듯 많은 종류의 자료를 모두 정리, DB화하고 있을까? 이는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

사가 작게는 자기 소유의 지적 재산 관리에 얼마만큼 철저한지를, 크게는 교과서를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또 평소에 교과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지를간접적으로파악해볼 수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Ⅳ－19> 교과서 편찬 DB 자료의 종류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사진자료

삽화자료

내용(텍스트자료)

일반공문서

서책류

84.1

76.1

92.0

27.2

31.8

78.6

71.4

85.7

38.5

53.8

83.6

75.4

91.8

26.2

24.6

85.7

78.6

92.9

21.4

42.9

-

-

-

계 311.2 328.0 301.6 321.5 -

설문 결과 내용(텍스트 자료) (92.0%), 사진 자료 (84.1%), 삽화 자료 (76.1%)는 대부분이

DB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책류 (31.8%)나 일반 공문서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이 부문에서 응답 비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일반 공문서나 서책류를 DB화하

기 어렵기 때문일 터인데, 적어도 도서 목록이나 공문서 목록은 데이터화되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교과서 연구 및 차기 교과서 편찬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일정

한 장소에잘 정리보관되어 있어야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교과서 조판 작업을 대개 MAC이나 IBM 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

자료는 DB화하기가 아주 쉽다. 그럼에도 삽화의 경우 23.9%, 사진의 경우 15.9%의 응답자가

이 자료를 DB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은 문제점이 크다. 그 원인으로 담당 편집자의 교과

서 편찬 이후의 퇴사, 부서 간인력 이동, 업무의 변동 등을 꼽을수 있다.

어 . 교과서 전문 인력의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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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교과서 전문 인력의 자질이란 교과서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 능력을 뜻한

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그 이전의 교과서와는 여러 모로 달라졌다. 먼저 외적

체제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내적 체제도 판형의 확대 및 컬러화, 사진 그림 처리 및 가공 기

술의 발달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교과서 편집자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

었다. 이는 다시 말해 교과서 전문 인력에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졌음을 뜻한다. 이에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교과서 편집자가 갖추어야 할 업무 능력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았다.

<표 Ⅳ－20> 교과서 전문 인력의 자질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교과 전문지식

교과서 개발의창의성

우수한 저작자의발굴

편집 기획및 업무추진력

미적 감각

원고 선택을위한 판단력

교정 및문장력

원고 집필능력

교육과정의인지와교육에대한사명감

63.6

66.1

33.1

48.8

5.8

16.5

20.7

6.6

45.5

52.9

52.9

36.8

47.1

0.0

11.8

11.8

11.8

58.8

62.5

70.0

23.8

47.5

1.3

20.0

22.5

6.3

37.5

68.4

52.6

47.4

47.4

0.0

10.5

26.3

5.3

42.1

60.0

50.0

50.0

40.0

0.0

0.0

0.0

0.0

70.0

계 306.7 283.9 291.4 300.0 270.0

설문 결과 ①교과서 개발의 창의성 (66.1%), ②교과 전문 지식 (63.6%), ③편집 기획 및 업

무 추진력 (48.8%), ④교육과정의 인지와 교육에 대한 사명감 (45.5)에 높은 응답 빈도를 나타

내었다. ②∼④는 지난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도 강조되었던 내용이다. 그런데 가장 높은 빈도

를 나타낸 ①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편찬 지침에서 특히 강조한 사항으로, 교육 당국의

교과서 편찬 방향에 대한 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교과서 편집자의 업무 자질에 대해 아주 이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있다.

그런데 교과서 편집자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정 및 문장

력 (20.7%)에 대해서 응답 빈도가 낮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이것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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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평가해 보면, 첫째는 설문지에서 3가지만을 고르게 하였기 때문에 빈도가 낮았거나,

둘째는 이 기능이 편집자가 당연히 갖추어야할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았다고해

석해볼 수있다.

저 .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 방법

연수 교육은 기업 내에서 하든 외부에서하든 편집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실행

되어야 할요건이다. 과거(제6차교육과정기까지)에는 교과서편찬기간이 짧고, 교과서출판사

에서 편집 인력을 단기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편집인력에 대한 연수 교육이 매

우 미흡했다는지적이많았다. 그러나제7차교육과정에따른교과서는연차적검정을 함에따

라 그 만큼 편집 인력이 출판사에 상근하는 기간이 늘고, 교과서 연구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판사에서 과거에 비해 확대된 시간적 기회를 활용하

여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 교육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설문조사를통하여교과서편찬관련자전반의의식을조사해보았다.

<표 Ⅳ－21> 편집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 방법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기업내부의 육성

기업외부의 육성

외부편집기관등에서육성한인재고용

국가기관에서의 육성

15.2

45.6

8.0

31.2

29.4

29.4

17.6

23.5

8.9

51.9

6.3

32.9

21.1

52.6

0.0

26.3

30.0

10.0

20.0

40.0

계 100.0 99.9 100.0 100.0 100.0

설문 결과 기업 외부의 육성 (45.6%),국가 기관에서의 육성 (31.2%)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

타내었다. 기업 외부의 육성이란 우선 교과서 관련 민간단체에 연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국검정교과서협회나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선

비용 문제가 따르는데, 출판사와 정부에서 공동 부담하거나 정부의 전액 지원에 의해 실시하

는 방안, 교과서 정가에 연구비 연수비를 소액 반영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

을 것이다. 국가 기관에서의 육성이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① 연수원을 설립 운영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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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산하 연구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방법, ③ 민간 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면에서는 ①보다는 ②와 ③이 큰데,

비용 측면에서는 ②의 방안, 효율성 측면에서는 ③의 방안이 장점이 많으므로 다각적인 측면

에서연구해보아야 할것이다.

처 . 연수 교육의 학습 영역

연수 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떤 학습 영역이 바람직할까? 여기에서 학습 영역이란 연수 교육

을 통해 길러야 할 여러 가지 능력, 즉 자사에서 필요한 가치 있는 능력과 기능(기업 특수적

능력), 어느 교과서 출판사에서도 두루 필요한 가치 있는 능력과 기능(일반적 능력), 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능력과 기능 영역을 뜻한다. 교과서 출판사는 크게 교과서＋학습물

전반을 출판하는 회사, 교과서＋특정 학습물을 출판하는 회사, 교과서＋일반 단행본을 출판하

는 회사, 여러 종류의 서책을 펴내는 종합출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수 교육의 학습

영역은각회사의성격에따라달라질수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표 Ⅳ－22> 편집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 학습 영역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기업특수적 능력

일반적능력

기업 특수적 능력과 일반적 능력을 포

괄하는능력

23.8

29.5

46.7

35.3

35.3

29.4

19.5

28.6

52.0

33.3

33.3

33.3

20.0

20.0

60.0

계 100.0 100.0 100.1 99.9 100.0

설문결과 기업특수적능력과일반적능력을포괄하는능력 (46.7%)의응답빈도가가장높

았다. 특히, 이빈도는 편집자군과연구원 공무원군에서 높게나타났는데, 두가지의능력을

갖는 것이 개인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거나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표

출로볼수있다. 교과서를편찬하는 데는여러가지 기능과능력이복합적으로활용되거나응

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기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제 능력의 복합적 활용 응용이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연수 교육의 학습 영역을

- 142 -



설정할때, 반드시이러한의견이충족되어야할것이다.

커 . 편집 인력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과목

설문은 교과서 출판 기업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수 학습 교과목을 선택하

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출판 기업의 특수적 능력이란 자사에서 필요한 가치 있는 능력과

기능을의미하며, 이는곧 편집자가교과서를편찬하는데필요한능력을말한다.

교과서 편집자가 좋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이러한 기능과 능력을스스로 익히거나 상위자에게전수받는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사내연수 또는 위탁교육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집중적으로 교육 받는

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다 많은 기능을 익히고 지식과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특수적 능

력에대해서알아보았다.

설문 결과를 높은 응답 빈도에 따라 5가지만 나열한다면, 교과서 출판 기획 (76.4%), 각 교

과별 교과서 개발 이론 실제 (66.9%), 교육과정론 (63.8%), 교과서 문장 교정 기법 (59.8%),

교과서편집디자인(실무편) (59.8%)으로정리될수있다. 이상의 5가지중에서 4가지는중요한

교과서 편집의 기능적 사항이고, 나머지 한 가지인 교육과정론은 교과서 내용의 근간을 이루

는 것으로 편집 실무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과목이다. 이 밖에 교과서론 , 교과서

편집(기초편) , 교과서편집레이아웃(기초편)도아주중요한기능으로꼽았다.

그러나 주로 교과서 편집부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생산 시스템 및 인쇄, 마케팅이나 출

판 경영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매우 낮았다. 특이점은 출판사측 관계자와 연구원 공무원의 응

답 빈도 차이가 교과서론(교과서 정책) , 출판 기획 , 교과서 편집 디자인에서 크게 나타났는

데, 이는양측의업무에대한이해의부족에서기인한다고할수있다.

특히, 교과서론(교과서 정책)에 대해 연구원 공무원의 빈도가 높은 것은 출판사 관계자들

이 보다깊게교과서정책에대해서이해해야한다는요구로받아들일필요가있다. 반면연구

원 공무원 측에서는 출판 기획 ,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출판사측 관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

게여기는사항인지를깊이이해해야할것이다.

교과서 편집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교과서 편찬 실무 관리자와 경영자 연구원 공무원의

빈도 차이가 크게 났는데, 이 또한 편집 실무에 대한 양측의 이해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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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수있다.

<표 Ⅳ－23> 교과서 편집 인력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교육과정론

교과서론(교과서 정책)

교과서 출판기획

교과서 편집(기초편)

교과서 저작권

교과서 문장 교정기법

교과서 편집레이아웃(기초편)

교과서 편집디자인(실무편)

각 교과별교과서 개발이론 실제

교과서 생산시스템 관리

마케팅 관리

기초 인쇄기술

교과서 출판경영(기초편)

63.8

41.7

76.4

39.4

22.0

59.8

34.6

59.8

66.9

10.2

5.5

1.6

12.6

58.8

47.1

94.1

29.4

35.3

41.2

17.6

64.7

58.8

17.6

5.9

0.0

11.8

60.8

34.2

75.9

41.8

19.0

65.8

38.0

67.1

73.4

10.1

6.3

2.5

7.6

70.0

45.0

80.0

40.0

15.0

55.0

45.0

45.0

50.0

0.0

5.0

0.0

30.0

81.8

81.8

45.4

36.4

36.4

54.5

18.2

27.3

63.6

18.2

0.0

0.0

18.2

계 494.3 482.3 502.5 480.0 481.8

터 . 그 밖의 편집 인력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과목

그 밖에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경영자 군에서는응답이아예없었다.

구분 기타의견

편집자

멀티미디어론(전자교과서) 시각디자인론

광고마케팅론 컴퓨터실무(그래픽관련기능)

해외교과서출판의이해 교과별편집론

교과서생산론 원가계산법

교과서관련법규

관리자
교육현장교육 평가이론과실제

멀티미디어자료및교구개발교육

연구원 공무원
교과서독자론

해외교과서출판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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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자유응답가운데 복수의견은 멀티미디어론 , 해외 교과서 출판의이해 , 컴퓨

터 실무(그래픽 관련 기능)이었다. 앞으로는 교과서 출판 매커니즘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비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능적 이해가 크게 중요할 수 있고, 해외 교과서 출판의 이해

는 단순히 외국교과서를 검토하는 수준을 벗어나 해외 선진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편찬 시

스템을 이해하고 응용할때, 우리의교과서 시스템이나교과서의내 외적 체제가크게발전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실무(그래픽 관련 기능)를 강조한응답자도 몇몇 있었는데, 현재조판은

물론 디자인, 사진 및 그림 가공 처리를 모두 컴퓨터로 하고 있고, 그 기능을 잘 알지 못함으

로편집과정에서의생겨난애로사항과안타까움을나타낸것이라할수있다.

이 밖에 교과서 독자론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교과서 편찬 관련자가 교과서 독자, 즉 좁은

의미에서 학생의 심리적 특성, 선호 대상, 지적 수준, 지식 사항의 수용 특성, 이해의 정도 및

경향등을잘이해하고있을때보다좋고, 실효성있는교과서를편찬할수있기때문이다.

퍼 . 연차별 검정의 교과서 출판 전문성에 대한 기여도

연차별 검정이라 함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기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서, 중

학교는 1∼3학년 교과서를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검정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기본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시행

하던 동시 검정과 연차 검정 중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 있었는데,

교과서 편찬관련자들은연차검정을더 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1 )

이렇듯 다수가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연차별 검정이 교과서 출판 전문성에 기여

한 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이 제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

는 중요한근거가될 수있다.

1) 이 연구는 고등학교 심화 교과용도서 검정이 종료된 2002년 이루어진 바가 있다.〔함수곤 강환동 홍후

조 조성준 공동 연구, 교과용도서 검정 업무 개선방안 연구 ,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연구보고서 02- 2 85

쪽.〕이 때의 설문 결과 연차 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6%, 동시 검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8.3%

로 나타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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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4> 연차별 검정의 교과서 출판 전문성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① 크게기여한다.

② 어느정도 기여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기여한다.

⑤ 별로기여하지 않는다.

7.8

43.0

21.9

6.3

21.1

16.7

35.3

11.1

5.6

35.3

6.3

44.3

27.8

6.3

15.2

5.0

35.0

15.0

10.0

35.0

9.1

63.6

9.1

0.0

18.2

계 100.1 100.0 99.9 100.0 100.0

설문 결과 보통 이상으로 기여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2.7%나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교과

서 편찬 기간의 장기화로 교과서 편찬 관계자의 업무와 연구가 지속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보인다. 각응답군별로응답이유를설문해보았는데, 다음과같이정리된다.

<표 Ⅳ－25> 연차 검정의 장 단점

구분 ①∼③응답의경우 ④, ⑤응답의경우

경영자

교과서연구의지속

교과서편집업무의경감

교과서편집의시간적여유

수익성감소로투자액감소

학년별교과서의연계성결여

연차별심사위원가치관의일관성문제

편집자

교과서연구및개발시간확보

연차별로경험 feed back의신속성

편집의독자성과위상정립가능

편집자의전문성을살릴수있음

시행착오의감소

중 고등학교 교과서 동시 개발에 따른

업무과다

최초검정도서에비해연차별로질저하

시간적여유에따라참고서편집병행

편집인력의잦은이동

회사의과투자유발

교사 학생들의의견 feed back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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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전문인력의지속적확보및편찬참여

원고집필, 교정, 검토시간확대

편집자는연구시간확대

각학년별연계학습붕괴

저자및편집자의피로누적및집중력

저하

출판사의비용과지출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맞물려 시간 제

약은여전함.

편집과정에일관성 통일성기여어려움

연구원

공무원

집필기간의충분한확보

지속적관심과투자유발효과

시대적변화상황의적기적용

교과서개발시간확보

검정 기간의 단기화가 절차적 합법성은

가지나, 내용적보완을기하기어려움

장점으로는 교과서 연구, 개발 시간 확보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 밖에 시행착오 및 경험의

feed back 용이, 전문성 제고 기회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단점으로는 중 고등학교

교과서 동시 개발에따른 업무 과다, 회사의 과투자 유발및 수익성 감소를가장 많이 지적하

였고, 그 밖에 시간적 여유에따라 참고서 편집 병행, 연차별심사위원 가치관의 일관성 문제,

각 학년별 연계학습 붕괴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위 표에서 연차 검정의 단점이 더 많이

명시된 것은 장점의 경우 동일 응답자 군에서 같은 의견이 나왔을 경우는 한 가지만 명시한

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허 .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

그 동안 우리나라는 약 5년 주기의 전면 검정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 동안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 왔는데, 크게는 ① 검정 제도 재검토 및 자유 발행 제도의 도

입 의견이 대립하였고, 작게는 ② 검정 제도를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③ 전면 수시 검정제를 시행할 것인지, 또는 ④ 부분 수시 검정제를 시행할 것인지

등이주로언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가? 하는 설문을 하고,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의 의견을 모아 보았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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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의 의의는 검정제든 자유 발행제든, 또는 어떤 형태의 검정제든 결국은 우리 실정에 맞

는 제도를 찾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편찬 검정 과정을 거쳐

좋은교과서를 편찬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목적을실현하고자 하는 데있다.

<표 Ⅳ－26> 교과서 출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견해

구 분 빈도 경영자 편집자 관리자 연구원공무원

5, 6년 단위로 전면 개편되는 현행과 같은

검정 제도

5, 6년 단위로부분 개편되는검정 제도

교과 단위의수시 개편, 수시검정 제도

자유 발행제도

21.5

30.8

36.2

11.5

27.8

38.9

11.1

22.2

18.3

34.1

36.6

11.0

42.1

15.8

36.8

5.3

0.0

18.2

72.7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설문 결과 교과 단위의 수시 개편, 수시 검정 제도 (36.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 6년 단위로 부분 개편되는 검정 제도 (30.8%)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현행과 같

은 전면 검정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21.5%에 불과하였다. 자유 발행제를 바람

직하다고 한 의견은 11.5%였다. 이와 같은 빈도를 볼 때, 부분 개편되는 검정 제도의 시행에

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교과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연구원 공무원 측의 대

다수(72.7%)도 교과 단위의 부분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건

이 성숙된다면 제도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분 개편을 5, 6년 단위로

할 것인지아니면수시로할 것인지에대해깊은연구가있어야할 것이다.

■ 기타 사항

본 조사는 교과서 출판사 및 편집자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전문성

이 확립될 수 있는지에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문하고, 그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혹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까 하여 자유 기술란을 별도로 두고 여러 가지 의견

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 가운데에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 148 -



진지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도 많았지만, 본 연구의 취지와 거리가 멀거나 사적인 문제를

언급한 경우도 있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의견을 정리하였다. 즉, 첫째, 이미 앞의 설문에서

언급되었거나 기타 의견에 나왔던 의견, 응답자들의 개인적 문제, 본 연구의 취지에 크게 벗

어나는 의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 등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의 주제와관련된사항으로서중요한의견만을 정리하여아래에제시해 본다.

가 . 선진 외국의 교과서 개발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선진 외국의 교과서 회사와 교류를 갖고 이들 회사의 교과서 개발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

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영세출판사가 대부분인 우

리 실정을생각해볼 때, 이 문제는 교육 당국이 진지하게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편집자 자격 제도를 마련하고 , 이들에 대한 신분 보장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교육 당국에서 편집자 교육 연수를 통하여 자격증을 주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격 요건

을 강화하고, 자격이 있는 편집자에게는 충분한 대우와 신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신분 보장과 대우 문제를 제기한 편집자가 매우 많았는데, 차제에 교

육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출판사 또는 편집자들만의 문제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

할 수있는방안을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할 것이다.

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정부 차원이나 공익 기관에서 개발해야 한다.

연수 교육은 가능하면 정부 차원이나 공익 기관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출판사와

편집자의 전문성이 제고될 때 교과서의 질이 향상된다면, 이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적극적으

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 당국에서는 깊이 연구한 후에 아예 정부 차원이

나 공익 기관에서교육방침, 교육 내용, 교육방법등을 마련하는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라. 교과서연구재단에 교과서 연구에 전념하는 상근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교과서 연구재단에 상근하는 전문 연구원이 없으므로 상근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교과서 연구 기관인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현재 연구개발을 위

한 재정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로인해 상근 연구원이 없음은 물론, 위탁연구과제도 해마

다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동안 이 기관의 연구 실적이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 및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생각해 볼 때,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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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 당국이 나서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마 .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과서 전문 연구원을 두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교과서 편수 담당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의 업무관리 차원을 넘어 상시 연구하는 전문 연구원을 상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인

적자원부에서는 순환 보직이나 그 밖의 인사로 교과서 편수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는데,

이에 따른 교과서 편수 대민 행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과서 검정 업무를 위탁받아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검

정 업무를 보아 왔는데, 업무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많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

지 방안이상근 연구원을차제에 두는일이다.

바.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의 생각이 출판사로 피드백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

다.

모든 검정 교과서는 일부 국정 교과서와 달리 현장 검증을 해 보지 않고 검정 최종 합격

수 개월 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이로써 교과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도 수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 설령 1년에 1, 2차례 그러한 기회를 갖는다 하여도 대폭적인 수정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점은 교과서 사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심해져 현장의

목소리가 교과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수정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의 생각이 출판사로 피드백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출판사측에 맡겨 둘 때 형식에 그칠 수 있으므로, 출판사측도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근본적으로는교육당국에서 이시스템을 마련해야실효성이 높아진다.

사 . 교과서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고 교과서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려면 교과서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전문 출판사를육성하는 한 방안이 될수 있는의견으로, 교과서

검정 출원 자격을 강화 방안으로 교육 당국이 전문 출판사를 지정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

을 전제로 교과서 비개발 기간 동안에 교과서 연구 직원 유무를 확인하거나, 교육 당국에서

정한수준의교과서 연구실적을 확인하는등의 방법이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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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일곱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들 의견은 금번 조사를 통하

여 처음 드러난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안 여러 교과서 편찬발행 등 관계자들로부터 누누이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다. 위의 여러 의견들은 대개 해결 주체가 교육인적자원

부이다. 우리나라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육성되려면

이의 주체인 교과서 발행사의 경영개선 노력과 편집자의 자기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이 향상되고 교

육발전에 기여하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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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과 연구협의회 운영 그리고 설문조사와 방문

조사(면접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

구 ( -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을 중심

으로 - )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본 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 즉 편집자의 전문성 확보와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등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기

로 한다. 이에 대한 순서는 먼저 대제목 Ⅱ사례연구 중에서 주요 부분을 적시하

고, 그 다음으로 대제목 Ⅳ에서 조사한 두 부분(편집자와 교과서 출판사)은 후술

하기로 한다. 중제목 제안은 편집자와 교과서 출판사 및 관련 기관별 과제 등을

제안한다.

1. 결론

사례연구

교과서 편집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원고 선택의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편집인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지적사항이 있었다. 편집자의 자질

이나 연수를 통해 직무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관련 단체

(특히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주도적으로 편집자의 연수(교육훈련 영역)를 담당

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편집자의 기능 영역에는 타이포그래피와 편집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는 교과서 출판의 명분과 교육적 사명을 가진 출판사로서,

편집 전문 인력의 상시 확보와 교과서에 관한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전문

영역(교과별 등)의 출판사라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과별 전문 출판사로 발

전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합리적 경영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통해 출판사 경영에

대한 반성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한편 교육 당국 등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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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사정

(1) 기업 개요

주요 제품으로는 중·고등 교과용도서, 학습참고서 및 일반도서가 있다. 이것

외에는 인쇄, 부동산 임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포함된다. 교과서 발행사는 주요

제품인 중·고등 교과용도서와 학습참고서만을 유일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즉,

교과서 사업만으로는 기업 경영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편집 인원은 약 1,100명이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질 향상책을

수립할 때 이 숫자를 근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편집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

할 때는 검정교과서 출원공고 이전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것은 검정교과서 편집

상 교과서 출판사는 필요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2) 기업 현황

사업목적으로는 교과서 편찬·발행 및 판매업, 일반도서 발행·판매업, 소프트

웨어 개발, 교육 서비스 및 인쇄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겸하고 있었다.

기업 비전은 질 높은 교과서 발행에서 고객 만족, 창의·도전으로 고객을 향

하고 있으며, 어떤 회사는 지식 산업 육성과 문화발전 , 초우량 종합 교육문화 기

업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과서 산업이 사업목적을 거시적으로

확대하여 세계화·국제화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으

로 해석된다. 그리고 기업 비전 제시에 있어 각 회사의 실정과 능력에 따라 특징

적으로 표현한 게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출판사 연혁

연혁을 보면, 신진 교과서 발행사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디딤돌, 블랙박스 등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창업하였으며, 교학사, 대한, 금성 등 교과서 발행사로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기성 회사들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창업 연대가 신진과 기성을 엄격히 구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교과서 발행사에 새로 등장한 신진 세력은 1980년대부터라고 해석해 봄

직하다. 이것은 제5차 교육과정기부터 이들 신진의 참여가 활발해졌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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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정보

11개 교과서 출판사의 총 매출액은 약 664,848백만원으로 각사를 평균하면 약

60,440백만원이 된다. 이 총 매출액이나 평균액에는 순수 교과서 매출액만을 산정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사의 2003년도 총 매출액이

약 2,300억원으로 볼 때 11개 교과서 발행사가 점유하는 교과서 매출 비중이 얼마

나 미약한가를 추정할 수 있었다.

나. 외국 사정

(1) 일본 교과서 회사

교과서 시장도 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대형 출판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상이다. 그리고 교과서 선정에 있어 「교과서업에있

어특성있는불공정행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등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만을 생

산 품목으로 잡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는 학습교재와 일반도서 간행, 인쇄업, 건물

임대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교과서 발행사

외에 관련 기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태라 할 수 있

다. 특히 교과서 출판의 경제적 어려움은 있지만 2세 교육이란 점과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즉 기업 이미지를 고양하는 순수성이 있었다.

그밖에도 기업 비전에서 CI 개념이 상품성에 비중을 두지 않고 사람 , 자연 ,

인류라는 인간 본래의 이상(理想)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특유하였다.

(2) 일본 출판학교

편집인의 직능을 개발하기 위한 교과목의 정선, 즉 커리큘럼의 편성 및 운영은

우리나라에 이 제도를 도입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공 코스별(편집

자, 디자이너, 교정자, M ac 편집 디자이너 등)로 이수한 전문가들이 교과서 분야

에 진출하는 데는 크다한 어려움이 없겠으며 교과서 편집에 그 수준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일본 교과서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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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교과서 관련 단체 8개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과 유사한 것은 3개

뿐이다. 이 3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일본교과서협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일본

교과서연구센터) 그리고 학습자료협회(일본도서교재협회)이다, 그 밖의 5개 단체

는 도서교재와 관련된 전국도서교재판매협의회와 일본교재학회 및 도서교재연구

센터 등 3개와 나머지 2개는 일본복사권센터와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 등이었다.

(4) 일본 외 다른 나라의 편집자와 출판사

편집진이나 제작진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것은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조직 체제로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교과서 출판사 내에는 편찬 첵

(check ) 체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작자와 편집자 등이 상호 협조하면서 직능상

필요한 것을 영역별로 첵하고 논의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교과서 제작 9단계는

좋은 교과서 제작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절차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교과서

발행사가 추구하는 교과서는 먼저 교과서의 가치, 즉 교육적이어야 하고, 시장성

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논리라는 사실이었다.

본 연구

가.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교과서 전문 인력의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과서 개발의 창의성 , 교과서

전문지식 , 편집 기획 및 업무 추진력 , 교육과정의 인지와 교육에 대한 사명감에

높은 응답 빈도를 나타냈다. 여기서 교과서 개발의 창의성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

른 편찬에서 특히 강조한 사항이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교과서 편집자의 업무 자질에 대해 아주 이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에 대해서는 기업 외부에서 육성 ,

국가기관에서의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외부에서 육성이란 우선 교과서 관

련 민간단체에 연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수행할 수

가 있다. 그리고 연수 교육의 학습 영역은 기업 특수적 능력과 일반적 능력을 포

괄하는 능력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능력을 갖는 것이 개인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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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을 높이거나 좋은 교과서 편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거나

응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기에는 과거 어

느 때보다도 이러한 제 능력의 복합적 활용응용이 강하게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연수 교육훈련의 학습 영역을 설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의견이 충족되어야 할 것

이다.

편집 인력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과목은 교과서 출판 기획 , 각

교과별 교과서 개발의 이론과 실제 , 교육과정론 , 교과서 문장 교정기법 , 교과서

편집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교과서 편집부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하는

생산 시스템 및 인쇄, 마케팅이나 출판 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매우 낮았다.

그 밖의 편집 인력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과목은 멀티미디어론 ,

해외 교과서 출판의 이해 , 컴퓨터 실무(그래픽 관련 기능)이었다. 앞으로는 교과

서 출판 매커니즘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비해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기능

적 이해가 크게 중요할 수 있고, 해외 교과서 출판의 이해는 단순히 외국 교과

서를 검토하는 수준을 벗어나 해외 선진 교과서 출판사의 교과서 편찬 시스템을

이해하고 응용할 때, 우리의 교과서 시스템이나 교과서의 내·외적 체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시 전문 인력의 채용은 자사의 교과서를 편

찬할 때 채용한 실적이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판사의 대부분이 소위

교과서 시즌이 되면 전문 편집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즉, 교과서를 전

담하는 상근 인력이 부족한 교과서 비편찬기의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인력의 현재 근무실태를 파악해 보는 일은

출판사에서 교과서 편찬기마다 있었던 일시적 고용과 퇴사의 관행이 여전한지,

더 나아가 앞으로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실태는 그 때의 직원 전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교과서 편찬 인력의 퇴사 이유는 급여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자진 사퇴 ,

계약직(임시직) 사원의 계약 만료 , 업무의 지속성 결여 및 미흡한 신분 보장으로

인한 퇴사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 종료 이후 편집자의 업무 내

용은 교과서 편집과 참고서 편집 등을 병행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참고서를 편

집하고 있다의 빈도가 높았다. 어떤 경우이든 교과서 편집자의 대다수는 교과서

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된다. 편집 인력의 전

문성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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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 등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다각도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판사의 어떤 조직 형태가 전문화를 위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피라미드형과 매트릭스의 결합 조직이 가장 높았다.

피라미드형이 전통적인 조직 형태라면 매트릭스형은 보다 진보된 조직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다수는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

서 편찬 특성상 이 두 조직 형태가 적절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

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갖추어야 할 가치 지향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인재 , 소

비자(학생) 중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화된 인재는 물론 교과서 편찬 관

계자들의 전문성 확립을, 소비자(학생) 중심은 수용자 중심의 사고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핵심적인 기술(편집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스킬도 지칭하였다.

교과서 수익만으로는 출판사가 교과서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교과서 사업은 수익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

문이다. 이에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자사의 교과서 사업 이유에 대하여 교육

출판사업을 위한 콘텐츠와 저작권 확보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창달 및

교육발전 기여였으며, 세 번째가 교과서 자체의 수익성이었다.

좋은 교과서 편찬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라 할 때, 교과서 편찬 관련

자들은 우리나라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

에 대해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 출판사로서 성장하거나 발전

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견해는 교과서 출판사

가 전문화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많다는 의식이 표출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의 가장 큰 저해요인은 바꾸어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대다수는 전

문화를 위한 교육부-관련 기관-출판사의 연계 및 협조체계 미비를 지적하였다.

여기에서 관련 기관이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한국검정교과서협회를 꼽을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문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인식 문제에 대해서 출판사

측과 교육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즉, 출판사 입장에서는

전문화를 하자면 상당한 비용 요인〔動力源〕이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 요인

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 당국이 제시하지 않으므로 전문화가 어렵다는 시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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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고,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전문화의 주체가 교과서 발행사이므로 스스

로의 힘〔動力源〕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출판사 측에서 왜 공통적으로 이러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출판사는 일반 서적출판사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교과서 검

정출원 자격, 교과서 편찬 비용, 검정출원 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교과서 출판 사

업에 참여하려면 상당한 자본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

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의 경영구조는

어떤가? 이에 대해 대다수가 창업자가 경영에 임하는 기업가형이라고 지적하였

다. 이의 결과는 몇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과서 출판사가

재벌 회사라 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둘째, 전문 경영자에게 위탁을 할

만큼 합리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자가 직접 경영에 임하고 있다는 것

은 위의 두 가지를 포괄하며, 더불어 교과서 출판 연조가 오래되지 않다는 점, 아

직 개인 사업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창업자 개인의 출판 이념이나 교과서

이념 및 경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교과서 사업이 창업자의 경제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전략 레벨은 출판사 경영자의 경영방침, 출판사의 규모, 출판사의

전문화 정도, 출판사의 의사 결정구조 등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CE O 레벨(기업

단위)의 전사적(全社的) 전략과 사업 부서장 레벨의 교과서 사업 전략 중 두 가

지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교과서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산은 단시간 내에 획득할 수 없는 무

형의 가치로서,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에 대한 의견은 대다수가 첫 번째로 교과서 편찬 노하우를, 두 번째로 대외적인

신용도를, 세 번째로 교과서 편찬 기술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교과서 편찬 관련자들은 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에 대해 대부분이 매우 전문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한 것은 전체의 4%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시적 연구,

교육훈련, 투자 등을 전제로 하여 전문성을 평가한다면 위의 지적은 상당히 낮아

질 가능성이 있다.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

였는지를 알아보는 일은 결국 출판사에서는 우수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무엇을

하였나를 알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

수인이 편집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유도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바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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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이 출판사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뜻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판사에서 특별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후에 그 실태를 파악해 보고, 출판사가 편집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나 교과서연구재단 등에서 적극적인 연수 교

육훈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형태는 크게 셋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곧 ① 교과서

만을 출판하는 회사 형태, ②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되, 출판사별로(또는 교육 당국

의 지도에 따라) 특정 과목을 선정·육성하는 형태, ③ 현재의 형태를 지속시키는

형태이다.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형태에 대하여 현재의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 출판사

로 거듭나려면 어떤 형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교과목

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는 일부 출판사의 경

우이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백화점식 교과서 편찬을 지양하고, 특정 과목을 선

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그래야 더 좋은 교과

서를 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그 동안 교과서를 이용한 참고서를 출판하던 회사의 경우 일부

주요과목 이외의 과목 및 검정 탈락한 과목 담당자들은 교과서 개발이 끝나면 퇴

사하던 관행, 그 이후 다음 교과서 개발기까지의 업무 단절이라는 문제와 연관지

어 생각해 볼 때 교육 당국, 출판 경영자측, 편집자측 누구에게나 각각의 입장 차

도 극복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육 당국의 협조 또는 지도 아래 출판사 측

에서 자율적으로 육성 대상 교과목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는데,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출판사별로 과목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응답 결과를 보면 교과서만을 편찬하는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

야 한다는 의견도 약 40%나 되었는데, 교과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정도의

출판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 교과서 검정 탈락이라는 위험 요인만 해결을 전제

로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가? 하는 설문

은 검정제든 자유발행제든, 또는 어떤 형태의 검정제든 결국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찾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편찬 검정과정을

거쳐 좋은 교과서를 발행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설문 결과 교과 단위의 수시 개편, 수시 검정제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5, 6년 단위로 부분 개편되는 검정제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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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전면 검정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20%에 불과하였다. 자유발

행제를 바람직하다고 한 의견은 12%였다. 이와 같은 빈도를 볼 때, 부분 개편되

는 검정제도의 시행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교과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

여하는 연구원이나 공무원 측의 대다수도 교과목 단위의 부분 개편이 바람직하

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건이 성숙된다면 제도의 변경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치

출판사의 노력만으로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되는 데 문제점이 많다. 가장 중

요한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다. 전문화의 1차적인 요건은 업무와 연구의 지속성인

데, 검정교과서의 경우 현재의 교과서 수익만으로는 출판사 내에서 교과서 연구

및 편집 시스템을 항시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에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해 정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첫째, 교과서 개발, 유지·보수

비의 현실과 , 둘째,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교육훈련 지원 , 셋째, 우수 전문 출판

사 지정 및 행·재정 지원이었다.

이 밖에도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시범 교과서 공모전을 열고, 이에 참여하는 출

판사에 교과서 연구비를 지원하며, 출판사와 편집자 및 교과서에 대한 평가 제도

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편수 행정지도 체제를 구축하도록 한다.

2. 제 언

본 연구는 교과용도서 출판사 및 편집자의 전문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먼저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하고

이어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

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이 발견되었으나, 본 연구가 교과서 편집자 및 출

판사의 전문화를위한중요한 디딤돌로활용될 수 있음이가장큰 성과라 할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 성과가 탁월하고 실질성과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적용되지 않는다면 공론에 머물고 말 것이다. 이에 실행성에 터하여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

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제언은 크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교과용도서 출판사, 교과용도서 편집자의 세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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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제시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

첫째 , 편수조직과 기능을 강화하여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 및 편집자 전문

성 확보 등에도 힘써야 한다 .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교과용도서를 어떻게 연구·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교육부의 편수조직과 기능이 강화되는 게 무엇보다 선결 과제라 판

단한다.

한편, 교과서를 편찬·발행하는 전문 출판사를 육성하거나 편집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에 대해 편수 당국에서는 전문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의 전

문성을 공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의 대민 행정이 기대된다.

둘째 , 전문화를 가능케 하는 적정한 지원비 확보 및 지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편집 인력 및 출판사의 전문화를 출판사나 편집자 스스로 할 수 있다거나 해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 반세기의 교과서 편찬 역사 속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과용도서 출판사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다면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때 교과용도서 편집 인력 및

출판사의 전문화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 전문 출판사 편집자 등급제 (또는 자격제 )를 실시하고 ,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

용해야 한다 .

그 동안 교과용도서 출판사에서는 최소의 투자, 최대의 성과를 위해 다분히 전략적으로 교

과용도서 편찬을 해 왔다. 검정 합격할 만큼만 또는 손해 보지 않을 만큼만 투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투자는 부실한 교과용도서 편찬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교과용도서 개

발 휴지기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일을 하다가 교과서 개발 시즌이 되면 갑작스럽게 등장하

는 출판사가 많았다. 이러한 것이 관행일 때 전문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 출

판사 편집자 등급제(또는 자격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출판사나 편집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 교과용도서 편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야 한다. 자격제(또는 등급제)란 교과용도서 연구의 지속성 및 성과 평가, 전문 편집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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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평가, 기타 전문화를 위한 노력 평가에 따른 차등화 등이고,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출판

사에는 교과서 연구 조성비 등의 차등 지원, 편집자 국내·해외 연수·교육훈련의 차등 지원

등의 방법이있을것이다.

넷째 , 교과용도서 출판 경영자 및 편집자에 대한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현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과용도서 출판 경영자 및 편집자 교육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을 기획하고 전문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을 위

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연수 교육훈련은 종래의 편집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현장 디지

털 기능에 적응할 수 있는 다면적인 응용능력을 갖춘 인재개발 양성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

다.

다섯째 , 시범 교과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 우수 출판사 및 편집자를 포상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개발 휴지기에도 출판사에서 교과서 연구에 매진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범 교

과서 경진대회를 실시를 제안한다. 물론 이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비용은 교육인적자원부

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한 시범 교과서를 선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인하고 포상할

때, 출판사 및 편집자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타 출판사에게는 큰 자극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시범 교과서는 차후 본 교과서 편찬시 더 나은 교과서를 위한 훌륭한 견본이 될 것

이다.

여섯째 , 국외 전문화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

우리와 유사한 교과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나 그 밖의 교과서 선진국 등에서 교과

용도서 출판사 및 편집자의 전문화 사례를 연구해야 하고, 교과서제도는 다르더라도 우리보

다 더 우수한 교과서를 편찬, 사용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전문화 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그

리고 이들의 제도와 사례를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문화를 위

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연구를 학자

에게만 의존하면 자칫 현실성 현장성이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편찬의 주체가

되는 출판사나 편집자가 이 연구에다각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용도서 출판사의 역할

첫째 , 교과서 연구부 또는 교과서 편집부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연구 및 편집만을 수행하는 부서를 상설하여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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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해야 한다. 이들 부서에는 참고서 개발과 같은 다른 업무가 주어져서는 안 되며, 오

직 교과서 연구 및 편찬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연구에 대한 평가 툴을 만

들어 그 결과 기준에 따라 연구원 또는 편집자 각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한다.

둘째 , 전문적 개발 교과목 선정하고 연구를 집중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발행사에서 모든 교과목에 걸쳐서 전문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

다. 재정적 부담은 물론 연구의 집중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의 능력이 허용

하는 정도의 전문화 과목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전문 교

과목 선정 범위를 가능한 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교과목 선정 및 육성과 관련 교

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문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미흡한 경우는 교과용도서 개발을 제한

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 교과용도서 전문 편집자를 육성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편집은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다. 교과용도서 편집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좋은 교과용도서가 만들어짐은 자명한 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교과용

도서 전문 편집자라고 꼽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 예컨대 학습용

참고서, 단행본, 잡지 등 다양한 도서를 편집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성이

길러지는 데 한계가 있다. 교과서만을 연구하고 편집할 때 전문성이 길러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 편집자 육성을 위해 출판사에서는 집중 육성할 과목별로 전공 편집자를 반드시

확보하되, 이들에게 연구직 사원으로서 그 지위를 격상시킬 것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전문 편집자를 육성하기 위한 교

육 프로그램이 출판사마다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 편집과 관련한 다양한 부

문의 이론 및실무 교육을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 외국의 유수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와 교류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편집자는 선진 외국의 교과용도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편

집 디자인, 내용 서술 및 게재 방법, 사진 삽화 게재 및 가공 방법 등 그리고 이러한 기술

적인 것을 우리의 교과용도서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응용하여 더 발전시키기도 한다. 일부 선

진 외국에서 훌륭한 교과용도서가 편찬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은

교과용도서 편찬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는 것이고, 편집자는 물론 경영자까지도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전문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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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그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다양

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 교과용도서 개발 자료를 DB화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개발 자료란 텍스트, 사진, 삽화, 각종 공문서, 참고 도서 및 자료 등이다. 대부

분의 출판사에서 DB화 노력이 미흡하며, 설령 DB화하였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보존과 상시

활용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출판사에서는 교과용도서 개발 시기마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다. 그런데 1회성에 그치고 만다면 그 경제적 손실이 이만 저만 큰 것

이 아니다. 더욱이 교과용도서 편찬 경험이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료는 금액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다. 이 모든 자료를 DB화하고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문 인

력을 육성 또는 확보하는 것이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있다.

교과용도서 편집자의 역할

첫째 , 교과용도서 편집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

교육에서 또 학생들의 성장 발달과 미래라는 측면에서 교과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교과서를 편집하는 편집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국가,

사회, 심지어 출판사에서조차 알아주지 않아도 이들은 정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교과용도서는 이들의 땀과 고뇌의 결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교과용도서 편집자는 국

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 편집자는

자신이 애쓴 만큼 자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 사회, 출판사에서도 이들의 노

고에 대해 진정한평가와 격려와 자리매김이있어야 마땅하다.

둘째 , 교과용도서 전문 편집자가 되기 위한 연구를 항상 해야 한다 .

교과용도서 편찬 기간에는 연구라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런데 경험만 있고,

이 경험에 대한 평가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 경험을 더욱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전문성을 가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곧 발전의 한계에 부딛히게 된다. 따라서, 교

과용도서 편집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항상 여러 가지 편

집 디자인 요소의 연구, 교과서 관련 각종 제도의 연구, 국내외 선진 교과서 사례 연구 및

창의적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함은 물론, 기획, 제작, 유통 등 유관 사항까지도 포괄

적으로 학습하고합리적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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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기관의 역할

첫째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육성과 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 .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그 동안 이 재단은 교과서연구과제 해결 및 교과서 연구 전문

지 등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교과서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

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이 재단의 육성은 물론,

연구 업무와 그 기능이 제고되어야 하겠으며, 다음 사업의 추가가 요구된다.

·교과서 등에 관련된 저작권·출판권 등에 관한 조사 연구

·교과서 등을 통한 국제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

·교과서 등의 편집·발행·공급과 관련된 자에 대한 연수·교육훈련 및 강습

회 등 개최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서 출판 연수 교육강좌가 더욱 확대 발전되어

야 함은 물론, 교양 프로를 마련하여 시민에게는 교양강좌 개설을 하는 게 바람직

하다. 또한 이 재단이 학술연구 법인으로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

하고, 정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급 받아 별도로 조사 연구, 해외 조사, 연구조성

등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 외국의 편집 기법 등을 벤치마킹하는 데 연구가 요구된다 .

일본복사권센터나 일본편집제작회사협회는 그 나라의 문화나 교육적 배경으로

생겨났다고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사업 영역의 전문화, 특색 있는 업무

영역 및 연구개발과 업계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긍정적인 부면이 지적된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2개 단체에 대해 관심도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편

집자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서, 또는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지향 측면에서 일본

편집제작회사협회의 기능이나 사업 등을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 나아가 벤치마킹

하는 데도 모방이 아닌 우리의 실정에 준해서 보다 나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체제는 한국검정교과서협회에서 또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편집제작회사협회의 기능을 수행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또는 독립된 기관으로 설

립하여 교과서 편집에 일대 혁신을 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 학습자료협회의 연구 개발 체제가 요구된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학습자료의 개념이나 분류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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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관계 법령상으로는 부교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잘 통용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학습참고서, 부교재 학습자료라는 용어는 없는 실정이

다. 그런 면에서 학습자료협회의 연구 기능 사업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교재연구센터에서의 연구 사업처럼 R＆D의 연구 개발체제가 새롭게

탄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 일본 에디터 스쿨의 편집과정을 우리 수준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

특히 종합과(1, 2년 편집 전문가 양성)는 우리나라 전문대학이나 유사 학원 과

정에서 설치되는 게 우리나라 편집 영역의 확대 및 서적 편찬의 질적 수준 향상

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무조건적인 일본 에디터 스쿨(출판학교)의

모방이 아닌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한 후 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

선하기 위한 벤치마킹(b ench m arking )이 요구된다.

교과서 출판사의 제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조직론이나 전략론 등을 좀 더 체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기업 문화 등에 대해서도 교과서 출판사의 비

공개라는 현 실정 등 때문에, 공개된 자료에 의존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위의

사정이 허용되면 보완 차원에서 추가하는 게 좋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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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교과서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출판사

육성 방안을 중심으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

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좋은 교과서가 교육 효과를 높인다고 할 때, 질 높은 교과서의 편찬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일을 교과서 출판사에서 담당한다는 점에서

출판사는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바람직한 교과서 편찬을 위해 출판사 및 편집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그 동안의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재)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전문성에 요구

되는 교과서 발행사의 운영 개선 문제를 2003년도 연구 과제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진

에 이 과제를 위탁함에 따라 본 연구진은 연구의 한 방법으로 설문을 통해 귀하의 고견

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좋은 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으나, 교과서 편집 인력

의 전문성 확보 및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가 어렵습니다. 이번의 연구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의 있

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결과는 오직 연구 목적

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회송 봉투를 이용하여 2003년 7월 15일까지 도착되도록 보내주시

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연구 책임자 : 허 강(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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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경영자 □②기획·관리자 □③편집실무자 □④기타

2. 교과서 출판사가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중요도에 따라 5가지만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기업내에교과서에대한목표성취를위한모티베이션(motivation)과커미트먼트

(commitme nt) 제공

□②인재육성을위한교육연수훈련지원

□③교과서개발, 유지·보수비의현실화

□④교과별·학교급별로전문화출판사지정(연구출판사지정및지도)

□⑤우수전문출판사지정및행정·재정지원

□⑥시장경제원리에의거한교과서수익금배분

□⑦ CD-Rom, Tape 같은교수·학습자료를교과용도서에포함시켜유가공급지향

□⑧교과서제도결정및시행과정의민주성및투명성확보

2-1. 위의 조치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또는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

시오.

3.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화를 위한 출판사의 조직은 다음 중 어느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통적인피라미드형조직 □②매트릭스(matrix)형조직

□③피라미드형과매트릭스형의결합조직 □④자사실정에맞는임의적조직

매트릭스 조직(Matrix Organization) : 구성원들의 다원화, 다기능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주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2, 3개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보조업무로 부여받아 실제로 근무하는

기법이다.

4. 교과서 전문 출판사가 지향할 가치(경영 지표 포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다음에서 중요도에

따라 3가지만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소비자중심(학생중심) □②기민성과활력 □③국제화

□④새교과서관지향 □⑤전문화한인재

□⑥혁신적인기술(편집디자인및각종시설등) □⑦시스템의개발·운영

□⑧다양한아이디어와스킬(Skill) □⑨경영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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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하는 국내의 교과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 정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양호하다. □②보통이다. □③미흡하다. □④기타

6. 귀하는 교과서 전문 출판사 육성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도에 따라

3가지만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전문화를위한교육부-관련기관-출판사의시스템결여

□②전문화를위한교육당국의인식부족

□③교과서출판사의교과서출판전문화에대한인식부족

□④출판사의수익성등경제적요인

□⑤시설, 자료, 편집자등에대한출판사의투자부족

□⑥교과서전문편집자의부족

□⑦기타의견

7. 귀하는 어떤 형태로 교과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교과서만을편찬하는전문출판사를육성해야한다. □②교과목별로전문화되어야한다.

□③현행상태의유지가바람직하다. □④기타의견

8. 귀사의 교과서 편찬 전략의 레벨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CEO레벨(기업단위)의전사적전략

□②사업부서장(사업부서단위) 레벨의교과서사업전략

□③기타의견

9. 귀사의 경영 구조(통지 구조)는 다음 중 어느 유형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사업을다각화하는재벌형 □②창업자가경영에임하는기업가형

□③회사설립후경영을위탁하는전문경영자형 □④기타의견

10. 귀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산(돈으로 살 수 없는 경쟁상 우위성 및 변화 대응력 등)은 무엇인

지 다음에서 중요도에 따라 3가지만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교과서편찬기술 □②교과서편찬노하우 □③대외적인신용도

□④브랜드가치 □⑤시스템 □⑥지명도(회사명)

□⑦연상 □⑧애착

11. 귀사가 교과서 출판에 참여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 21 -



주십시오.)

□①교과서사업자체의수익성

□②교육출판사업을위한콘텐츠, 저작권확보

□③문화창달및교육발전기여

□④대외적인이미지제고

□⑤기타의견

12. 귀사는 교과서 편찬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12-1.(①번 응답자의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써 주십시오.

13. 귀사에서는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체계적으로사내교육을실시하였다. □②국내전문기관에위탁교육을실시하였다.

□③해외연수등국제적인교류를하였다. □④특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

□⑤편집자스스로전문성을높이도록유도하였다.

□⑥기타의견

14. 귀사에는 교과서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①조직되어있다. □②없다.

15. 귀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을 위해 전문 인력(계약직 사원 포함)을 채용하였

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 22 -



16. 현재 귀사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편집하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16-1. (②번 응답자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은 가장 많을 때에 비해 몇 %쯤 됩니까?(계약직 사

원 포함)

□①약90% □②약70% □③약50% □④약30% □⑤ 30%이하

16-2.(②번 응답자의 경우) 교과서를 편집하던 직원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경제적인이유에의한회사의방침 □②급여등경제적인이유

□③교과용도서편집의과도한업무 □④계약직(또는임시직) 사원의계약만료

□⑤업무의지속성결여및미흡한신분보장 □⑥기타의견

17. 제7차 교과서 편집자가 검정 업무 만료 이후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교과서를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연구하고있다.

□②참고서를편집하고있다.

□③교과서연구와참고서편집등을병행하고있다.

□④특별히하는일이없다. □⑤기타의견

18. 귀사에서는 제7차 교과서 편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①그렇다. □②아니다. □③모르겠다.

18-1(①번 응답자의 경우) DB화한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사진자료 □②삽화자료 □③내용(텍스트자료)

□④일반공문서 □④서책류 □⑤기타의견

19. 귀하는 교과서 전문 인력의 자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요도에 따라 3가지만 골라 순위

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교과전문지식 □②교과서개발의창의성 □③우수한저작자의발굴

□④편집기획및업무추진력 □⑤미적감각 □⑥원고선택을위한판단력

□⑦교정및문장력 □⑧원고집필능력 □⑨교육과정의인지와교육에대한사명감

□⑩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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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기업내부의육성(연수)

□②기업외부의육성(연수, 교과서연구재단등에서실시)

□③외부편집기관등에서육성한인재의고용

□④국가기관(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등)에서의육성

□⑤기타의견

21. 편집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 교육의 학습 영역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기업특수적능력(교과서회사조직에서필요한가치있는능력과기능등)

□②일반적능력(어느교과서회사조직에서나필요한가치있는능력과기능)

□③기업특수적능력과일반적능력을포괄하는능력

□④기타의견

22. 교과서 출판 기업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교과목 중 중요도에 따라 5가

지만 골라 순위대로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①교육과정론 □②교과서론(교과서정책) □③교과서출판기획

□④교과서편집(기초편) □⑤교과서저작권 □⑥교과서문장·교정기법

□⑦교과서편집레이아웃(기초편) □⑧교과서편집디자인(실무편)

□⑨각교과별교과서개발이론·실제 □⑩교과서생산시스템관리

□⑪마케팅관리 □⑫기초인쇄기술

□⑬교과서출판경영(기초편)

22-1. 그 밖에 교과서 출판 기업의 특수적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과목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23. 현행과 같은 연차별 검정이 이전의 일시 검정에 비하여 교과서 출판의 전문성에 기여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①크게기여한다. □②어느정도기여한다. □③전혀기여하지않는다.

□④모르겠다.

23-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히 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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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과서 출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제도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5, 6년단위로전면개편되는현행과같은검정제도

□② 5, 6년단위로부분개편되는검정제도

□③교과단위수시개편, 수시검정제도 □④자유발행제도

□⑤기타의견

25. 위에 제시한 문항 외에 출판사 또는 교과서 편집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

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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